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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도시농업｣을 선정하고, 일본 도

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미국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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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의의 *
-농업과 공존하는 도시공간 형성-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1) 

  일본에서 도시주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심 범위는 농업경영에서

부터 안전한 농산물 소비,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 학교나 시설 급식의 중요성, 텃밭 

등에서의 농업 체험이나 학습, 농촌관광을 매개로 한 도시·농촌 교류,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과 함께 일본은 농업과 공존하는 도시공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도시로의 

지나친 인구 집중의 결과로 과밀이나 혼잡과 같은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파생하는 과밀이나 혼잡은 출퇴근 등의 시간 낭비를 비롯하여, 오염과 

피로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두 번째 요인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 증

진이다. 농업이나 농촌에는 아름다운 경관, 여유로운 시간, 청정한 환경이 있고, 이러

한 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심신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도 최근 농업과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 (taegon@krei.re.kr 02-329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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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하고 있고, 또한 도시에서 농업으로 회귀하는 전원회귀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농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재해 시에 방재공간의 역할을 하며 풍요로운 주민생활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제정된 도시농업

진흥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의의에 대해 정리한다.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은 도시공간에서 

농업과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2. 도시농업의 전개과정

2.1. 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농업은 다원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측면의 일본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도시에 입지한 특징을 살린 고도의 기

술집약․시설형 농업이고, 다른 하나는 텃밭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가형 농업이다. 이

것은 일본 농업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제 혼잡과 오염 속에 빠진 도시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농업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

을 제시한다. 

  고령화와 농지 감소, 휴경농지 증가 등 농업의 위기적인 상황은 도시농업도 유사하

지만, 농가수를 비롯하여, 경지면적, 생산액, 주요 작물 등에서 일반 농업지역과는 차

이가 있다.1) 도시농업의 농가는 자급적 농가와 주업적·준주업적 농가로 양극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농업은 도농교류, 환경보전, 생태환경가치 등에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농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시설형 농업을 포함한 고도의 기술집약형 농업을 중심

으로 하며, 지역성을 발휘한 소량다품목 생산의 특징을 가진다. 

  신선하고 안전·안심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

다. 또한 소비자와 인접하게 입지한 특징을 실린 지산지소(地産地消)가 유리한 점이 

있다. 주말농원과 같은 시민체험형 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

한다는 점에서 우위성을 가진다. 

 1) 농림통계의 도시적 지역은 총 농가(252만호)의 25%, 경지면적(459만ha)의 27%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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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농업의 공간적 범위

  도시농업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계획법의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되

고 있는 농업과 도시근교지역의 농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의 농업은 앞에서 언급

한 대로 지역적인 특성상 기술집약적인 농업과 시민참여형 농업2)으로 분화한다. 

  도시농업의 특징의 하나로서 시민농원은 시민농업촉진법과 특정 임대법에 근거하

여 설립되며 농원 수는 면적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설주체는 전체의 80% 정도가 지

방자치단체이며, 나머지는 농협이다. 일부 민간이 개설하여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도 있다.3) 

  시민농원은 지자체나 농협 등에 의한 개설, 시민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농업은 시민이나 지역이 지지하는 농업이라는 특성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

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환경이나 교육, 나아가 농업 체험에 의한 건강 유지, 지역공동

체 재생 등의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기대는 광범위하고 다양화되는 특징이 있다. 

2.3. 도시농업의 특징과 농정동향

  도시농업은 소비자와의 관계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채소·과수·화훼 등 

기술집약적인 농산물이 중심이고, 고도의 기술과 강력한 의욕을 가진 농가가 다수이

다. 또한 소규모 경영면적의 시설농업이 존재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에서 직접 판매하며, 텃밭농원 등 시민참가형 농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평지농업이나 중산간지역 농업과 비교하면, 도시농업은 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결정적인 특징이고, 소비자 니즈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농업이 중심이 되어, 소

량·다종생산이 행해진다. 

  직접 소비자에 판매하는 신선·안전·안심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며, 시민도 농업에 참

가하는 텃밭농원도 증가하는 등 소비자와 일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한편 농업은 시장개방 등 도시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의해 자급률이 하락하고, 

고령화와 농지감소에 의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며 자연재해나 가축질병이 빈발하는 문

제 등에도 직면하고 있다(蔦谷榮一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시농업에 대한 지

 2) 시민농원, 텃밭농원 임.

 3) 시민농원의 개설 수는 2000년 2,512개에서 2012년 4,092개로 늘어남. 2011년 3월 현재 시민농원 신청률은 전국 평균 125%이

며, 가와사키시 451%, 도쿄 264%, 오오사키 27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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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책이 요구된다.  

2.4.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의 변천

  도시농업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배경에 있는 도시농업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을 구분한 것에서 시작한다. 일본 전국의 토지를 농업

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구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에서는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구분하되, 시가화구역은 생산녹지지구가 설정되어 도시지역에서

도 농지의 적절한 보전에 의한 양호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는 정책의지가 도

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990년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의 특례

조치로서 지자체나 농협 등이 농지의 임대차에 의한 시민농원을 개설하여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길을 마련해 두었다. 

  시민농원을 포함한 도시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

법에서 도시농촌 교류를 포함하여 ‘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농업에 대하여 소비지에 인

접한 특성을 살리고, 도시주민의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개정되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및 그 주변지역 농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도시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친근한 농업체험의 장 제공, 재해

에 대비한 열린 공간 확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녹지 공간 제공 등 도시농업 기

능이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② 이러한 기능에 대한 도시주민의 이해를 촉진하면서 도시농업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③ 이를 위한 지금까지의 도시농지 보전이나 도시농업 진흥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

고, 시민농원이나 농산물 직판장 등의 정비, 도시주민의 니즈에 근거한 시민농

원·체험농원에서 농업체험이나 교류활동 촉진 등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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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

3.1.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일본학술회의는 일반적으로 농업은 홍수방지 기능, 수원함양 기능, 토양침식 및 유

출방지 기능, 토사붕괴방지 기능, 유기성폐기물처리 기능, 기후온화 기능, 보건휴양·평

온 기능 등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

  특히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은 일반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비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은 농업이나 생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

능, 농지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 농업생산 활동에 참가하는 체험

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 등이 있다. 

  즉 도시농업 그 자체가 가진 다원적 기능은 일반농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농업에 의해 보다 강하게 발생하는 기능은 생산물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극히 접근해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농업을 통하여 텃밭농원, 

주말농원, 학교농원 등에 의해 발생하는 농업체험이나 교육기능, 물질순환을 통하여 

쓰레기의 퇴비 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순환기능 등이다. 도시에 농업이 존재하는 그 자

체에서 발생하는 기능은 경관보전, 소음방지, 온도·습도조절, 재해 시의 피난장소제공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다원적 기능 평가의 중요성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국토보전이나 홍수방지 등에 대해서는 화폐적 가치로 평가가 가능한 기능이다. 반면

에 경관이나 교육효과 등 주관적 영역과 생물다양성 등에 대해서는 화폐적 가치로 평

가가 곤란한 기능도 있다. 

  다원적 기능 중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으로는 생물다양성이나 생태

보전 기능,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주민의 공동체 기능, 학교 텃밭·주말텃밭 등의 체험

을 통한 교육·치유기능, 도농교류나 귀농 등에 의한 지역진흥 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수혜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기는 하지

만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평가결과가 제시되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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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이 소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한 평가근거가 

된다. 도시주민이 평가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도시에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③ 다원적 기능의 발휘와 관련되는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

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직불제 등의 도입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FTA 등에 의해 농업부문 손실액 평가는 직접적인 감소액만 포함한 것이며, 농

업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원적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문에 대

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3.3. 도시농업의 의의

  토지문제연구회는 도시농업이 가진 의의로서 산업적 기능, 환경보전기능이 통상 지

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여기에 추가하여 문화·교육·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농업의 역할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림 1  농업의 역할

산
업
적
기
능

환
경
보
전
기
능

교
육
·
문
화
·
사
회
적
기
능

1. 신선식품공급

3. 농업소득창출

2. 농업자재·생활물자소비시장

4. 환경보전기능

5. 방재기능

6. 자연환경보전기능

7. 교육·문화기능

8. 공동체형성기능

①대기정화기능

②소음방지기능
③수질정화기능
④토지보전기능

⑤지하수함양기능

①화재차단방재기능
②재해시피난장소

③홍수방지기능

①창조능력함양

②농업·노동체험
③타인의협력필요성실감
④자연관련기술계승

⑤농업관련문화보전

①농업인·도시민교류
②농업인의봉사활동

③도시민간교류

    자료: 토지문제연구회(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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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산업적 기능이다. 농업이 가지는 농산물 공급, 소득 확보, 자재·소비물자 시장

이라는 순환은 모든 산업에 공통이지만 도시농업에서 이러한 기능은 현저하게 한정적

이다. 즉 생산물 공급이 영세하고, 소득 비중은 낮다는 점에서 산업적 기능은 약화되

고 있다. 도시농업은 ‘자산보유형 농가’가 있는 반면에 소수이지만 높은 영농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있는 등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통측면에서 시장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점이 있다. 교통체계나 냉장차 등의 보급으로 도시지역에서 근

교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있다. 생산자와 소비가가 직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

가 양자간에 ‘얼굴이 보이는’ 유통경로를 창출하면 도시농업이 가진 장점은 더욱 높게 

평가받게 된다.

  둘째, 환경보전기능이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은 환경보전기능, 방재기능, 자연환경

보전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은 일단의 단지화된 농지에서 그 성과가 높게 나

타난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의 농업은 영세한 경지가 산재한 것이 많아 농지

전용에 의해 이미 그 기능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다. 

  셋째, 교육·문화·사회적 기능이다. 도시는 주택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도로, 상

점가, 병원, 공원녹지 등 시설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정비되어도 인적 교

류가 없으면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는다.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의 문제점은 직장에서

의 업무 분업이나 소비생활에서도 사회적 분업이 진전됨에 따라 개인은 극히 일부를 

분담하는 주체에 불과하여 분업의 소외감이 높아진다. 

  도시에서 시민농원에 참가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배경에도 이러한 소외감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도 분업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농업은 토양, 기

후·기상, 동식물 특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 노동과 생활이 일체화

한 장으로서의 도시농업은 어른이나 어린이에게 자연적 존재로서의 감성이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농지는 산지나 도시공원과는 달리 노동에 의해 보전되는 녹지이다. 어린이에게 노

동의 가치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콘크리트 속의 도시민에게 경관을 제공하면

서,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주말텃밭이나 학교 

텃밭을 통한 노동체험은 직장이나 학교와는 다른 협동의 필요성을 체득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의 증대로 이어진다. 도시 아침시장이나 직판장, 주말농원에서의 농가 지

도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간의 교류, 소비자 간의 교류 등의 기회가 늘어나고, 이것

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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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다 풍요로운 도시생활, 도시와 농업의 공존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농업을 

택지 공급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도시농업이 수행하는 역할을 충

분히 배려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으로 육성해야 할 지역, 녹지로서 보전해야 할 지

역, 도시적 이용으로 전환해야 할 지역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都市

農業硏究會編, 1990).

3.4. 도시농업의 과제

  도시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가 극히 가까우면서 혼주화(混住化)하는 특징

이 있다. 소규모이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농업생산, 구체적으로

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요구되고, 생태환경가치나 생활가치를 

도시주민이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농업적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기대된다.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농업의 유지·진흥이 불가피하지만, 도시농업도 위기적인 상황

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농업의 실태에 근거하여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유

지·발전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도의 기술집약형 농업을 유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도 후

계자 확보는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질 높은 고용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도시

의 대학이나 시험연구기관, 퇴직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 시민참가형 농업의 유지·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다.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농업이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이라고 한다면, 시민농

원은 도시주민이 가벼운 육체노동으로 땀을 흘리고 농업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심

신의 평온을 느끼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양자는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도시공간 속에서 농업적인 공간, 녹지 공간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세납세유예제도 등에 

대한 지원, 시민단체의 자금조달을 통하여 농지를 확보하는 트러스트방식, 체험농원 

등과 같이 농가에 의한 기술지원과 연계하여 유휴농지를 방지하는 제도 등을 도입·보

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산지소 활동을 추진하면서 도시주민과 생산자가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소비자와의 거리라는 면에서 지산지소를 실천하는데 유리한 장점

이 있다. 지산지소 또는 시민참가형 농업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을 형성하

고, 식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공유, 식농교육·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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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등의 퇴비·사료 이용 등을 통한 순환형 사회 

형성이 기대된다.

  이러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인적 존재를 전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가하면 도시농업은 ‘지역사

회 농업’의 성격을 가진다.  

  글로벌화의 급진적 속에서 농업은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 도시농업은 식량안보관점

에서 일정 이상의 자급률 확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을 살린 노동·기

술 집약형으로 소량다품종 생산에 의한 농업을 지향하되, 소비자·도시주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도시·농촌의 교류가 확대되는 경우 농업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유지는 일본농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또한 일본농업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평지 

농업이나 중산간지역 농업으로 파급시켜 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도시농

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지로서 승계하는 것이야말로 농지를 사회적 공

통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蔦谷栄一 2005).

4.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

4.1. 제정 경과

  일본 농정에서 최근 주목을 끄는 점은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이다. 도시농업을 

진흥하여 농업과 도시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가가 높은 도시에서 고령화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내부에 주택사정도 양호해 

짐에 따라 농업이나 녹지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동시에 환경이 보전되고 경관이 형성되는 것에 높은 가치

를 두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농지면적이 협소하다고 해도 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살려

서 채소나 화훼 등 시설형 농업이 성장하고 있고, 직판장 등에서 직판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민농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지를 임

차하여 텃밭농원을 개설하는 텃밭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텃밭과 일체화한 주택

의 보급,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이나 조리하여 소비하는 활동 등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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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은 2011년 도시농업진흥검토회

를 설치하여 검토를 계속해 왔다. 도시농업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착수해야 할 사항과 관련제도의 개선점 등을 제안하는 중간 보고서

를 발간하였다.4)

  긴급하게 착수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도시농업·도시농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 확산

과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활용 등에 관한 기본방침의 명확화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농업의 구체적인 진흥대책으로 지역산 신선 농산물의 공급

체계 확충, 시민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농지이용 추진, 그리고 방재 등 공익적 기능 발

휘를 제안하였다. 

  향후 도시농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지적사항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도시

농업·농지가 제공하는 편익과 수익자를 정리하고, 역할과 비용의 분담을 명확히 하였

다는 점이다. 농업체험이나 시민농원과 같이 수익자가 명확한 경우 농업인은 요금으

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편익을 유지·증진하는 시

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공적 부담에 의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응익적(應益的) 공동

부담’ 원칙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농업 진흥책의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시농업진흥기

본법을 제정하여 도시농업·도시농지의 기능별로 수치목표를 정하여 진척상황을 국민

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週刊農林｣ 제2159호 2012).

4.2.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주요 내용

  기본법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도시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농업과 공존

하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제정되었다. 

  그 동안 일본은 텃밭농원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텃밭용도의 농지임대차를 허용

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에서 전환하여, 도시농업을 진흥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법적으

로 근거를 미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기능 발휘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양호한 시가

지를 형성하기 위한 농업과의 공존,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촉진 등을 3대 이념

으로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고 있다. 

 4) 2012년 8월 9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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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의 의의

  기본법 제정은 도시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

하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 재해 시의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기능

하며, 도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농지공간이 되면서 농업체험이나 교류 등 새로

운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의 개요

도시농업의 안정적인 계속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

목 적

시가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

정 의

도시농업의 다양한 역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재해 시의 안전한 공간 마음 편안한 녹지공간

농업체험 및 교류의 장 국토 및 환경 보전 등

시책추진 동력

[기본이념]
• 도시농업 기능발휘와

농지의 효율적 활용
•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위한 농업과의 공존
•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촉진

[국가・지자체 책무]
• 시책의 수립과 실시
• 기본이념 실현에 노력
• 도시농업 관련자의 상호연계
• 필요한 법제・재정・세제・금융상의

조치 강구

[기본계획]
• 정부는 도시농업진흥기본

계획을 수립, 공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획

을 수립, 공표(노력의무)

기본적 시책
① 후계자 육성・확보
② 방재・양호한 경관, 국토・환경보전 기능발휘
③ 적절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 규제
④ 도시농업이 계속될 수 있는 세제상의 조치
⑤ 도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소비 촉진
⑥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정비

⑦ 학교교육에서 농작업체험 충실
⑧ 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
⑨ 도시주민의 농업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⑩ 도시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⑪ 농림성과 국토성 등의 연계협력시책 추진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도시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일반농업을 비롯하여, 텃밭농업, 체험·학습농업, 연수농업, 지

산지소, 학교·시설 급식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도시지역 내에서 후계자 확보와 육성 등에 관한 사항,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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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규제,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후속조치가 강구되면 본격적인 도시농업의 진흥

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 도시농업이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을 비롯하여, 교육기능, 녹지대체 기

능, 환경보전기능, 방재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경영 

측면에서도 대소비지를 배경으로 한 직판장 판매, 체험농장 운영 등 입지조건을 살린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토지이용제도 개선, 세제상의 특례 실현 등에 노력

하고 있다(JA全中 2014).

5. 도시농업의 미래상： 농업과 도시의 공존

  일본은 그 동안 도시농지를 도시용 토지의 공급원이라는 시각에서 도시농지에 대한 상

속세 납세유예제도 등과 같은 세제를 통하여 토지공급의 증가를 시도하여 왔다. 최근 도

시농업을 광의의 도시계획, 녹지 보전, 지역사회 형성, 교육·문화 등 도시 생활상의 문제

와 밀접하게 결부하여 위치 설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에서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도시

주민에게 널리 인지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역

할을 넘어서, 도시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농업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종전의 농업생산이라는 1차 산업 중심에서, 농

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유통이나 직판 등에 이르는 2차·3차 산업

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등 성장산업

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농업은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여 생물다양

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과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다. 또한 텃밭활동은 

가족이 함께 생산한 농산물을 조리하여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고, 단순한 농작업의 반

복은 인간의 심신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 

  그 동안 글로벌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이 광역화하고 있다. 즉 농산물

이 생산되는 지역과 소비되는 지역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송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근거리 소비권을 형성하기 위한 꾸러미사업이나 직판장 활동이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농업이 연대하는 활동이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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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CSA 

AMAP)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 3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구도

도 시 농 업

① 안전・안심 농산물

② 국산농산물 수요증가

⑤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

⑥ 도시・농업의 공존

③ 농업경영 안정・지역사회 유지

④ 농업참여・교류 활발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에 농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농업과 도시와의 관계는 <그림 3>에서와 같이, 먼저 농업

이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도시 소

비자는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과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도시주민의 농업참여와 도농교류와 직거래, 농촌관광 등이 활발해진다. 이

러한 활동에 의하여 도시 과밀과 혼잡 등이 해소되어 양호한 도시공간이 형성되면, 도

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공간이 형성되어 도농상생의 구도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도시

농업진흥기본법은 이와 같은 도농상생의 순환구도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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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

이  창  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미국 도시농업의 개관 5) 

  2013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34회 미국공동체텃밭경작협회(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ACGA) 컨퍼런스가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캐나다뿐만 아

니라 여러 국가에서 도시농업, 공동체운동, 도시공원 분야 등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컨퍼런스는 기조강연, 워크숍, 영화제,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

되었다. 

  미국공동체텃밭경작협회(ACGA)는 북미를 대표하는 도시농업단체로서 도시농업과 

도시녹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풀뿌리 단체로 구

성되어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ACGA 제34회 회의 주제는 “공동

체와 건강”이었으며, 식품사막(Food Desert), 식맹(Food Literacy) 등의 주제도 다루어졌다. 

미국 도시농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식량체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 

  - 마을공동체, 복지, 건강이 핵심 가치 형성

  - 채소 경작, 화훼 재배, 양계, 양봉에 통합적으로 접근

 * (lcwsdi@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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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파트너십 강조

  - 푸드뱅크와 연계한 기부 텃밭조성과 자원봉사 제도화

  2014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35회 ACGA 컨퍼런스에

서는 북미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었으나 지금은 보기 힘든 전통 과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션이 운영되었다. 동 세션에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딸기와 재래종 

사과 종류, 개암과 같은 견과류 종류들을 도시 내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도시농업을 통한 전통 과수의 보전 운동은 채소 위주로 진행되는 국내 도시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각종 간행물을 통해서도 최근 미국의 도시농업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공

동체텃밭을 비롯해 도시농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서적이 발간되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셀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 부지에서 텃밭을 가꾼 경험을 담은 책(American 

Grown)이 2012년 발간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발간되는 도시농업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식량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도시농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태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생태적 

녹지나 서식지를 새로 만들기 위한 텃밭, 꽃을 키우거나 교육 목적으로 한 텃밭, 정원

이 없는 집에서 정원 가꾸기 기회를 얻기 위한 텃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공

동체텃밭은 개인별 관리구획 없이 공동체가 집단으로 관리하는 도시농장 형태를 취하

고 있기도 한다.  

  미국의 공동체텃밭은 여러 회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공동체텃

밭은 일반적으로 여러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구획의 크기는 작게는 “3m × 

3m”에서 크게는 “6m × 6m”이다. 공동체텃밭의 관리주체는 협동조합에서부터 공공기

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경작자들은 매년 사용료를 내고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도시농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텃밭에서 채소를 경작하는 행위보다 공동체 활

동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텃밭에 기부텃밭 마련이나 1년에 8시간의 자원

봉사 의무화가 좋은 예이다. 

  미국의 공동체텃밭은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텃밭의 수확물은 판매하지 않으나 목적에 따라 판매를 허용 또는 기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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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수년간 미국의 도시농업 현장을 직접 둘러본 필자의 경험을 바탕

으로 미국 도시농업의 현황과 주요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도시농업에 주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 도시농업의 현황

2.1. 2012 미국 도시농업 실태조사

  미국의 도시농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는 2013년 ACGA가 발표한 

2012 공동체텃밭 단체 실태조사가 있다.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쳐 ACGA와 러트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이 공동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농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ACGA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체텃밭 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1979년에 

설립되었다. ACGA는 1992년, 1998년에 이어 2012년에 세 번째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

표하였는데, 2012년 조사의 응답자는 445개 단체였다. 모집단은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8개 주를 포함하여 8,550개 공동체텃밭이다. 

  동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별 텃밭이 아닌 지역별 공동체텃밭 단체이다. 응답자 중 1

개 텃밭만 관리하는 소규모단체가 117개, 2~3개 텃밭을 관리하는 중규모단체가 63개, 

4~30개 텃밭을 관리하는 대규모단체가 113개, 31개 이상의 텃밭을 관리하는 거대규모

단체가 41개였다. 인구가 밀집된 곳에 있는 단체의 회신 율이 높아 조사의 응답자 분포

는 대체로 미국의 인구분포와 비례하고 있다. 

  ACGA는 공동체텃밭을 “공동체 회원이 식용 또는 관상용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라

고 정의한다. 미국의 공동체텃밭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활동 양상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는 

학교 텃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응답단체 중 51%가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7~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 2,660개 공동체텃밭이 새롭게 조성되었

다. 1개 텃밭만 관리하는 소규모 텃밭단체 117개 중 62.3%에 해당하는 73개 단체가 

2007~2011년에 새로 텃밭을 조성했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2000년대 들어 미국에

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의 공동체텃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43.76%를 차지한 마을 텃

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교회텃밭이 2위로 20.32%를 차지

하고 있다. 3위는 공공주택 텃밭이 차지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표 1>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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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독자적인 분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도시텃밭을 가족텃밭, 공동체텃밭, 학교 텃밭, 시장텃

밭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북미의 공동체텃밭 유형 분포 현황

단위: %

구 분 공동체텃밭 유형 비율

마을 텃밭 43.76

학교 텃밭 3.04

공공주택 텃밭 9.65

교회 텃밭 20.32

복합용도 텃밭 7.29

구획이 있는 대규모 농장 2.30

노인센터․노인주택 텃밭 3.36

직업훈련․청년고용 텃밭 1.49

치유텃밭 5.96

기타 2.84

합계  100

자료: Lawson and Drake(2013).

  북미 도시농업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힘든 과제를 물은 질문에 전체 445개 

단체 중 325개 단체가 회신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 문제, 회원 관

리, 경작지 확보, 농기구나 물 등 자원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특히 경작에 필요한 자

원의 경우, 많은 미국 도시농부들이 농기구, 흙, 종자, 물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표 2  공동체텃밭 단체가 직면한 과제

단위: %

단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응답 비율

재정 61

인력관리: 새로운 회원을 참여시키고 계속 활동하게 하며, 공동체를 형
성하는 일

58

토지: 새로운 경작지에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경작지를 확보하는 일 23

텃밭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물 등 각종 자원 22

자료: Lawson and Drak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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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농업을 통한 종자보전 및 공유

  미국의 종자 관리는 특허와 연계되어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 일반 작

물의 종자들은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다양한 재래종 작물

과 화훼종자들이 도시농업 차원에서 시민참여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주요 식물원들이 운영하는 씨앗도

서관 운동을 들 수 있다. 씨앗도서관은 시민들에게 특정 씨앗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그 

씨앗을 다시 돌려받는 기관이다. 그러나 식물은 재배하기도 쉽지 않지만 종자를 채종하

여 다시 도서관에 반환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반환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중요한 종자 관리와 같은 문

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민에게 대여해 주는 씨앗은 구하기 용이하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씨앗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씨앗도서관에서는 좋은 품질의 씨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식물을 키우고 씨앗을 채종하여 정선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기도 한다.

  씨앗도서관과는 별도로 시민들끼리 직접 씨앗을 교환하여 재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씨앗 목록을 공유하고 서로 씨앗을 교환

한 후 재배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씨앗의 품질과 정확한 식물명칭 등의 

문제, 잡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

구하고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비교적 손쉽게 구하여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농업은 산업측면의 농업과는 달리 소량다품종을 재배할 수 있고, 생

산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씨앗을 교환하여 재배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재래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농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씨앗 교환은 생

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미국 도시농업단체들은 사라진 여러 작물들을 

도시지역에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중시하고 있다. 

2.3. 식물원과 도시농업

  미국에서는 식물원에서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브루클린식물

원, 뉴욕식물원, 시카고식물원이 모두 도시농업과 도시녹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각

각의 도시의 여건과 식물원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원이 도시농

업기술과 재료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식물원 내 공동체텃밭

과 어린이텃밭 운영 등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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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뉴욕식물원

  뉴욕식물원은 가족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식용작물재배를 위한 

텃밭 아카데미(Edible Garden Academy)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식물원 안에는 어린이텃밭도 있다. 텃밭에서 모험적인 활동과 교육활동 및 야

외활동을 할 수 있다. 뉴욕식물원은 브롱스 지역의 도시녹화 및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컨설팅, 퇴비화 지원, 재료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

며 연 1회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각종 지역사회 지원은 뉴욕식물원의 사회적 책

임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2.3.2. 브루클린 식물원

  뉴욕시 브루클린식물원에는 100년 이상 된 어린이텃밭이 있어 매년 4,800여명의 어

린이에게 텃밭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브루클린식물원에서는 최고의 녹색 블록(Greenest Block) 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4개 

분야에 매년 12개의 커뮤니티를 시상한다. 2014년에는 참여그룹이 200개 팀에 이르렀다. 

브루클린식물원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원예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 시카고식물원

  시카고식물원은 여러 형태로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교육훈련 전

문기관(Windy-City Harvest)을 설립하여 6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식물원에는 어린이텃밭이 있다. 시카고의 어린이텃밭(Grunsfeld Children's Growing 

Garden)은 어린이텃밭의 모델이라 할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시

카고 식물원에는 먹거리 정원이 있으며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장

애인과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손쉽게 식물을 접하고 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치료

정원도 운영하고 있다.

2.4. 캔자스 주의 공동체텃밭 보조금 프로그램

  미국 내 다른 주의 도시농업이 활발한 데 비하여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 주는 최

근에 들어서야 도시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지역 내 많은 단체들이 공동체텃밭 조성에 

관심이 있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캔자스 주에서 건

강증진 활동을 펼쳤던 자선단체인 캔자스 건강재단(Kansas Health Foundation)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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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주 주민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체텃

밭 조성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캔자스 공동체텃밭 보조금프로그램1)은 캔자스 건강재단과 캔자스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캔자스 농업기술센터는 주 내 105개 군마다 있는 기관으

로 본 보조금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경작자에게 각종 기술을 지도한다.

  각 공동체텃밭은 텃밭조성 자금으로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교외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읍 단위에서도 신청되었다. 본 보조금 

사업은 주로 얼로트먼트(allotment) 텃밭과 공동텃밭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3개년 사업기간 중 첫 두 해 동안 59개 공동체텃밭이 총 2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 결과 1,170개의 새로운 얼로트먼트 구획이 조성되었고 4만 2,000㎡의 토지

가 공동텃밭 용도로 조성되면서 최종 8만 ㎡의 공동체텃밭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본 

보조금 사업을 통해 3,500명의 도시경작자들은 공동체텃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3

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15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틀 간 도시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공동체텃밭 현장을 방문한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도시농부들은 본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웹사

이트에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도시농업과 관

련한 다양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시농업과 관련하

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디오로 제작해두기도 하였다. 기존 텃밭 경작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텃밭 현황을 정리해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캔자스 주 전체의 공동

체텃밭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은 다른 주 보다 상대적으로 뒤진 캔자스 주 도시농업 활동을 증진하

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캔자스 주 공동체텃밭 보조금 사업

은 다른 도시나 단체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Evelyn S. Neier and Cheryl R. Boyer, “A Unique Grant Program for New Community Gardens in Kansas,”Community 
Greening Review, Vol.19, 201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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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주요 도시의 도시농업 사례

3.1. 뉴욕

3.1.1. 그린 섬(Green Thumb)

  뉴욕의 도시텃밭사업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조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된다. 뉴욕의 그린 

섬(Green Thumb)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도시텃밭을 지방정부가 지원하

는 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뉴욕시의 그린 섬은 1970년대 방치된 도시와 마을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운동인 그

린 게릴라(Green Guerrilla)의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린 게릴라 

활동가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뉴욕시에 

그린 섬이라는 민관 파트너십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였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기존의 도시텃밭 경작자들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텃밭 

경작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린 섬 프로그램

은 기존 도시텃밭에 창고를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거나 농업교육 워크숍을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개발기금

을 사용해서 도시텃밭에 재정지원을 한다. 

  그린 섬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영 도시텃밭사업이다. 원래 이 사업

은 뉴욕시 총무국 관할이었다가 1995년 공원여가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린 섬은 미국 

내 최대 도시텃밭 프로그램으로 600개소의 텃밭에 약 2만 명의 경작자가 참여하고 있

다. 각 도시텃밭은 해당텃밭 이용자조직의 대표자가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 워크

숍에 참여해야만 예산이나 농자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당국은 도시텃밭 이용자조직에게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

소국에 연락하여 텃밭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곳의 쓰레기를 치우게 한다든지, 텃밭 경

작자에게 소화전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린 섬은 뉴욕시의 다양한 공동체텃밭과 녹화정책들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역주민

의 자발적 노력과 제안을 행정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

로는 뉴욕시의 모든 공한지(空閑地)에 대한 목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체텃밭 부지로 확보하는 것을 돕는다. 이

후 공동체텃밭을 위한 재료지원과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특히 커뮤니티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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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무실은 뉴욕시청과는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1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뉴욕 도심부에 있는 그린 섬 운영 공동체텃밭은 우선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정원

(Generation X garden)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정원으로 주로 청년들의 음악, 미술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소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으로 활동이 중단되고 있으

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맨해튼에 있는 정원(Liz Christy 

Garden)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텃밭으로 그린 게릴라 운동의 효시가 된 정원

이다. 회원들은 주3회 이상 정원을 개방하고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작은 

텃밭, 퇴비장, 쉼터 등이 인상적이며 공동체 행사도 개최한다.

3.1.2. 옥상농장

  뉴욕시 브루클린 그레인지(Brooklyn Grange)가 운영하는 옥상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텃밭이다. 현재 뉴욕시내에 옥상농장이 2개 있으며 전체면적이 1만 ㎡의 면적

으로 연간 23톤의 유기농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30개에 달하는 벌통을 가지고 있

어 뉴욕에서 가장 큰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폐쇄된 이전 해군기지에는 브루클

린 그레인지가 운영하는 농장(Brooklyn Navy Yard Farm)이 있다. 면적이 6,000㎡에 이르

는 이 텃밭은 12층 건물의 옥상에 있다. 

  브루클린 그레인지 옥상농장의 창립자(Ben Flanner)는 뉴욕 최초의 옥상농장인 이글

스트리트 옥상농장(Eagle Street Rooftop Far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벤은 엔지니

어 출신으로 도시농업을 수준 높은 도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옥

상농장의 조성은 뉴욕시 공중보건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였으며 운영은 

자립적으로 하고 있다. 

  옥상농장에서 생산된 수확물은 크게 3가지 경로로 판매된다.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직판하거나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회원을 상대로 판매

하거나 농민시장을 통해 판매한다. CSA 회원은 약 60명 정도이며, 매월 50달러의 회비

를 내고 매주 방문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받거나 직접 수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농사체

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2. 시애틀

  정책측면에서 시애틀 도시농업은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 1970년 워싱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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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Darlyn Rundberg Del Boca)은 어린이 교육용 텃밭을 제안했으며, 이탈리아 이민

자인 농부(Rainie Picardo)가 자신의 농장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시애틀의 공동체

텃밭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애틀 시는 1973년 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식적인 공동체텃

밭을 운영했다. 시애틀 시는 피카르도의 이름을 따서 공동체텃밭을 피 패치(P-Patch)라

고 부른다.

  2013년 5월 현재 시애틀 시에는 85개 공동체텃밭이 있는데 구획은 2,750개이며 경

작자는 6,300명이다. 시애틀 시에서는 공동체텃밭을 마을공동체국이 관리하고 있다. 

다른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애틀 시에서도 텃밭 대기자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시애틀 시가 텃밭구획규모 축소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00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최대 4년

을 대기해야 한다. 시애틀 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텃밭은 1973년에 개설된 피카르

도(Picardo)공동체텃밭2)이며 최대 공동체텃밭은 시슬(Thistl)공동체텃밭으로 그 면적이 

1만 2,000㎡이다.

  시애틀 시는 2008년 신설된 공원 녹지세 중 일부인 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2

개 공동체텃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확충하고 있다. 시애틀 시 공동체텃밭의 이용료는 

면적 9㎡는 38달러, 면적 18㎡는 50달러, 면적 37㎡는 74달러로 지정되어 있다. 저소득

계층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연간 사용료와 별도

로 1인당 연간 8시간의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경작자 중 70%가 저

소득계층, 27%가 유색인종, 46%가 공동주택 거주자이다. 경작자의 73%가 현 거주지에 

경작 공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300명의 공동체텃밭 경작자가 연간 2만 8,000시

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직원 13.5인의 업무시간에 해당한다. 

  시애틀 도시농업은 시가 행정지원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접근방법을 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 패치 트러스트(P-Patch Trust), 솔리드 그라운드(Solid Ground)의 

레티스 링크(Lettuce Link), 시애틀 실스(Seattle Tilth) 등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단체가 시

와 파트너십으로 공동체텃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애틀 공동체텃밭의 중심적인 가치는 저소득 계층이나 소수집단 지원에 있다. 예

를 들면 2012년에는 9개 나라 출신 23명의 경작자가 협업을 통하여 수확물을 농장 판

매대나 노인센터에 유상 공급하거나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했다. 대부분의 공동

체텃밭 안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기부 텃밭이 있으며 수확물은 푸드뱅크 등에 기

 2) 10,000㎡, 302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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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고 있다. 경작자의 4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수확물을 기부하고 있는데 2012

년에는 경작자들이 약 12톤의 수확물을 기부했다. 

3.3. 시카고  

3.3.1. 더 플랜트(The Plant)

  더 플랜트(The Plant)는 시카고 남서부 산업지역에 있는, 폐기된 육가공공장 건물3)을 

리모델링하여 공장형 도시농업 공간인, 일종의 식물공장으로 만든 곳이다. 더 플랜트

의 창립자(John Edel)는 회사(Bubbly Dynamics)를 설립하여 시카고의 저평가된 산업건물

을 재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더 플랜트는 먹거리생산과 먹거리가공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자립을 연계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더 플랜트는 

경제적으로 쇠퇴한 산업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1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더 플랜트는 일리노이주 경제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음식물쓰레기

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간 1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

고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와 열은 모두 더 플랜트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계획이다. 

  더 플랜트는 조금씩 공간을 채워가고 있으며, 현재 아쿠아포닉4)과 버섯재배 등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실외 공간에

서는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더 플랜트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플랜트 스스로 사회적기업 모

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에너지

자립시스템과 아쿠아포닉 시스템(Aquaponics System)5) 등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3.3.2. 그로잉 파워(Growing Power)

  그로잉 파워(Growing Power)는 유명한 농구선수(Will Allen)가 1993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먹거리 재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로잉 파워는 밀워키에 

본사가 있으며 시카고에는 지사가 있다. 그로잉 파워는 시카고에서 총 6개의 농장 및 

 3) 연면적 8,686㎡.

 4) 수경재배와 민물고기 양식이 결합된 방식임.

 5) 물을 뜻하는 Aqua 와 수경재배를 뜻하는 Hydroponics의 합성어임. 어항의 물고기 분뇨를 질소화시켜 상단에 있는 화분에 공

급하고, 상단의 화분에서는 산소를(물을 통해) 어항으로 공급시켜주는 시스템임. 최소한의 에너지원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외부의 도움을 조금씩 받는다면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모델이면서 확장했을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논양어의 모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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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그로잉 파워는 건강에 좋고 안전하며 값싼 먹거리에 공평하게 접근하

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자 토지 트러스트이다. 현장중심 교육훈

련, 시범사업, 공동체 먹거리 시스템에 기초한 농업기술지도 등을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공동체 먹거리 시스템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

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로잉 파워의 시카고 사무소는 공동체 먹거리 센터와 시카고의 도시농업 사업을 지

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개발 및 기술 지원하기 위해 2002년 2월에 공식적으로 개소하

였다. 그로잉 파워는 현재 시카고에서 총 4만 8,560㎡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로잉 파워 시카고는 2013년에 300명 이상의 젊은이를 훈련하고 고용하였다. 이 중 

시카고의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인 사우스 사이드 지역에 45명 이상의 젊은이가 아이언 

스트리트 도시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식당과 농부시장에 내다

판다. 그로잉 파워는 시카고 시와 협력하여 먹거리 보장이 안 되는 지역사회 5곳에 새

로이 농민시장을 열었다. 

  그로잉 파워가 운영하는 농장 중 가장 큰 아이언 스트리트 농장은 버려진 공장 건

물을 개조해서 도시농장으로 만든 곳이다. 그곳에는 토마토, 가지, 오크라를 비롯한 여

러 채소가 7개 온실과 올림 베드에서 자라고 있다. 아이언 스트리트 도시농장은 자원

봉사자에게 1주일 3번 개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은 화요일, 목요일 오

후 1시와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다. 그들은 퇴비를 옮기거나 지렁이를 관리하거나 다

른 작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돕는다. 이 농장에서는 여러 개의 지렁이 퇴비 통이 있고, 

옥상 양봉장에는 6개의 벌통이 있다. 7개의 온실, 양어수경 시스템, 퇴비화 및 지렁이 

퇴비화 시설, 버섯재배6) 시설 등이 있다. 또한 염소 사육도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

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농부시장 형태의 판매대를 열어 찾아오는 주민에게 농산물

을 판매한다.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농장 투어가 있다.  

3.3.3. 그로잉 홈(Growing Home)

  원래는 공한지였던 우드 스트리트 도시농장은 현재 2,700㎡의 텃밭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강의실, 사무실, 채소 가공처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인근에 있는 호

노레 스트리트(Honore Street)농장은 면적이 4,000㎡ 정도 된다. 2,000㎡의 외부공간이 

 6)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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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 도시농장에는 비닐하우스가 2개 있다.

  그로잉 홈은 직업훈련, 유기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발전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기 도시농업을 통해 사람과 공동

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인 그로잉 홈은 직

장이 없는 젊은이를 고용해서 농장을 관리하게 하고 채소를 기르게 하는 과정에서 괜

찮은 정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로잉 홈은 공동체지원농업, 농부

시장, 도매시장, 레스토랑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잉 홈은 1993년의 시드 오브 체인지(Seeds of Change)에서 출발한다. 1993년에 시

카고 노숙자 연합(Chicago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정책국장(Les Brown)은 연방정부

의 유휴지에 도시농업과 일자리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시드 오브 체인지를 창

립하게 되었다. 1996년 시드 오브 체인지는 그로잉 홈으로 비영리단체로서 전환하게 

된다. 1998년에 그로잉 홈은 일리노이 라샐리 지역에 4만 ㎡ 규모의 농장7)을 조성하

게 되었다. 그로잉 홈은 초기부터 도시농업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는 데 노력해왔다. 그로잉 홈은 현재 시카고 시내 3곳과 일리노이 주 마르세이유 

시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로잉 홈은 새로운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더욱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03년에 마을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결성

한 팀워크 앵글우드(Teamwork Englewood)가 벌이던 활동의 일환이었다. 앵글우드 지역

은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서 이곳에 그로잉 홈이 자리 잡은 것은 신선한 채소에 접

근할 기회가 거의 없던 지역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로잉 홈의 도시농장은 인턴이 관리한다. 인턴은 인근 앵글우드 마을 출신도 있지

만 주로 시카고 전역에서 각종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이곳에 온다. 그로

잉 홈에서는 연간 40명의 인턴이 14주 동안 교육훈련을 받는다. 모든 인턴은 현장에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한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로잉 홈의 인턴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로잉 홈에서 농작업을 하면서 인턴들은 괜찮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로잉 홈의 직원 중에는 고용 관련 상근 전문가가 있어 전문적으로 

고용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인턴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컴퓨터 사용방법, 기타 법

적인 지원을 받는다. 인턴들은 농사일을 배우면서 단순히 농업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

 7) 현재 레스 브라운 기념농장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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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간을 엄수하는 생활습관,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업무방법 등도 함께 체득하게 된다.

3.3.4. 윈디 시티 하베스트(Windy City Harvest)

  윈디 시티 하베스트는 시카고 식물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교육을 하고 작

물을 생산하며 퇴비를 생산하며 수확물은 판매도 한다. 윈디 시티 하베스트의 로데오 

농장은 견습생과 윈디 시티 하베스트 단원을 위한 교육훈련의 장 역할도 한다. 

  윈디 시티 하베스트 견습생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을 받

는다. 9개월 간8)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에 대해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이 있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이 프로그램은 윈디 시티 하베스트나 협력기관에서의 14

주 유급 인턴십을 포함된다.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14주의 저녁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졸업생들에게는 윈디 시티 

하베스트의 레전즈 농장(Legends Farm)에서 최대 2년간 인큐베이터 농민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 2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은 농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2008년에 시작된 윈디 시티 하베스트는 성인 교육훈련과 농산물 생산 공간을 6곳으

로 확대했다. 지난 7년간에 걸쳐 이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범사

례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 커리큘럼과 농장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학생들과 공동 

작업하는 데 있어 시카고 식물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했다. 지금까지 71명의 성인이 견

습생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2014년에는 14명이 추가로 졸업한다. 134톤 이상의 농작

물을 판매용으로 생산했다. 나아가 윈디 시티 하베스트 견습생 운영 프로그램 모델을 

시카고, 일리노이주, 미국 전역에서 발표하고 홍보했다. 

  윈디 시티 하베스트 견습생 프로그램은 4개월 동안 1주일 4일, 하루 4시간 시카고 

식물원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일정이다. 1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목요

일까지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면 6월 초부

터 9월까지 14주 동안 봉급을 받으며 인턴십을 보낸다. 견습생은 1주일 37.5시간을 일

하며 1시간 당 9달러의 봉급을 받는다.  

  주요수업내용은 퇴비와 토양 생태학, 식물 번식, 노지 재배와 온실 재배, 수확 후 가

공처리방법, 먹거리 안전, 농법 교육, 생산계획, 관개법, 병충해 방재, 잡초 관리, 농장 

보고서 작성법, 작물 재배 계획, 농업경영방법 등이다. 유기농 채소 생산과 수확 후 식

품 보관에 대한 워크숍을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텃밭 경작자

 8) 2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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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어진 경작공간에서 최대의 농산물을 얻어내는 방법을 교육한다. 이 워크숍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15명의 수강생을 받는다.

3.4 캘리포니아

3.4.1. 새크라멘토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

  새크라멘토 최초의 공식적인 도시텃밭인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은 2004년에 개장

되었는데, 이 텃밭은 민관협력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 텃밭의 조성에는 사

우스 사이드 주민협의회, 새크라멘토시, 새크라멘토 지역 도시텃밭 연합,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캐피털 개발청 등이 참여했다. 지역 발청이 2002년 소유 토지를 새크라멘토 시

에 기증하면서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 조성이 가능해졌다. 

  사우스 사이드 도시텃밭의 관리 책임이 있는 새크라멘토 시 공원여가국은 2008년에 

공원 내와 시유지에 도시텃밭을 더 많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공원여가 시설에 로컬 푸드와 유기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공원 내에 시범농원을 조성

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4.2. 패서디나시 스룹(Throop) 교회 텃밭

  전 세계에서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패

서디너시에 있는 스룹 교회에서는 석유부족시대(peak oil)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

동체의 전환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4월 23일, 패서디너시 스룹 교회 앞마당에 로스앤젤리스 동북부 전환운동 네

트워크(NELA Transition)와 스룹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텃밭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을 시작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을 만

드는 협력 사업을 위한 양 단체의 합의 결과였다. 

  양 단체의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델마가의 교회 남쪽 부지에 채소밭 구획을 만들

었다. 텃밭에는 토마토, 호박, 콩, 고추를 심고, 해충 접근 방지를 위해 메리골드도 식

재하였다. 2011년 여름 내내 넬라 텃밭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올림텃밭을 관리하였

다. 이 과정에서 280㎡에 이르는 남쪽의 잔디밭 전체를 영구농업, 물을 적게 쓰는 농

법, 도시 먹거리 숲의 모델이 되는 시범텃밭으로 개조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 

동 프로젝트는 패서디나 물과 전력 환급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었다.   

 9) 피크오일(peak oil): 전체 매장량의 절반을 써 버려 석유 생산이 줄어드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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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텃밭은 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다. 제1구역에는 5그루의 과일나무, 제2구역에는 

허브 정원 조성, 교회 건물 옆에 조성된 제3구역에는 채소가 주를 이룬 올림텃밭, 제4

구역에는 캘리포니아 토종 식물을 이용한 조경작업, 제5구역에는 폐건축자재를 활용

해 만든 공동체 공간과 그늘을 제공을 위한 올리브 나무 식재, 보도와 접하는 경사지

인 제6구역에는 폐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지반을 안정화시켰다. 넬라전환(NELA 

Transition)은 석유부족시대에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여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룹 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상기 텃밭 프로젝트도 이러한 운동

의 일환이다. 회복력 있는 공동체 만들기라는 목표는 잔디밭을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

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텃밭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달성되지만, 이러한 텃

밭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화합하고 협력하여 마을공동체를 재정립한다는 것에 중요

한 가치이다. 이 텃밭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알고지내며 지속가능한 작물재배법을 서

로 가르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4. 미국의 도시농업법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농업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에도 도시농업조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도시농업을 주로 도시계획조례로 관리하고 있

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도시계획법제에서 도시농업을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

이고 있는 나라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다. 미국 도시계획법제와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제가 달라서 미국의 사례를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미국 도시계획법제에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

름대로 의의가 있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도시농업 분야에 도시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관련 조례를 정

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클리블랜드시는 2007년 미국 최초로 도시텃밭을 도시계

획조례상 용도지역지구로 입법화하였다. 조례에 의해 도시텃밭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는 공동체텃밭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은 일부 텃밭의 경우 수확물의 판매도 허용된다. 

미국 밀워키시는 2010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역에서 양봉을 허용하였다. 한 

필지당 벌통 2개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하 <표 4>을 보면 미국 도시의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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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표 4>에서 보듯 미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관리조례에 

양봉이나 양계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표 4  미국 도시의 동물관리조례 중 가금류 및 가축 사육, 양봉 관련조항

도시 도시농업 관련 조항

미시건주 앤아버
• 우리 또는 벌통이 대지경계선에서 10피트(3m), 인근 주택에서 40피트(12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저밀도 주거지역에서 암탉 4마리와 벌통 2개 허용

아칸소주 로저스
• 단독주택지역에서 우리가 인근 주택에서 25피트(7.6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암탉 4마리 허용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

• 우리 또는 벌통이 대지경계선에서 15피트(4.5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보호협회의 허가를 얻어 1필지 당 암탉 6마리 허용

• 부지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벌통 2개 허용
•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벌통 추가 가능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 인근주택에서 200피트(60m) 이상 떨어져 사육할 경우에 한하여 대형가축 2마리 허용
• 인근주택에서 암탉은 100피트(30m), 수탉은 300피트(90m) 이상 떨어져 사육할 
경우에 한하여 암탉 15마리, 수탉 1마리 허용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 특정 조건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가금류 3마리와 가축 2마리 허용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 거리제한 및 시행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암탉, 수탉, 대형 가축 허용.
• 우리가 암탉은 50피트(15m), 수탉은 100피트(30m), 대형가축은 100피트(30m) 이상 
인근 주택에서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육 허용. 예외적인 경우 별도의 허가 필요

자료: Kimberley Hodgson(2011).

5.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을 미국의 도시농업과 비교할 때 규모와 양적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을 비롯한 도시농업 선진국 수준에 거의 도달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는 도시농업 관련 법제 정비나 도시농업의 가치관 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의 도시농업이 공동체를 중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

라의 도시농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체텃밭이 확

고한 공동체 정신에 기반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여러 지

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처럼 식량체계라는 큰 체계 속에서 도시농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텃밭의 공동체 정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각 텃밭에 기부 텃밭 구

획 설정, 자원봉사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과 공동체텃밭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푸드뱅크와 공동체텃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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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학교 텃밭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범사업도 전개해야 한다. 도시농부학교 커리큘럼에서 공동체 정신과 식량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도시농업단체들을 중심으로 전통작물 종자 보전운동이 진행

되고 있으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런 활동들이 식물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식

물원 등을 중심으로 씨앗도서관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시민단체 등을 중

심으로 하는 씨앗 교환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

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의 제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도

시계획 측면에서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수용하는 데 현재의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경작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농업이 제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단지의 텃밭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농업공간을 확보하거나 신규 

도시개발 시 농업공간의 계획적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도시농업공간을 체계적으로 확

보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만 도입되어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경우, 생

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에 도시농업공간을 추가해도 좋겠다. 현재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 유형에는 자연지반 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작공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앞으로 생태면적률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해본다.

  단순히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조문 1∼2개를 고치거나 도시농업 관련 조항

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

신들의 삶의 질과 도시공간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는 

말할 것도 없고 농지법, 도시공원녹지법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우리나라 도

시농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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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시사점 *

김  윤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유기농업의 성장 배경 10)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현대 과학농업의 녹색혁명 시기를 지나면서 농업생산

성은 25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Dale Allen Pfeiffer 2004).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수명 

연장으로 인구수는 크게 늘었으며 산업화의 근간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기계

화는 물론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도 급격히 늘어났고, 화학 에너지의 투입으로 농업

의 자본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농업 독점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재배작물 및 작목의 다양성 보다는 획일화로 인한 생산성 확대에 ᄄᆞ라 농

촌의 문화 파괴, 문화 획일화, 토양 및 수질 오염, 토양 비옥도 저하, 수자원 고갈 등과 

같은 생태문제가 발생하였다. 식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안전성 훼손은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지형진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영하는 시대의 농업이 대두되었다. 천연자원

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농업(Eco-agricultur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농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mindy33@krei.re.kr 02-329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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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유기농업 현황

2.1. 세계 유기농지 면적 현황

2.1.1. 전체 유기농지 면적 현황

   2013년 조사1)된 세계 유기농지 면적은 4,300만 ha에 이른다.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

니아의 유기농지 면적은 1,732만 ha로 전체 40.2%를 차지한다. 다른 대륙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오세아니아에 이어 유럽은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1,146

만 ha로 두 번째로 넓은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15.3%의 비중을 

차지하며 660만 ha로 세 번째로 넓은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지의 82%

는 오세아니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는 아시아가 

342만 ha, 북아메리카는 304만 ha, 아프리카는 122만 ha에 분포하고 있어 하위 3개 대륙

과 상위 3개 대륙 간의 유기농지의 면적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세계 유기농지 면적 및 지역별 면적 비중(2013)   

지역 유기농지 면적(ha)

아프리카  122만 7,008

아시아  342만 5,939

유럽 1,146만 773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661만 1,636

북아메리카  304만 7,710

오세아니아 1,732만 1,733

전체 4,309만 1,113

자료: FiBL and IFOAM(2015).

 1) 본고의 세계 유기농업 현황 분석은 2015년 발간된 Fibl and IFOAM의“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5”의 세게유기농

업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음. 통계자료는 유럽의 대표적 친환경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FiBL)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등 기타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행한 16번째 유기농업 통계자료를 참고함. 지중해 국가들의 통계는 지중해 유기농업네트워크

(Mediterranean Organic Agriculture Network, MOAN)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태평양 섬 국가들은 태평양유기농 공정무역 

지역단체(pacific organic and ethical trade community)에게 제공받음. 유럽은 유기농통계네트워크(Organic Data Network)

프로젝트의 틀에 따라 수집된 통계가 이용됨. 전체 통계는 2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제공함. 조사에 이용된 대륙별 국가는 아

프리카가 39개국, 아시아 39개국, 유럽 47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이 30개국, 북아메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2개국으

로 전체 170개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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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유기농지 비중(2013)

유럽 26.6%
오세아니아 40.2%

아시아 
8.0%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15.3%

북아메리카 7.1%

아프리카 2.7%

자료: FiBL and IFOAM(2015).

2.1.2. 국가별 유기농지 면적 현황

   국가별 유기농지 면적은 2011년 이후 유기농지의 중대한 성장을 경험한 호주의 면

적이 압도적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유기농지 면적은 1,715만 ha에 이르는

데 이는 두 번째로 유기농지 면적이 넓은 아르헨티나와 비교해도 5배 이상 넓은 면적

이다. 아르헨티나는 319만 ha의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유기농지가 

넓은 국가는 북아메리카의 미국으로 217만 ha이다.

  유기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오세아니아와 세 번째로 넓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호주

와 아르헨티나와 같이 대륙 내 일부 국가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반해 두 

번째로 유기농지 면적이 넓은 유럽은 국가별 유기농지 면적이 균일하다. 상위 10개국

의 대륙분포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의 호주,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시아의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이다.

  상위 10개국의 유기농지 전체 면적은 약 3,000만 ha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전체 면

적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낸다.

  상위 20개국으로 확대하는 경우, 아시아 국가는 인도(15위)와 카자흐스탄(13위)이, 

라틴아메리카는 페루(11위)와 멕시코(16위) 등이 속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는 여전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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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위 10개국의 농지 면적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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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iBL and IFOAM(2015).

표 2  유기농업 면적 상위 20개국

국가 유기농지 면적(ha) 국가 유기농지 면적(ha)

호주   1,715만 페루       70만 5,233 

아르헨티나    319만 1,255 그리스       66만 1,956 

미국    217만 8,471 카자흐스탄       56민 7,751 

중국    209만 4,000 오스트리아       52만 6,689

스페인    161만 129 인도       51만 

이탈리아    131만 7,177 멕시코     50만 1,364

프랑스    106만 756 스웨덴       50만 996

독일    106만 669 체코       47만 4,231

캐나다      93만 965 터키       46만 1,396

우루과이      86만 9239 포클랜드 제도     40만 3,212

 자료: FiBL and IFOAM(2015).

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만 ha로 전체조사 국가 중 73위에 머물고 있다. 인근 국가인 일본

은 85위로 1만 ha의 유기농지 면적을 보유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농지면적을 보유한 중국은 210만 ha로 네 번째로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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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 유기농지 면적 대륙별 증감률

　대륙
유기농지 면적(ha)

2012년
유기농지 면적(ha)

2013년
면적 증가량 증가율

아프리카    114만 9,461 122만 7,088 7만 7,627 6.75

아시아    321만 8,701 342만 5,939 20만 7,238 6.44

유럽   1,113만 5,208 1,146만 0,773 32만 5,565 2.92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681만 3,540 661만 1,636 - 20만 1,904 -2.96

북아메리카    301만 2,354 304만 7,710 3만 5,356 1.17

오세아니아   1,216만 4,316 1,732만 1,733 515만 7,417 42.40

세계   3,749만 215 4,309만 1,113 560만 898 14.94

 자료: FiBL and IFOAM(2015).

지가 넓은 국가이다. 그러나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의 인도(51만 ha, 15위), 카자흐스

탄(29만 ha, 24위), 필리핀(10만 ha, 43위), 인도네시아(7만 ha, 45위), 베트남(4만 ha, 56

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넓은 농업경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륙 및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유기농지 면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통계자료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1.3. 유기농업 토지의 성장 추이

  유기농지 면적이 1,100만 ha이었던 1999년과 비교하여 2013년 유기농지 면적은 4배 

이상의 증가하여 유기농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3년 세계 유기농지 면적

은 전체 4,309만 ha로 2012년과 비교하여 560만 ha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15%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이러한 증가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4년 기준 인증된 유기농지 면적 증

가율이 약 53% 성장한 호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유기축산물에 대하

여 대외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목장 지역을 유기생산지역으로 전

환하였다.

  2013년 유기농지 면적은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증가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은 오세아니아로 2012년 대비 515만 ha가 늘었는데, 증가율은 약 42%로 전체 증

가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대륙은 아프리카로 6.75% 

증가율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는 약 20만 ha가 감소하여 0.5%의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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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는 72개 국가의 유기농지가 증가한 반면 31개 국가의 유기농지는 감소하였

다. 61개국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부재했다. 호주 다음으

로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페루, 이탈리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만 

5,518ha에서 2012년 2만 5,467ha로 1,000 ha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다

시 2만 1,210ha로 16.7% 감소하였다.

2.2. 농지 대비 유기농지 면적 비중 

2.2.1. 대륙별 유기농지 면적 비중 현황

  전 세계 유기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0.98%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대륙별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지 면적 비중은 오세아니아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은  

2.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EU로 한정하는 경우 유기농지 면적 비

중은 5.7%로 2배 이상 높아진다.3) 세 번째로 유기농지 비중이 높은 대륙은 라틴아메

리카로 1.1%의 비중을 보인다. 나머지 3대륙은 1%에 못 미치는 비중을 나타냈다. 유

기농지 면적이 3번째로 높은 국가인 미국과 10번째로 높은 캐나다가 속한 북아메리카

의 경우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0.7%에 불과하였으며, 방대한 농지의 농업 국가들이 분

포하고 있는 아시아는 훨씬 낮은 0.2%의 유기농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  대륙별 유기농지 면적 및 비중

대륙 유기농지 면적(ha) 전체 농지 대비 비중

아프리카  122만 7,088 0.1%

아시아  342만 5,939 0.2%

유럽 1,146만 773 2.4%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661만 1,636 1.1%

북아메리카  304만 7,710 0.7%

오세아니아 1,732만 1,733 4.1%

세계 4,309만 1,113 1%

 자료: FiBL and IFOAM(2015).

 2)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통계가 유의한 국가에 한 함.

 3) EU의 폴란드는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36.3%에 이르며, 리히텐슈타인이 약 31%, 오스트리아가 19.5%에 달함. EU 회원국 중 

농지 면적의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달해 유기농업이 상당히 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또한 유럽 및 다른 대륙 국

가들과 비교하여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지 면적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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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가별 농지 중 유기농지 면적 비중 현황

  개별 국가는 비교적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높으며, 국가별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난

다. 특히 상위 11개국들의 유기농지 비율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다. 가장 높은 유기농지 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포클랜드 제도로 농지 대

비 유기농지 비중이 36.3%에 달하며, 이 지역의 양 농장들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

다.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은 국가 전체 농지의 31%가 유기농지이다. 유

기농지 비중이 10%가 넘는 국가는 유럽 국가들이며, 상대적으로 농지 면적이 크지 않

은 국가들의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으로 농지 면적이 넓은 국가가 많은 아시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농지대

비 유기농지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대륙 중 유기농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동티모르이며 비중은 6.6%로 전체국가 중 19위에 해당한다. 

몽골은 4.7%로 아시아 대륙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부탄은 1.3%로 세 번

째다. 유기농지 비중이 네 번째로 높은 한국은 1.1%로 전체 국가 중 62위이다. 다른 아

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만은 0.7%로 72위이며, 중국은 0.4%로 89위, 일본은 

0.3%로 99위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이 여전히 주를 이루는 것으

로 알 수 있다.

표 5  세계 유기농지 면적 비중 상위 20개국 

국가 유기농지 면적 비중(%) 국가 유기농지 면적 비중(%)

포클랜드 제도 36.6 이탈리아 10.3

리히텐슈타인 31.0 도미니카  9.3

오스트리아 19.5 핀란드  9.0

스웨덴 16.3 슬로바키아  8.8

에스토니아 16.0 페로 제도  8.4

스위스 12.2 슬로베니아  7.6

프랑스령기아나 11.9 포르투갈  8.1

사모아 11.8 상투메 프린시페  7.2

체코 11.2 동티모르  6.6

라트비아 11.0 스페인  6.5

 자료: FiBL and IFOA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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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유기농지 비중 별 분포

  2015년 FiBL and IFOAM 조사에 따르면 97개국의 약 59%가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1% 미만이며, 1% 이상 5% 미만은 국가는 총 40개국이며 25%를 차지한

다. 유기농지 면적이 전체 농지 중 5% 이상 10% 미만인 국가는 15개국으로 9%를 차

지하며, 10% 이상 국가는 총 11개국이며 7%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지 면

적 비중이 5% 미만인 국가는 총 137개국이며 85%를 차지하여 유기농업 비중은 여전

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세계 유기농지 비중 별 분포

                    

 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97개국(59%)40개국(25%)

11개국
(7%)

15개국
   (9%)

 자료: FiBL and IFOAM(2015). 

2.3. 유기농업 생산자 현황

2.3.1. 유기농업 생산자 증가 추이

  유기농업 생산자는 대략 20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2012년과 비교하여 유기

농업 생산자는 약 7만 1,160명이 늘어나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북아메리카의 유기

농업 생산자는 0.5% 감소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유기농업 생산자가 증가

 4) 유기농 농장의 정확한 수치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 첫째, 어떤 국가는 오직 회사, 사업, 재배자 그룹의 수를 기록

하는데 이는 각각은 수많은 개인 생산자들로 구성됨. 둘째, 어떤 국가는 생산자의 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 셋째 야생 집적 

지역을 갖는 국가들은 수집가들도 유기농 생산자로 포함시키기도 함. 넷째, 어떤 국가들은 작물 당 생산자들의 수를 제공하는

데,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중복될 수 있음. 따라서 유기농업 생산자들의 전체 수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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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계 유기농지 면적 대륙별 증감률

지역 2012년 생산자 수(명) 2013 생산자 수(명) 증감 증감률(%)

아프리카      57만 2,863      57만 4,129  1,266 0.2

아시아      68만 5,437      73만 744  4만 5,307 6.6

유럽      32만 1,474      33만 4,870  1만 3,396 4.2

라틴아메리카      31만 6,583      31만 9,459  2,876 0.9

북아메리카       1만 6,470       1만 6,393 - 77 -0.5

오세아니아       1만 4,605       2만 2,997   8,392 57.5

총함    192만 7,432    199만 8,592 7만 1,160 3.7

 자료: FiBL and IFOAM(2015).

그림 4  세계 유기농업 생산자 대륙별 분포도

아프리카 29%

유럽 17%

아시아 37%

라틴아메리카 
16%

오세아니아 1%북아메리카 1%

 자료: FiBL and IFOAM(2015).

하였으며 그중 오세아니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12년 대비 57.5%나 증가

한 것으로 전체 3.7%의 증가율에 비하여 20배 이상 증가된 추세이다. 가장 많은 유기

농업 생산자가 속한 아시아의 경우에는 2012년보다 4만 5,307명이 증가하여 두 번째

로 높은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 파푸아뉴기니, 터키, 페루 

그리고 세네갈 순으로 2012년 대비 2013년 유기농업 생산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3.2. 대륙별 분포도

  대륙별 생산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시아 유기농업 생산자가 전체의 36%,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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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9%를 차지한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각각 17%와, 16%로 비슷한 분포도를 보

이며, 유기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대륙인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는 각각 1%에 불과

하다. 이는 면적대비 생산자 수가 현저히 낮으며 기계화 및 기술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3.3. 국가별 생산자 분포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6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두 번째로 

생산자 수가 많은 우간다의 18만 9,610명 보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라틴아

메리카의 멕시코는 16만 9,703명이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14만 8,610명, 에티오피

아는 13만 4,626명 순이다. 

  생산자 수 기준의 상위 10개국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를 제

외하고,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3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지 면적기준 하위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는 생산자가 많아 여전히 다른 대륙

과 비교하여 유기농업의 기계화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  국가별 유기농업 생산자 상위 10개국

2만 5,944

 3만 502

  4만 5,969

   5만 2,284

    6만 5,042

            13만 4,626

              14만 8,610

                16만 9,703

                   18만 9,610

                                                                          65만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페루

터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멕시코

우간다

인도

-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생산자 수(명)

 자료: FiBL and IFOAM(2015).  

  생산자 이외의 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5만 1,000명의 가공업자가 있으

며, 최소 6,200명의 수입업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국가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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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가공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기타 관련 종사자들에 대

한 정확한 수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4. 유기농식품 시장 

2.4.1.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2013년 유기농식품과 음료의 세계 판매액은 72억 달러이며, 수입은 1999년 이후 5배

가 증가하였다. 유기농제품 판매액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두 대륙은 세계 판매액의 9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아시아, 호

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는 유기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유기농식품 시

장의 규모는 여전히 작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간 유기가공식품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어 이를 통한 유기가

공식품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

한 2014년 7월 1일, 미국과 새롭게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5)을 발효하였는데, 

이는 미국 유기가공품에 중요한 아시아 시장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요인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기농식품 시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캐

나다와 일본도 2014년 9월에 동등성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간 유기가공품의 교역이 확

대되고 있다. 

2.4.2. 내수시장 

  유기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미국이 243억 유로, 독일이 75억 5,000만 유로, 프랑스가 

44억 8,000만 유로, 중국이 24억 3,000만 유로 순이다.6) 유기농식품 시장의 상위 10개

국 중 미국, 캐나다,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들로 유럽지역 소비자들의 유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 상위 8개국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5)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인정하는 협정임. 한ㆍ미 양국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서로 

인정하기 위하여 맺은 협정으로 2014년 7월 1일 발효됨. 협정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유기농 원료 95% 이상을 가공식품을 만

들고 정부로부터 유기농인증을 받아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농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미국 또한 자국 인증

을 받은 유기농식품을 한국으로 수출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의 유기농식품 표기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더라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는 유기농표

시를 할 수 없음. 양국은 유기농 인증 자체는 인정하지만 한국에서 통관, 유통의 과정에서 GMO가 발견될 경우 유기농 표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함. 

 6) 소매판매 데이터가 이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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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별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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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iBL and IFOAM(2015).

그림 7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비중(국가별)

스위스 3%
이탈리아 4%

영국 4%

캐나다 4%

중국 4%

프랑스 8%

독일 13%
미국 43%

기타 국가 17%

 자료: FiBL and IFOAM(2015).

상위 10개국인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의 소매 판매액은 전체 

1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 시장규모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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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시장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이 가장 크며, 유럽이 222억 유로로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4%로 3번째로 시장규모가 크며, 유기농지 면적 및 

생산자 수의 순위가 낮았던 일본은 전체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의 2%를 차지하여 6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나타냈다.

그림 8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비중(단일시장) 

일본 2% 스위스 3%
캐나다 4%

중국 4%

EU 40%
미국 43%

기타 
국가 
4%

 자료: FiBL and IFOAM(2015). 

  유기농식품 시장의 성장은 2013년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가장 크게 성

장한 국가는 미국으로 2012년 대비 17%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스위스가 12% 로 뒤를 

이었다. 

2.4.3. 1인당 소비

  1인당 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으로 나타났다. 그 중 스위스의 1인당 유기농 

식품 소비는 210유로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163유로, 룩셈부르크는 157유로의 순

이다.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의 상위 10위 국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모두 

유럽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60 | 2015. 6.

그림 9  상위 10개국의 유기농식품 1인당 소비액 

44

          71

            77

                  93

                      106

                             127

                              129

                                       157

                                          163

210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0 50 100 150 200 250 

1인당 소비액 (유로)

 자료: FiBL and IFOAM(2015). 

3. 시사점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량생산 중심의 과거와는 달리, 친

환경방식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업 시장은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친환경농업에 공을 들여왔던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기농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저농약 인증이 

2016년 폐지되기 때문에 무농약 및 저농약 인증을 유기농인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유기농업 성장을 통해 유기농식품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가7)로 

수출을 확대하고,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 

욕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7) 미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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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기농업 현황 *

안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8)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 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단연 “식량”이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식량으로부터 에너지를 얻

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식량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태초부터 사람이 가

장 먼저 한 일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식량을 

자급자족하였다. 지금도 최빈국이나 개도국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삶

의 필수 조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술 발달로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모든 노동인구가 농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게 되었고, 기술

은 점차 다변화되어 오히려 식량과잉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1) 

  농업 생산성 증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결

과를 가져왔지만, 무분별한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토양과 인간의 건강은 오히려 

퇴화되는 악영향을 야기하였다. 이에 농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기농업 운동을 전개하였다.  

 * (crystalism14@krei.re.kr). 본고는 IFOAM에서 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5”중에서 유럽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장 지글러(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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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유기농업

2.1. 유럽 유기농업의 역사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했던 20세

기 초반까지는 화학농약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켰고, 농약은 세기의 획기적 발

명품으로 그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이 

화학약품 사용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기농업은 중앙유럽과 인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식물학자 알버

트 하워드(Albert Howard)는 1905년 인도의 전통적인 농법을 소개하며 기술을 전파하였

다. 유럽 외에 또 다른 시초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농학자 킹(F.H. King) 박사는 1909년 

중국, 한국, 일본을 여행하며 전통적인 거름, 기경과 일반적인 농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킹 박사는 ｢영구적 농업: 40세기의 농부들｣2) 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유기농업 역사

의 한 획을 그었다.

  유럽에서는 1924년 독일의 루돌프 스테이너(Rudolf Steiner)가 ｢농업의 재개를 위한 

정신적인 기초｣3)를 출간하여 유기농업 제도를 처음으로 정립하였고, 생물역학 농업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영국의 노드보른(Northbourne) 

1940년에 발간한 ｢땅에 대해 생각하다｣4)라는 책에서 농장을 유기체에 비유한 것에 대

해 영감을 얻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43년 발간된 ｢살아있는 토양｣5)의 저자인 이브 발포어(Evelyn B. Balfour)는 알버트 

호워드(Albert Howard)로부터 영향을 받아 영국 농장에서 유기농업과 전통농업을 비교

하는 과학적인 실험을 실행하였다. 이 후 1946년 영국에서는 토양협회가 설립되어 농

업인, 과학자, 영양학자들이 농법과 식물, 동물, 인간, 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

였다. 

  1947년에는 프랑스에서 의사와 소비자들은 농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화학약품이 암

과 정신병을 유발한다고 비난하면서 유기농 원칙을 소개하였다. 1950년에는 지속가능

한 농업이 과학자들 사이에 화두가 되었으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화학적인 접

근을 시도하는 데만 집중하였다. 

 2) F.H. King(1911).“Permanent Agriculture: Farmers of Forty Centuries.”Courier Dover Publications. 
 3) Rudolf Steiner(1924).“Spiritual Foundations for Renewal of Agriculture.”
 4) Lord Northbourne(1940).“Look to the land.”Lightning Source Inc. 
 5) Evelyn B. Balfour(1943).“The living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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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국가 활동가 내용

1905 영국 알버트 하워드(Albert Howard), 식물학자 인도의 전통적인 농법을 소개하며 기술을 전파

1924 독일 루돌프 스테이너(Rudolf Steiner)
 ｢농업의 재개를 위한 정신적인 기초｣를 
출간하면서 유기농업 제도를 처음으로 정립

1940 영국 노드보른 (Northbourne)  ｢땅에 대해 생각하다｣ 발간

1943 영국 이브 발포어(Evelyn B. Balfour)  ｢살아있는 토양｣ 발간

1946 영국 농업인, 과학자, 영양학자
토양협회를 설립하여 농법과 식물, 동물, 
인간, 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1947 프랑스 의사 및 소비자
농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화학약품이 암과 정신
병을 유발한다고 비난하면서 유기농 원칙 소개

1972 프랑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IFOAM)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을 창설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칙과 실행에 대해 소통하고자 함

  1970년대에는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1972년 프랑스 베르사유에 국제유

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이 창설

되었다. IFOAM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칙과 실행

에 대해 소통하고자 설립되었다. IFOAM의 설립 이후 유기 농업에 대한 정의 및 농법

이 확립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 농업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표 1  유럽의 유기 농업 발전 역사

자료: (http://kennuncorked.com/organic_history.html).  

 

2.2. 유럽 유기농업의 생산 및 시장현황

2.2.1. 유기농 재배면적

  전 세계 유기농지 면적의 27%가 유럽에 있을 정도로 유럽은 유기농 생산과 공급에 

관심이 높다. 2013년 기준 유럽의 농지면적의 2.4%인 1,150만 ha에서 약 33만 명이 유

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농지면적의 5.7%인 1,020만 ha에서 26

만 명이 유기농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유기농지는 30만 ha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럽에서 최대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160만 ha를 보

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으로 각각 130만 ha, 110만 ha, 

110만 ha의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내에는 자국 내의 유기농지 면적이 전체농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도 

있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8개국은 자국 내 농지의 10% 이상이 유기농지로 이용되

고 있는데, 특히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각각 31%, 19.5%, 16.3%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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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기 농업은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 품목 중 

사료용 목초가 압도적인 생산면적과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기농지 

면적의 11%가 다년생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130만 ha로 전체 다년생작물

의 8.3%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유기농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주요 국가는 스페인, 이

탈리아, 프랑스이며, 대부분 올리브, 포도와 견과류를 재배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사

과를 주로 재배하고, 발트3국6)은 장과류(漿果類, berry fruit)를 많이 생산하며, 본 품목

들은 유럽 전역에서 주스나 요거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유기농 작물의 발전

사료용   곡물   올리브   포도   건조 콩 유지작물 견과류  온대과수  채소   서류   감귤류 
 목초

단위: 천 ha

   자료: FiBL-AMI survey 2006, Organic Data Network 2015 재인용.

  <그림 1>과 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유기농작물들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

다. 특히 2013년 견과류, 포도, 온대과수는 각각 2004년 대비 258%, 249%, 215%의 성

장률을 보였으며, 견과류, 장과류(漿果類, berry fruit), 올리브의 경우 유기 농산물의 비

중이 더 높아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유기농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쇠고기, 우유, 양고기 생산을 위해 유

기농 사육을 시작하였다. 유기농 분야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

는 추세이다. 방목용 소와 양을 대량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돼

지나 가금류와 같은 단위동물의 유기농 전환은 유럽연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

 6)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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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에 대한 요구사항과 높은 사료비용으로 다소 복잡하며, 생산자에게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는 유기농 전환이 빠른 속도로 성

장하고 있다. 

  축산업과 관련된 수치는 도축두수와 사육두수가 혼동되어 집계되기 때문에 다소 부

정확한 면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기준 소 320만 두, 양 450만 두, 돼

지 70만 두, 가금류 3,500만 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07~2013년 동안 

가금류는 7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소7)는 50%, 돼지는 32%, 양은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과 유럽연합에서 유기농 축산업은 관행축산업 대비 

0.5~4% 수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 동물사료 조항과 돼지 및 가

금류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2.2. 유기농 생산자, 가공업체, 수입업체

  유럽의 유기농 생산자는 2013년 기준 33만 명8)으로 전 세계 유기농 생산자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내 최대 유기농 생산자 보유국은 터키로 2013년 기준 6만 5,042명

의 유기농 생산자가 집계되었으며, 이 외에도 이탈리아 4만 5,969명, 스페인 3만 462명, 

폴란드 2만 5,944명,9) 프랑스 2만 5,467명의 순으로 많은 생산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는 2013년 기준 4만 3,000개10)의 유기농산물 가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

었다. 또한 2013년 기준 1,600개의 수입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업체들

의 90% 이상이 EU 15개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은 선진국 시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유기농 시장

  유기농지의 면적 및 생산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

이다. 유기농제품의 수요는 유기농업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농업인들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3년 기준 유럽 유기농제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

가한 약 243억 유로, EU에서는 222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

하는 추세이며, 향후 수요확대로 공급시장도 함께 증가될 전망이다. 

  2013년 유럽의 최대 유기농 시장은 독일로, 76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프랑스, 

 7) 젖소 포함.

 8) EU는 26만 명.

 9) 2012년 기준.

10) EU는 4만 2,000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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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럽과 유럽연합의 유기농 시장 발전

유럽 유럽연합(EU)

단위: 십억 유로

자료: FiBL-AMI Survey 2006-2012, Organic Data Network Surveys 2013-2015 재인용.

그림 3  2013년 자국 내 유기농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자료: FiBL-AMI Survey 2015. Organic Data Network 재인용.

영국, 이탈리아는 각각 44억 유로, 21억 유로, 20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유기농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번째 최대 유기농 시장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 세계 유기농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65억 유로의 시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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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거대 소비국이다.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자국 내 농산물 수요 중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이 3국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 대비 유기농 시장이 각각 8.0%, 6.9%,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3. 유럽 유기농업정책

2.3.1. 유럽 유기농업의 법적구조

  EU의 입법절차는 EU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유럽의회 순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갖

고 있다. 유럽의 유기농업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세기 초이다. 유럽

이사회는 1991년 유기농 생필품에 대한 수요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업을 

위한 법령(2092/91)을 공포하였다. 본 법령은 유기농업의 생산, 유기농제품 표시제 및 

통제에 대한 EU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유기농산물 재배에 대한 최소표준을 제정하고 세부 요구사항과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수입 및 가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추가적으로 유기

농 동물 사육에 대한 규정(1804/1999)이 마련되었다. 1년 후 EU에서 유기농 동물사육

에 관한 최소표준을 적용하였으며, 유기농 사육 및 사료, 질병대비 및 축사규모와 가

축 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11)

  유럽이사회 유기농업 규정 이외에도, EU는 연합국 자체의 유기농 공통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EU는 2008년 유기농과 관련한 2개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였

는데, 유기농제품 표시제, 수입과 유통에 관한 내용이었다.12)    

(1) 유럽이사회 유기농업 규정

  유럽이사회는 기존의 유기농업법(2092/91)을 폐지하고 2007년 6월 28일, 유기농과 유

기농업 생산과 유기농제품 표시제에 대해 새로운 법률(834/2007)을 도입하였다. 본 규

정을 통해 EU 내에서 제공되고 거래되는 모든 단계의 유기농 생산, 유통, 통제 및 표

시제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명확한 목표와 원칙 조항을 통해 유기농 생산의 지

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일반적인 생산, 통제, 표시제에 대한 지침인은 EU 규정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유

럽의회 농업부 장관들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새로운 EU 유기농제품 상표부착 

11) 홍강훈. 2007. ｢독일 유기농업관련법과 연방유기농계획｣. 한국법제연구원.

12)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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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와 관련된 표시제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적용되었다. 

EU 규정의 적용범위는 농산물, 수산물과 주류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상품,13) 가공식품, 

사료, 종자, 야생식물과 해초류를 포함하고 있다. 수렵 또는 포획에 의해 채집된 야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EU집행위원회 유기농업 규정

  2008년 9월 5일 유기농 생산, 유기농 표시제, 통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889/2008)이 

채택되었다. 본 규정에서는 경작과 동물 관리 및 사육에서부터 유기농 식품의 가공과 

유통, 통제까지 모든 단계의 동식물 생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스트, 와인, 버섯, 

수산물까지 다루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008년 12월 8일에는 제3국

으로부터의 유기농제품 수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1235/2008)이 채택되었다. EU집행

위원회 규정에는 다음 5가지에 대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1) 비료, 토양개량제, 해충제 등 유기농에 허용된 제품 

  2) 유기농 축산물의 축사 및 활동 공간 규모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3) 유기농에 허용된 혼합사료 및 사전혼합제품의 생산용 비(非)유기농 동물 사료, 사

료 첨가제, 가공첨가제 

  4) 유기농 식품 생산 및 이스트 생산에 허용된 비(非)유기농 재료, 첨가제, 가공첨가제 

  5) 청결 및 소독(살균)용 제품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제품 상호인정에 대한 규정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유기농업법의 목표와 원칙을 준수

하는 유기농 상품의 생산 및 통제를 감독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의 생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정 부속서 3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수입규정은 아직 상호인정을 받지 않은 제3국의 유기농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U의 생산․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일반시장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유기농 통제기구는 EU집행위원회의 유기농업법에 따라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으로

부터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 통제기구는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감독을 받는

다. 제3국은 유럽과 재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유기농업법의 목표와 원칙과 유

사한 규정을 따르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13) 비(非)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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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기농업법 개정안  

  2014년 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유기농 생산과 유기농제품 표시제에 대한 규정

(834/2007)을 폐지하고 새로운 유기농 생산법과 표시제에 대한 행동강령을 도입하였다. 

본 개정안은 EU 유기농 시장현황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2013

년 1~4월 유럽인들은 유기농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개선 노력

을 보였으며 본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유기농업법에 대한 축약된 행동강

령은 다음과 같다.14)

  1)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내에 유기농업인, 가공업체, 판매업체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본 안내서에는 유기농 생산, 가공, 무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동농업정

책(CAP)의 유기농업 지원책 및 유기농업 전환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한다. 

  2) EU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CAP) 관련 농업인과 생산자들을 위한 정보지원 제

안을 위하여 특별항목으로 유기농을 포함시킨다. 유기 수산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3) EU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의 유기농산물을 위한 정보 및 

홍보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인다.

  4) EU집행위원회는 EU 유기농제품 표시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EU 

유기농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조사 및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5)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말까지 식품 및 출장연회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공조달

(Green Public Procurement)표준을 개정하고 공공조달에 유기농 요구사항을 적용하

는 특별 정보자료를 개발한다. 

  6) EU집행위원회는 미래의 유기농 생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 생

산자들의 연구와 혁신의 우선순위 점검을 위해 2015년 회의를 소집한다.

  7) EU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15)에서 명시한 연구공유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

하여 협력과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8) EU집행위원회는 주요품목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체 및 유기농 생산에 대

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한다.

  9) EU집행위원회는 식품공급사슬의 부가가치 분배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소작농과 

식품가공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기농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기농업 진입장벽에 대해 분석한다.

14) European Commission(201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14.03.24. COM(2014) 179 final.

15) 글로벌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되는 EU의 새로운 연구와 혁신촉진 프로그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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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인증기관활동의 시너지효과와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

장한다.

  11) EU집행위원회는 EU통합세금위원회(TARif Integreé Communautaire, TARIC)에 유기

농 생산 법적 요구사항을 통합하도록 제안한다.

  12) EU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EU무역통제 및 전문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을 통합하여 수입품에 대한 전자인증 시스템을 개발한다.

  13)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가짜 유기농산물 방지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연

수 또는 사례집 발간에 협조한다. 

  14) EU집행위원회는 EU 개발정책에 따라 개도국과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15) EU집행위원회는 주요 유기농업 교역국들 간의 표준전환을 도모하고 다자간 협

정 가능성을 확대한다. 

  16) EU집행위원회는 통계 데이터와 제3국과의 교역액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 노력한다. 

  17) 국제 식품규격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수산물 규정개선을 지원하고, 유기농 와

인 규정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18) EU집행위원회는 양자 간의 무역협상 시 무역상표 등록으로 EU 유기농인증 표

시를 보호하고 활용한다.

2.3.3. 세부 규칙

(1) 유기농산물

  토양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무기질산염과 유사한 수용성 

비료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이후로 식물을 통하여 영양분을 이양할 수 있는 박테리아, 

균질과 같은 토양유기체 활동으로 토양의 자연적인 생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농장의 농부들은 콩과식물과 기타 녹비작물 같은 다년생작물의 윤작을 이용하

고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학적 활동을 상승시키기 위해 축산물의 퇴비나 유기질을 투

입한다. 토양의 유기질을 유지 및 증가시키고, 토양의 안정화와 생물다양성을 보존을 

위해 기경과 같은 적합한 재배방법이 선호되며 미생물퇴비의 이용이 허용된다.

  해충, 질병, 잡초의 번식 방지를 위한 화학합성 해충제 또는 제초제의 사용이 허용

되지 않는다. 다년생작물 윤작과 적합한 재배기술은 해충, 질병, 잡초의 번식을 방지하

며, 가열처리, 무당벌레와 같은 자연천적의 이용과 유기농생산에 허용된 식물보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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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허용된다.

  수확 전 3년 동안 관행농업이 시행되지 않은 자연환경, 숲, 농지에서 자란 야생식물

의 수집은 유기농 생산법으로 간주된다. 야생식물의 수확은 자연서식환경이나 수확지

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16)   

(2) 유기축산물

  유기가축은 유기농장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야 하며, 사육 목적으로 비(非)유기적으

로 길러진 동물은 특정조건 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육되고 유기 전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기축산물 사육에는 사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기

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물의 발달적, 생리적, 행동학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방목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가축의 수는 과도한 방목을 피하고, 동물

이나 분뇨로 인한 토양, 침식, 오염의 침범을 막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토양과 물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년생 윤작시스템을 개발하여 

동물들을 매년 같은 곳에서 방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기 가축사양은 상시 환기시

키거나 방목시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가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

나 공유지에서 유기가축을 방목하는 것과 유기농지에 비(非)유기동물을 방목하는 것

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 오랫동안 가축을 묶어놓거나 격리시키는 것이 금지

되며 이는 안전성, 복지, 수의학적 근거에 의거한 사항이다. 가축의 이동기간은 동물복

지를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며, 도축과 절단과 같은 고통을 주는 행위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번식관련 활동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나 인공수정도 허용하고 있다. 

호르몬제나 유사물질은 수의사가 특정 동물의 치료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복제동물과 배아이식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동물의 고통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번식사육을 선택해야 한다. 

  사료는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의 것을 이용하며 100% 유기농 사료를 제공해야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된다. 비(非)유기농 식물사료의 성분, 동물과 무기질 사료성분, 

사료 첨가제, 동물 영양보충과 가공첨가물에 사용된 특정 제품들은 제 16조17) 하에 허

용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16)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lant production rules”.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production/plants-and-plant-products/index_en.htm).

17) 유기가축의 사료로는 무기질 사료 첨가제와 가공첨가제가 특정한 영양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됨. 성장

촉진제와 합성 아미노산은 금지되며, 포유동물은 자연적인 모유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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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예방 및 수의학적 치료 면에서 농부는 적절한 사육과 혈통유지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적절한 방목밀도를 유지하고 위생 조건을 지키는 것은 질병을 방지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양질의 사료를 제공받고 운동을 하는 가축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필요시 항생제와 같은 화학적 의약품은  

엄격한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화학약품의 사용은 생약이나 동종요법의 치료가 불가

능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면역용 수의약품의 사용은 허용된다.18)

(3) 유기농 가공식품

  유기농 가공식품은 전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유기적인 상태와 중요한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농 가공식품은 일반식품과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농산

물 기반의 원료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되, 물이나 소금의 첨가는 무관하다. 유기농 가

공식품의 원료로 허용되는 것으로 첨가제, 가공첨가제, 조미료, 물, 소금, 미생물 및 효

소, 무기질, 미량 영양소, 비타민, 아미노산, 특정한 영양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미량요소 등이 있는데, 이는 EU집행위원회 규정(834/2008) 제21조에 따라 유기농 생산

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비(非)유기농산물 원료는 제21조에서 허용되

거나 회원국들이 법적으로 허용할 때만 사용될 수 있다. 유기농 원료는 비유기농 형태

나 전환 원료로 동시에 표시될 수 없다. 전환 작물에서 생산된 식품은 한 가지 농산물 

원료만 포함할 수 있다.     

3. 유럽 내 주요 국가의 유기농업

3.1. 스페인의 유기농업

3.1.1. 스페인의 유기농업 개요

  스페인은 2013년 기준 최대 유기농산물 생산국가로, 3만 462명의 유기농 생산자가 

160만 ha의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스페인의 유기농업은 1984년 마드

리드에 비다 사나(Vida Sana)에 의해 첫 번째 유기농관련 기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

다. 1989년, 스페인에서 첫 번째 유기농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에는 비영리기구

인 스페인 유기농사회(Sociedad Españ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가 설립되었다. 

18)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Regulation on Livestock”.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production/livestock/index_en.htm).



세계농업 제178호 | 75

1998년에는 지역차원의 공적인증기구(Comite Andaluz de Agricultura Ecologica, CAAE)가 

안달루시아에 세워졌고, 오늘날 이 기구는 유기농 발전을 위한 사적인증기구이자 비

영리연합체(ECOVALIA-CAAE)19)로 진화하였다. 2002년에는 첫 번째로 유기농 올리브와 

올리브유 생산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국가 유기농 행동강

령이 공포되었다. 

  스페인 유기농시장은 유럽 평균수준에 비하여 적은 규모이나, 지난 5년간 꾸준히 성

장해오고 있다. 유기농시장은 2012년 기준 9억 9,800만 유로를 달성하며 유럽 내 8위

를 기록하였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단연 스페인이 최대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주로 수출하며, 주요 수출 품목은 과일, 채소, 와인, 

기름이다. 신선 유기농산물의 최대 수출국인 반면 스페인은 가공 유기농식품의 수입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페인의 전체 유기농지 면적의 약 53.2%는 방목용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고, 22.7%

는 다년생작물, 17.5%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로 재배되는 유기농작물은 곡물과 

단백질 작물이고 그 외에 사료용 목초, 채소 순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스페인의 주

요 다년생작물은 올리브, 견과류, 포도, 감귤류이다.   

그림 4  2013년 유럽 내 유기농지 비중

스페인 14%

이탈리아 12%

기타 28%

프랑스 9%터키 4%

독일 9%

체코 4%

폴란드
 6%

영국
5%

스웨덴 4%

오스트리아 5%

자료: Organic Data Network survey; FiBL-AMI 2015 재인용.

19) sociacion Valor Ecologico-Comite Andaluz de Agricultura Ecolog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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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유기농업법과 다른 규정들이 스페인 유기농업에 적용되는데, 안달루시아(Andalucia), 

카스티야 라 만차(Castilla La Mancha)의 경우에는 사적 통제기구가 유기농업 생산자들

과 가공업체들을 통제하고 있고, 아라곤(Aragon)의 경우 사적기구에서 정부 통제로 전

환되었다.20) 다른 지역에서는 EU 유기농업법 시행을 위해 반(半)공공이나 공공행정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다. 

  스페인의 유기농업 통제와 인증은 대부분 농무부 관련 또는 정부관련 지역의회나 

유기농업위원회에서 정부차원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유기농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표시

는 없으나 반(半)공공 또는 공적통제기구 하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명이 인증로고로 통

용되고, 공적통제기구가 없는 지역에는 사적통제기구의 인증로고가 사용된다.21) 

3.1.2. 스페인의 유기농업 정책

  스페인은 국가차원의 행동강령과 EU 농촌개발 프로그램 하의 지원정책이 대표적으

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유기농 행동강령은 카나리 섬(Canary Islands), 카탈로니아

(Catalonia), 바스크(Basque county)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안달루시아와 발렌

시아에서는 새로운 행동강령이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지역은 1998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차

이가 있는데, 각 지역은 지원 작물을 결정해야한다. 기타 지원정책으로 유기농업관련

기관(SEAE),22) FEPECO,23) INTERECO,24) ECOVALIA-CAAE25))의 홍보활동, 유기농업연

구 지원, 안달루시아 유기농 자문서비스와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여지원 등이 있다.26)  

3.2. 독일의 유기농업

3.2.1. 독일의 유기농업 개요

  독일 농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독일에는 EU 유기 농업 관련법에 준수하

는 106만 669ha의 농지에서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2만 3,271개의 농장이 있다고 한

다. 이는 EU 총 활용경작지의 6.4%이며, 총 유기농장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 (http://www.magrama.gob.es/es/alimentacion/temas/la-agricultura-ecologica/default.aspx).

21) 스페인 농업부 홈페이지 (http://www.magrama.gob.es)와 IFOAM의 “Spain”을 바탕으로 작성함.

22) 스페인 유기농협회.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www.agroecologia.net).

23) 유기농식품 생산, 가공, 판매자협회. Federacion de Empresas con Productos Ecologicos de Espana. (www.fepeco.es). 

24) 공공유기농단체협회. Association of public organic control bodies. (www.interecoweb.com).

25) 비영리유기농인증 및 생태협회. Asociacion Valor Ecologico-CAAE. (www.ecovalia.org).

26) IFOAM의“Spain”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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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유기농장의 특징은 대부분 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최대 연합체인 바이오랜드(Bioland)와 데메테르(Demeter) 외에도 

다양한 연합들이 독일의 유기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연합들의 대표인 생태 친화

적 식품산업협회(Bund Ökologischer Lebensmittelwirtschaft, BÖLW)는 2002년 유기농 식품 

가공업체들과 무역업체들이 설립한 포괄적인 유기농 산업기구이다. 

  각 연합들은 유기농업에 대한 안내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EU 유기농업법보

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유기농업법에 따라 한 농장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 유기농으로 부분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유기농 연합은 국가

보조금을 전제조건 하는 농장의 전체적인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5  2013년 유럽 유기농 판매 비중

독일 31%

프랑스 18%

기타 11%

영국 9%

이탈리아 8%

스위스  7%

오스트리아 4%

   덴마크 4%

스웨덴 4%

스페인 4%

자료: Organic Data Network, FiBL-AMI survey 2015 재인용.

  2012년 독일 총 식품대비 유기농식품 판매비중27)은 1997년 대비 3.8배 증가한 70억 

4,000만 유로였다. 전체 식품시장에서 3.7%를 차지하며, 전문가들은 아직도 유기농이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최대판매 유기농품목은 감자를 포

함한 채소이며, 전체 채소시장의 8.2%인 5억 6,17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는 빵과 베이커리 제품이 전체 베이커리시장의 5.9%, 과일이 전체 과일시장의 6.5%를 

차지하며 상위 판매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7) 식당과 출장연회서비스 부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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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유기농식품 중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과일 및 채소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제품28)이 15%, 육류와 베이커리제품이 각각 10%, 음료

와 유아용식품이 각각 6%, 조란과 음료가 각각 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들은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유기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 앞 마당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위에 올려놓는 문화를 여전히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2013년 독일의 품목별 유기농 판매 비중

과일 ‧ 채소 20%

유제품/치즈 15%

육류 10%

베이커리제품 
10%

음료 6%

유아용식품 
6%

   기타 25%

조란 4%

온음료 4%

자료: AMI 2014 재인용.

  독일의 유기농식품의 약 50%는 일반시장에서 판매되고, 31.4%는 유기농식품 전문

매장, 18.5%는 기타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수출입시장에서 독일은 최대 유기농식

품 판매국이자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9에서 2010년간 유기농수입이 증

가하며 품목별로는 최소 2%부터 최대 95%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식품이 수입

품으로 전환되었다.29)

3.2.2. 독일의 유기농업 정책

  독일 유기농업법(Organic Farming Act, OLG)은 독일 유기농업의 특정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관해서는 EU의 유기농업법보다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28) 주로 치즈임.

29) 독일연방 농식품부의“Organic Farming in Germany: as of December 2014”와 IFOAM의“Germany”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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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기농업법은 2002년 7월 15일 연방법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동 제도는 

추후 2010년 11월 26일 독일 하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 하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다

른 사안들을 포함시키면서 확장되었다. 독일연방유기농업제도와 다른 방식의 지속가

능한 농업30)은 유기농식품 분야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다른 사안들의 일반적인 조건들

을 향상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확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농업 생

산, 자료수집, 가공, 무역, 마케팅, 소비자 등의 전 범위의 생산과정을 다루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02년 3,480만 유로, 2003년 3,600만 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00만 유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6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2013년에

는 1,700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추가적으로 단백질 작물 연구 시행으로 50만 유로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2012년 이후로 독일연방유기농업제도에 포함된 단백질 작물 연구

는 2014년 중반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별연구로 분리되었다.

  독일은 지금까지 EU 내에서 유기농식품의 최대 수요를 보유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동물복지사육으로 생산된 유기농식품과 

지역농산물은 농업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유기농업은 독일에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기농식품과 투명한 생

산과정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발전은 소

비자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합리적 가격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31)     

4. 결론

4.1.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기농 시장

  스페인은 유럽 최대의 유기농산물 생산국인 만큼 유기농업 관련뉴스나 동향에 대하

여 매우 민감한 국가이다. 이러한 스페인 유기농업에 큰 타격을 안겨준 것은 2011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진 장출혈성 대장균 바이러스이다. 그 당시 바이러스가 스페

인산 오이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에 대

한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에서 시작된 장출혈성 대장균 바이러스로 인

한 사망자는 2011년 6월 당시에만 44명이었으며, 감염자 수도 수천 명이 넘었다. 이후

30) (http://www.bundesprogramm.de/index.php).

31) 독일연방 농식품부의 “Organic Farming in Germany: as of December 2014”와 IFOAM의 “Germany”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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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감염경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일 북부지역의 새싹채소와 이집트산  

호로파 씨앗이 원인 물질로 추측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본 바이러스가 수십 명의 목숨을 거두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유기농 채소는 건강한 

삶을 제공해주는 식품, 양심적인 식품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해왔다. 

실제로 바이러스 발병 사망자와 감염자들도 대부분 독일 내 중산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질병에 노출된 것이다. 

  스페인은 2010년 기준 북부 유럽으로 유기농을 포함한 13만 톤 이상의 오이를 수출

하였는데 이 중 10만 톤의 오이가 스페인 남동부지역 알메리아에서 재배된다. 이 지역

은 세계 최대의 비닐하우스 지대이지만, 물과 햇볕 등 많은 요소가 부족한 지역이다. 

오이 재배를 위해 관개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1/3은 불법 

관개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스페인의 불법 관개시설을 약 50만 개로 추정하

고 있다. 물과 일조량이 부족한 이곳 알메리아 지역에는 지하수가 적은만큼 이 지역에

서 재배되는 채소는 박테리아, 질산염, 병충해 방제, 잔류농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페인의 무분별한 국가지원금과 독일의 유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스페인의 농부들은 수익성을 보고 유기농으로 뛰어들었다. 실제로 기존 스페인정부의 

오이에 대한 지원금이 오이 개당 17~25센트였다면 유기농 오이는 개당 45센트이다. 

이처럼 스페인 알메리아 지역은 정부보조금과 수익성으로 불법 관개시설을 확장하며 

산업화되고 있다. 기존 농업의 산업화로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황

폐화된 토양의 회복을 위해 불어온 유기농 바람이 다시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이다. 농업의 산업화로 잔류농약과 자연의 황폐화를 불러왔다면 유기농업의 산업화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유기농이란 산업화가 

아닌 어렸을 때 집 앞 마당에서 키운 채소, 과일과 같은 안전과 품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32)  

4.2. 유기농업의 미래

  EU 회원국들은 유기농식품관련 업체의 EU 인증규정 준수여부를 공적 및 사적 기

구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도 비정기적 검사를 통하여 철저한 

32) Economy Insight. 산업화한 유기농, 청결함을 잃다. 2011.08.0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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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은 유럽과 동등한 표준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위조된 인증이 넘쳐나고 

있다. 2014년 EU의 유기농업법 개정안에서도 “가짜 유기농산물 방지정책개발 및 시

행”에 대해 언급할 만큼 유기농인증 및 가짜 유기농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짜 유기농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되었다. 이탈리아 연구소의 우

크라이나 지소에 있던 직원들과 몇몇 국가의 정부관리가 뇌물을 받고 유기농 검문소

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제3국에는 유기농 관련법이 

부재하거나 EU와는 다른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경우 국가

의 허가를 받은 유기농식품이 검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EU 회원국들과 동등한 조건으

로 유기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탈리아의 일부 

기관이 여러 업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카자흐스탄, 트란스니스트리아

(Transnistria),33) 루마니아의 가짜 유기농산물을 몰타를 경유하여 이탈리아로 수입한 

후, 다시 영국, 프랑스, 독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조직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유럽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유

기농산물은 최근 10년 동안 시장규모가 4배 증가한 반면 유럽 내 생산과 공급의 성장

률은 2배에 그쳤다. 제3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며, 유기농식품 수출을 통하여 제3국의 생

산자들의 수익이 증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낮아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위조 시, 2배 이상의 차익이 생기므로 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농산물의 유기농 위조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는 유

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도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8월 라베나 항구에서 보건당국의 임의추출에 의해 유기농 대두 중 

4%가 GMO 작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는 유기농업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으로 키운 작

물 중 최대 0.9%만이 불순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적발된 대두의 수입업

33) 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안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임. 수도는 티라스폴이며, 공용어로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몰도바어

(키릴 문자로 표기)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몰도바로부터 독립하여, 드네스트르 강 동안(東岸) 전역 및 서안(西

岸)의 벤데르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음. 그러나 몰도바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

며, 아직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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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검사결과에는 불순물 0.58% 이었다. 임의추출에서 발각되지 않을 경우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34)

  유기농업은 인류의 건강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이다. 그러나 

본 제도의 온전한 실현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

부가 법적기반을 견고히 조성한다고 유기농업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도 아니며, 생

산자가 유기농 인증규정대로 재배한다고 해서도 아니며, 소비자가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유기농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님을 유기농업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유기농식

품의 공급사슬과 이해관계자들 중 어느 한쪽의 역할과 노력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파

트너십(Partnership)만이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부, 생산자, 소비자에서 나아가 유통업체, 인증업체 등 각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

력으로 유기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4) Economysight. 가짜 유기농 범람, 유럽도 예외 아니다. 2014.08.0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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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유기농업 

추이와 시사점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35) 

  지속가능한 농업의 수단 또는 식량안보 확충의 일환으로 아프리카가 유기농업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곡물단수는 2013년 현재 1ha당 1.4톤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5배가량 차이나는 

결과이다. 

  유기농산물의 단수는 일반 관행농업의 경우보다 낮다.1) <그림 2>은 유기농업과 관

행농업의 단수비율을 조사한 메타(meta) 분석 결과이다. 모든 작물의 경우 유기농업에 

의한 평균단수는 일반 관행농업의 75%로 조사되었다. 특히 곡물은 모든 작물의 경우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수나 생산성 측면에서 유기농업

이 일반 관행농업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이므

로 평균값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95% 신뢰구간의 범주(71%~79%)를 감안하면 일단 유

기농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수를 지닌다고 판정할 수 있다.

 * (songsooc@gmail.com).

 1) 그 반대의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하에서 계속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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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곡물 단수 추이

한국

세계평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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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곡물(cereal)은 쌀,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귀리, 메밀 등을 포함함. 

자료: 세계은행(http://data.worldbank.org/indicator/AG.YLD.CREL.KG/countries/1W-ZG-KR?display=graph).

  반면 91개 선행연구들에 기초한 메타분석 아래 Badgley et al.(2007)은 위에서 언급한 

Seufert et al.(2012)과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개도국에서 유기농업이 관행

농업보다 높은 단수를 기록한 것이다<표 1 참조>. 곡물의 경우 두 영농방식의 단수 

비율은 세계평균 1.312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세분하면 평균 단수비율은 각각 

0.928과 1.573이다. 이는 개도국의 경우 유기농업의 단수가 관행농업보다 평균 57%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세계 식량생산 모형에 적용하면 유기농업 방식을 통하여 기

존의 농지면적과 토양 생산성을 유지한 채 현재와 미래 인구에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Willer and Lernoud(2015)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들은 유기농업이 아프리카의 식량 불

안정, 토지붕괴, 빈곤,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유기농업은 활용하기 용이하고 사람중심의 생산방식이며, 단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수출에 초점을 둔 유통모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저탄소 

및 복원력을 갖춘 포용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 안에서도 유기농업은 적절하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망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3년 현재 아프리카의 유기농업은 전체 농지면적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

으로 미약하다. 그러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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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단수 비율

모든 작물(316)

과실(14)

유지종자(28)

곡물(161)

채소(82)

옥수수(74)

보리(19)

밀(53)

토마토(35)

콩(25)

콩과 식물(34)

비콩과 식물(282)

영년생 작물(25)

단년생 작물(291)

  주: 각 선은 95%의 신뢰구간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수는 산출에 사용된 연구 수를 의미함. 

자료: Seufert et al.(2012).

업이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빈곤이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 땅속에 구형의 저장기간을 형성하는 마늘, 양파, 튤립, 글라디올러스 등의 화초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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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평균 단수 비율

품목

세계 전체 선진국 개도국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곡물 171 1.312 0.06  69 0.928 0.02 102 1.573 0.09

구근류2)  25 1.686 0.27  14 0.891 0.04  11 2.697 0.46

설탕   2 1.005 0.02   2 1.005 0.02 - - -

두류   9 1.522 0.55   7 0.816 0.07   2 3.995 1.68

식물성 기름  15 1.078 0.07  13 0.991 0.05   2 1.645 0.00

채소  37 1.064 0.10  31 0.876 0.03   6 2.038 0.44

과실   7 2.080 0.43   2 0.955 0.04   5 2.530 0.46

모든 식품용 식물(1) 266 1.325 0.05 138 0.914 0.02 128 1.736 0.09

육류   8 0.988 0.03   8 0.988 0.03 - - -

우유  18 1.434 0.24  13 0.949 0.04   5 2.694 0.57

달걀   1 1.060 -   1 1.060 - - - -

모든 식품용 동물(2)  27 1.288 0.16  22 0.968 0.02   5 2.694 0.57

 (1)+(2) 293 1.321 0.05 160 0.922 0.01 133 1.802 0.09

자료: Badgley et al(2007).

  본고 제2장은 아프리카의 유기농업관련 기관들과 그 활동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 제

3장은 Willer and Lernoud(2015)가 제시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유기농업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4장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의 인증에 관한 일

부 국가들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제5장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유기농업 관련 단체와 그 활동 

  아프리카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유기농업에 관한 단체들도 속

속 구성되면서 민간 및 정부의 정책연대가 이뤄지고, 다양한 정책조치와 회의 및 공동

대응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태유기농업 연대(Alliance of Ecological 

Organic Agriculture, EOA)의 이해당사자들이 2012년 5월에 창설한 아프리카 유기농업 네

트워크(African Organic Network, AfroNet)3)가 있다.4)

 3) (http://africanorganic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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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한다. 먼저 유기농업은 토양, 생

태계, 사람의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산체제를 말한다. 지역의 형편에 따라 적

응된 생태과정과 생물다양성 및 순환주기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으로 이를 저해하는 투

입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농업은 전통과 혁신 및 과학을 통합하여 공유된 가치인 

환경보호와 삶을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IFOAM(2011)은 유기농업의 원칙으로 이하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5)

  - 건강(health)의 원칙: 토양, 식물, 동물, 인간의 건강

  - 생태(ecology)의 원칙: 지속 가능한 자연체계

  - 공정(fairness)의 원칙: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공평, 존중 및 정의 

  - 돌봄(care)의 원칙: 다음세대를 위한 일

  생태 생산체제는 농외 투입재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생태 조화(ecological 

harmony)를 회복,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관리방식에 기초한다. 즉 토양, 생태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영농체제이다. 이에 따라 EOA의 목적은 토양, 동

식물, 인간 사이의 의존적 사회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  

  AfroNet의 비전은 바로 활력 있는 EOA를 통해 지역사회를 전환시키고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농가를 생태중심, 사

회문화의 특성을 지닌, 쉽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영농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주권, 소득 증진 및 소득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AfroNet이 제시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약 40%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EOA 촉진을 위해 연구와 능력배양에 투자할 것 

  - EOA 기술과 방식 채택률을 70% 증대시키고 개선된 건강과 기후변화 완화 및 환

경보전에 기여

  - 아프리카 소규모 생계형 농가의 식량안보와 주권을 50% 증진

  - 유기농산물의 무역 비중을 70% 제고

 4) AfroNet의 본부는 탄자니아에 있음.

 5) 유기농업 훈련지침서는 다음을 참조함. (http://www.ifoam.bio/en/value-chain/ifoam-organic-guarante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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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oNet의 파트너 기관들은 총 42개이며, NOAM(National Organic Agricultural Movements), 

PELUMs(Participatory Ecological Land Use Management),6) PROPAC(Sub-Regional Platform of 

Peasant Organizations of Central Africa),7)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8)과 기타 아프리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각 단체들은 다수의 NGO

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PEUM은 동부, 중앙, 남부지역 아프리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

의 네트워크로 2014년 현재 250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케냐에만 44개 단

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PROPAC은 중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규모 농가 

연대이다.9)

  AfroNet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유기농업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AfroNet은 EOA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연대를 촉진하고, 모든 수준

에서 로비(lobby) 및 관련 의제의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AfroNet은 아프리카 유

기농업 학술대회(African Organic Conference, AOC)를 주관한다<표 2 참조>.

표 2  아프리카 유기농업 학술대회

대회 개최국·도시 주제 시기

1차
캄팔라·우간다
(Kampala, Uganda)

유기농업과 생명공학 사용을 통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신속한 추적
(Fast trac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through harnessing organic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2009년 5월 18~22일
(200명 이상 참석)

2차
루자카·잠비아
(Lusaka, Zambia)

아프리카 개발의제에서 유기농업을 주류로 
만들기
(Mainstreaming organic agriculture in the 
African agenda)

2012년 5월 2~4일
(40개국 300명 이상 

참석)

3차
이바단·나이지리아
(Ibadan, Nigeria)

생태 유기농업 대안을 통한 사회·경제개발의 
달성(Achieving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cological and organic 
agriculture alternatives)

2015년 10월 
5~9일(예정)

자료: Organic World. (http://www.organic-world.net/).

  이 밖에도 유기농업에 관한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이 지역수준에서 개최되고 있다. 

 6) (http://pelum.net/).

 7) (http://infopropac.org/).

 8) (http://www.ifoam.bio/en).

 9) 프랑스어로는 Plateforme Régionale des Organisations Paysannes d’Afrique Centrale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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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FOAM, NOAM 및 아프리카의 농업 전문가들은 외부의 금융지원을 받아 유기농

업에 대한 훈련지침서(Training Manual)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10) 

그림 1  아프리카의 유기농업 면적 추이

      100만ha

1.4

1.2

1

0.8

0.6

0.4

0.2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Willer and Lernoud(2015).

그림 2  아프리카 주요국의 유기농업 면적(2012~2013년 기준)

가나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콩고

이집트

튀니지

수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자료: Willer and Lernoud(2015). 

10) 유기농업 훈련지침서는 Organic Africa 웹사이트 참조(http://www.organic-africa.net/training-manual.html?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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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프리카 국가별 유기농업 면적과 농업인 수: 2013년 기준

국가 면적(ha)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인 수

알제리 700 0.002 57

앙골라 2,486 0.004

베냉 1,987 0.06 2,355

부르키나파소 1만 6,689 0.14 1만 1,395

부룬디 550 0.03 36

카메룬 663 0.01 88

차드 야생 채취만 이뤄짐.

코모로 2,642 1.70 1,416

코트디부아르 1만 9,263 0.09 277

콩고 5만 1,838 0.23 1,123

이집트 8만 5,801 2.33 790

에티오피아 16만 4,777 0.46 13만 4,626

가나 2만 8,201 0.18 1,915

3. 유기농업의 추이

  2013년 말 현재 세계 유기시장(organic market) 규모는 720억 달러에 달하고, 유기농

업 면적은 4,300만 ha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Willer and Lernoud, 2015).11) 이는 유

기농산물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뜻하며, 그 농가 수나 면적도 확대되고 있음

을 나타낸다.12)

  2013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유기농업 면적은 총 120만 ha로 아프리카 전체 농지면

적의 0.2% 또는 세계 전체 유기농업 면적의 3% 가량을 차지한다<그림 1 참조>. 2000

년에 5만 2,000ha에 불과하던 아프리카의 유기농업 면적이 2013년까지 100만 ha 가까

이 늘어난 것이다. 우간다는 23만 ha로 아프리카 최대의 유기농업 면적을 기록하고 있

고, 생산자 수도 가장 많다<그림 2 참조>.

  유기농업 면적이 국가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상투메 프린

시페(Sao Tome and Principle)로 7.2%이다<표 3 참조>. 그 다음은 이집트로 2.3%, 코모

로스(Comoros)가 1.7% 이다.

11) 본문에서 달리 표기되지 않는 한 유기농업 관련 통계자료의 출처는 Willer and Lernoud(2015) 임.

12)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기농업 면적과 농가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실제 아프리카의 유기농업 규모는 제시된 통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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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프리카 국가별 유기농업 면적과 농업인 수: 2013년 기준

국가 면적(ha)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인 수

기니비사우 1,843 0.11

케냐 4,894 0.02 1만 2,647

레소토 560 0.02 2

마다가스카르 3만 265 0.07 1만 4,550

말라위 265 0.005

말리 3,727 0.01 8,048

모리셔스 16 0.02 3

마요트 5 - 2

모로코 8,660 0.03 320

모잠비크 1만 3,998 0.03 5

나미비아 2만 3,086 0.06 12

니제르 106 0.0002

나이지리아 250 0.0003 80

레위니옹 595 1.49 144

르완다 3,705 0.19 876

상투메 프린시페 4,051 7.23 2,180

세네갈 7,176 0.08 1만 8,393

남아프리카공화국 3만 7,466 0.04 250

수단 14만 1,479 0.10 222

스와질란드 3 0.0003

탄자니아 18만 6,537 0.53 14만 8,610

토고 4,638 0.14 9,428

튀니지 13만 9,087 1.38 2,810

우간다 2만 31,157 1.66 18만 9,610

잠비아 7,552 0.03 1만 55

짐바브웨 374 0.002 2,000

합계 122만 7,088 0.12 57만 4,129

자료: Willer and Lernoud(2015).

  유기농업 면적의 47%가량이 영년생작물13)에 사용되고 있으며, 19%가 경종작물, 5%

가 초지로 활용된다. 에티오피아와 튀니지 및 탄자니아의 영년생작물 면적이 가장 넓

13) 반영구적으로 출현, 생육, 수확, 번식 등을 거쳐 매년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재배되는 것으로 다년간 생육이 계속

되는 작물을 의미함.

(계속)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94 | 2015. 6.

표 4  아프리카의 주요 유기 농산물: 2013년 기준

분류 주요 농작물 면적(ha)

영년생작물, 47%

커피 19만 4,540

올리브 12만 5,350

견과류 4만 270

코코아 2만 3,060

열대 과일 1만 9,900

경종작물, 19%

유지종자 12만 5,960

섬유 작물 6만 4,130

의료용 식물 2만 2,780

곡물 6,530

채소 5,990

  주: 영구초지(5%), 기타(1%), 미확인(28%).

자료: Willer and Lernoud(2015).

그림 3  세계의 유기 야생채취 면적의 등록 현황(ha): 2005년 기준

아프리카
2,743만 9,963

아시아
626만 1,175

유럽
2,671만 5,956

오세아니아 1만 6,090북미 18 만

남미 134만 6,420

                        자료: ITC(2007).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년생작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이다. 경종작물의 대부분은 

유지종자와 섬유관련 작물, 아로마 등의 약용식물이다<표 4 참조>.  

  아프리카 유기농업의 특징 중 하나는 야생채취(wild collection)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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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14) 등록된 유기농 야생채취 면적은 아프리카가 274만 ha로 세계 최대 

수준이고 그 다음이 유럽 267만 ha, 아시아 626만 ha 순이다<그림 3 참조>. 

  주요 야생채취 품목은 무게를 기준으로 대나무 순(bamboo shoots)이 전체의 31%를 

차지하며, 과일 및 베리(fruits and berries) 28%, 견과류 17% 순이다. 야생채취 품목의 활

용분야는 식량용이 45%로 가장 높고, 식재료 19%, 몸 관리 및 화장품 19%, 치료제 

14% 순이다. 아프리카에서 등록된 야생채취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케냐로 1,508만 ha

에 이르고, 잠비아 907만 ha, 남아프리카 190만 ha 순이다<표 5 참조>. 

표 5  아프리카의 유기 야생채취 등록면적과 수확량: 2005년 기준

국가 프로젝트 수 면적(ha) 수확량(톤)

부르키나파소 3 1만 5,800 2,415

레소토 1 100 1,000

차드 1 - 400

잠비아 2 906만 7,500 322

남아프리카 3 190만 4,600 316

이집트 1 442 160

가나 1 1,000 115

모로코 8 7,000 25

우간다 2 63만 5,000 30

나미비아 1 72만 8,493 2

케냐 2 1,508만 28 -

마다가스카르 - - -

합계 25 2,743만 9,963 4,785

자료: ITC(2007).

4. 유기농업 관련 제도와 인증 사례

4.1. 탄자니아 - PGS 조치

  탄자니아에서 유기농업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1990년대 초반이다. 이후 

유기농업은 특히 개발관련 기관들에 의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촉진하는 잠재적인 

14) SIPPO(2005)가 제시한 유기 야생 채취의 정의는 ① 최소 3년 동안 유기농업 규정에서 금지한 투입재를 사용하지 않은 지역에

서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의 채취, ② 채취 지역은 기업 스스로 소유한 곳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 ③ 어떤 형태의 농업조치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자란 식물의 채취, ④ 인증기관이 인증한 지역에서 자란 식물의 채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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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약 80%에 이르는 인구가 소득을 농업에 의존하

고, 농업이 국가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자니아의 농업은 소규모, 생

계형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aidia et al. 2012). 인구의 33%15)이 영양부족에 직면한 

처지에서 식량안보 확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제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2005년에 탄자니아 유기농업운동(Tanzania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TOAM)16)이 구성되어 유기농업을 촉진하고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 농

업생산체제 아래 탄자니아 농가들의 80%는 외부 투입재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URT(2007)에 따르면, 면담 조사한 농가의 86%가 화학비료를, 72%가 화학농약을 사용

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탄자니아의 전통농업의 상당부분은 이미 유기농업과 

공통된 영역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전통농업과 유기농업의 영역

자료: UN(2008).

  인증된 유기농산물은 주로 수출용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인증에 필요한 문서요건은 교

육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인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

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최근에 도입된 이른바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조치는 신뢰와 사회네트워크 및 지식교환의 기초아래 

품질을 보증하므로 저비용의 장점을 지닌다. PGS 조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품질보증 

제도이다.17)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18)의 대안으로서 PGS 조치는 생산자와 소비

15) 약 1,570만 명임.

16) (http://www.kilimoha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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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① 기준의 선택과 정의, ② 승인절차의 개발과 이행, ③ 유

기농가를 인정하는 검토와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또한 아프리카 EOA 조치(Ecological Organic Agriculture Initiative, EOAI)에 

참여하여 유기농업이 아프리카 개발의제의 중심에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19)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 개선, 식량안보, 시장접근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2050년까

지 EOA를 국가 농업생 산체제에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EOA에 참

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탄자니아 이외에도 동아프리카의 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

와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말리·세네갈·베냉 등 이다.

  2007년에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르완다, 부룬디 등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는 이른바 동아프리카 유기품목기준(East African Organic Product 

Standards, EAOPS)를 채택하였다. EAOPS는 민간단체와 국가 표준기관이 협력하여 개발

한 세계 최초의 기준이며, EU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된 지역단위 유기기준이다. 이에 

따라 “유기(organic)”로 표시하려면 EAOPS를 준수해야 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동아프리카 유기 인증의 표시

자료: IFOAM(http://goo.gl/IGKaNQ).

  다만 산악지역의 경우 지역이나 가용자원에 따라 다른 기준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우삼바라산(Usambara Mountains) 동부지역에서는 향신료(spice)작물 보급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산림황폐화, 토양붕괴 등의 위협으로부터 삶과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Moser 2014).

17) (IFOAM, http://goo.gl/QNKvfD). 

18) 대부분 유기농업 인증이 이에 해당함.

19) (http://www.eoa-africa.org/abou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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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OPS 기준 아래 탄자니아에서 최초로 인증된 PGS 그룹은 마엔델레오 농업인단체

(Maendeleo Farmer Group, MFG)이다. 2010년에 SAT(Sustainable Agriculture Tanzania)20)은 

23명으로 구성된 MFG에 약용작물 재배, 채소의 간작(intercropping), 멀구슬나무(neem 

tree)를 활용한 식물성농약 생산, 테라스(terrace) 구축, 퇴비생산 등을 가르쳤다. MFG가 

생산한 유기 농산물은 자가 소비되거나 인근 유기 농산물 판매점에 유통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생산방식은 비료나 해충관리에 비용 감소, 자급자족 증대, 소득향상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Moser 2014). 

  탄자니아 정부는 2013년 국가농업정책(National Agricultural Policy)에서 유기농업이 국

가와 농업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천명하고 그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URT 2013).

  ① 유기 투입재의 등록과 공급 촉진

  ② 인증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기농산물의 인증 촉진

  ③ 유기농산물의 규제와 인정 조치의 촉진

  ④ 민간부문과 연대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연대 증진

4.2. 남아프리카공화국 - 그룹인증 방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기농업 운동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유기 영농방식은 시

장 중심의 상업농과 한계 농가의 생산능력 증대 사이에 위치한다. 유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남아프리카의 유기농업 관련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다른 아프리

카 국가들과 달리 남아프리카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유기 농산물 시장이 이미 형성되

어 있다. 이는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

대 측면에서도 유기농업이 큰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

  유기 농산물 시장에 대한 소규모 생계농 진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수 있는 조치는 이른바 그룹인증의 정립이다. 

즉 인증된 농가들이 단체를 구성해 IFOAM의 가이드라인과 인증기관21)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이다.22) 이 그룹인증 방식 아래 농가들은 각자 또는 공동으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이로써 소규모 농가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20) (http://kilimo.org/WordPress/).

21) 예를 들어 Ecocert, AFRISCO(African Farmers Certified Organic)임. (http://www.afrisco.net/).

22) AFRISCO에 의한 유기 농산물 인증은 남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보스와나,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잠

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EU와 스위스는 AFRISCO에 의한 유기 농산물 인증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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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요인에 의해 유기농업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의 대표적

인 그룹인증 농업단체는 EFO(Ezemvelo Farmers Organization), VOFO(Vukuzakhe Organic 

Farmers Organization), ITMOFO(Ikusasalethu Trust and Makhuluseni Organic Farmers Organization) 

등이다(Kisaka-Lwayo and Obi 2014). 

  EFO는 평균 경작면적이 1ha인 151개 농가로 구성된,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그룹인

증 농업단체이다. 1인당 하루 소득은 2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이 소득 대부분은 임금 

또는 정부 보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계형 농업으로 주요 재배작물은 옥수수, 건조 

콩, 감자, 고구마, 타로(taro), 바나나, 고추, 땅콩, 사탕수수 등이다. EFO는 2002년에 유

기농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EFO는 회원 농가가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민간인이 소유한 저장시설(pack house)에 

집하한 후 전국단위 슈퍼마켓에 출하한다. 회원 농가 수는 2001년에 48호에서 2004년

에 151호로 늘었다. 창립 회원 농가들은 모두 AFRISCO(African Farmers Certified Organic)

의 인증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고, 나중에 회원이 된 농가들은 부분적으로 그 인증을 

받았다.

  유기농산물의 공급체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회원 농가들

과 EFO의 관계이고, 둘째는 EFO와 저장시설사이의 공급계약이다. 회원 농가들은 

AFRISCO의 유기농산물 인증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경작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저장시설의 요구에 따라 출하한다. 외부 감사와 EFO의 자체 검사관이 그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회원 농가와 EFO 사이의 관계에도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 특히 선거나 수

익권에 관한 규정은 집단 경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금융자산을 확충하거나 또는 반

대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EFO에 관한 연구는 유기농업이 생산증대, 소득향상, 더 다양한 영양섭취 등을 통해 

식량안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FAO 2009). 유기생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노동

시간, 토양관리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EFO는 남아프리카의 공동농장들이 흔히 직면

하는 정보부족, 하부구조 미흡, 낮은 유동성, 토지 임차시장의 부재에 따른 생산 확대 

기회의 제한 등과 같은 제약들을 EFO는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하게 설정되지 못한 제도와 계약으로 말미암아 EFO의 지속가능성이 위

축되고, 외부 금융과 기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첫째, 공급계약이 생산이력(traceability) 조치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낮은 품질

로 인한 손실을 회원 농가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했으며, 이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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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속가능성 인증된 커피의 세계시장 규모 추이

 자료: Chiputwa et al.(2015).

가장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비공식 시장에 출하하도록 자극하였다. 둘째, EFO의 제도

적 정비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저장시설과 

브랜드 구축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형성을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EFO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계약과 제도적 정비가 농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4.3. 우간다 - 커피인증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유기농업 인증지역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가운

데 하나이다.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은 커피를 비롯하여 면화, 참깨, 건조 및 신선과

일,23) 바닐라, 코코아, 꿀, 견과류 등으로 다양하다.

  커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인증은 유기(Organic), 공정무역(Fair trade), UTZ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계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그림 6 참조>. 

  먼저, 유기인증은 건강(health), 생태(ecology), 공정(fairness), 돌봄(care)의 원칙아래 시행

된다. 인증된 농가는 전통 및 과학지식을 기초로 한 생산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토양 생

산성과 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반면 유기 농가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엄격

23) 파인애플, 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시계꽃 열매(passion fruits), 아보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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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간다 커피의 중위(median) 가격 비교

인증 구분 커피 가격(UGX/kg) 4분위수간(interquartile)

비인증 농가 1,550(약 566원) 1,150

모든 인증 농가 2,000(약 730원) 1,350

유기 인증 농가 1,500(약 547원) 900

공정무역 인증 농가 3,233(약 1,180원) 1,783

UTZ 인증 농가 1,750(약 639원) 762

  주: 1) 설문대상 농가의 구성은 유기 인증 101호, 공정무역 인증 108호, UTZ 인증 69호 등 인증 받은 농가 수는 총 278호이

고, 인증 받지 않은 농가 수는 141호임.

     2) 환율은 우간다 실링(UGX)=0.36497원임.

자료: Chiputwa et al(2015).

히 제한하고, 정해진 유기 생산방식을 최소한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기

인증은 가장 엄격한 자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에 출범한 공정무역 인증은 소규모 생계농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장가격

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소농 조직에 의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 공정무역 인증은 최소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단체24)에 프리미

엄을 지급함으로써 능력형성과 지역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농가는 정해진 

노동, 환경보호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무역 커피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다.25)

  UTZ 인증은 1999년에 네덜란드의 아홀드(Ahold) 커피회사가 설정한 인증체제로 오늘

날 유럽의 커피회사들과 식당체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UTZ 인증의 핵심은 이력추적제

(traceability)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이다.26) 

  Global GAP27) 기준에 의하면, 농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가 설정한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고, 농업 화학제를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인증 농가는 반드시 GAP 훈련을 받아야 한다. UTZ 인증은 공정무역 인증처럼 최소가격을 

보장하거나 가격변동에 대응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28) UTZ 인증과정은 다른 인

24) 마을을 의미함. 

25) 공정무역 커피에 관한 자세한 동향은 ITC(2011)참조.

26) 이력추적제도와 GAP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현황은“GAP 정보서비스”웹사이트 참조(https://www.gap.go.kr/).

27) (http://www.globalgap.org/).

28) 유기 인증과 공정무역 인증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UTZ 인증과 다름. 그러나 유기 인증의 경우 생

산비용 이상의 가격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공정무역 인증은 국제가격과 관계없이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보장하

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기인증이나 UTZ 인증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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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체제보다 덜 관료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는 

UTZ 인증커피의 30%를 소비하는 최대 시장이다(ITC 2011).   

  Chiputwa et al.(2015)은 우간다 커피에 관한 유기, 공정무역, UTZ 인증이 농가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농가 설문조사와 대조방식의 모형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

는 공정무역 인증의 경우 소규모 커피농가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유기 인

증과 UTZ 인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정무역 인증이 최소가격

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설문대상 농가들에서 유기 인증과 

UTZ 인증 커피의 농가수취가격이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커피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참조>. 

5. 시사점

  앞서 제기하였던 아프리카의 낮은 평균단수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확충과 빈곤 감

축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유기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국

가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연 유기농업이 아프리카 농업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그 가능성을 찾

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기농업 채택으로 인한 단수감소가 크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기농업의 일환으로 흔히 채

택되는 작물의 다각화(diversification)는 유기 영농방식과 관행 영농방식 간의 단수격차

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onisio et al.(2014)에 따르면, 두 방식 간의 단수격차의 감

소폭은 간작(inter-cropping)의 경우 9±4%29)이고, 윤작(crop rotation)의 경우 8±5%이다. 

이는 유기농업아래 평균 단수격차인 19.2±3.7%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Naegeli and Torrico(2009)은 건조지역30) 또는 산악지역에서 유기 영농방식에 따른 농업

생산은 상당한 단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유기농업은 시장진출과 수출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유기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확대되면서 특히 소규모 유기 생산농가에 허용된 시장접근 확대는 이전보

다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31) 이처럼 창출된 소득은 농가의 생계유지와, 더 나아가 농

29) 95% 신뢰구간.

30) 세네갈,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짐바브웨 등.

31) 우간다의 유기 커피 사례처럼 기대했던 소득증대 및 빈곤 완화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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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재투자로 연결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유기 인증은 아니지만 

우간다의 공정무역 인증은 이를 시사한다.

  그러나 소규모 생계형 농가들이 잠재적 시장기회를 실현하려면 지속적인 기술지원

과 정보제공 및 하부구조 개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정비와 인센

티브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도 필요하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적극

적인 지원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특정적 요소들과 개도국의 특성에 기반을 둔 대안적 유기농업이 가능하

며 생산성이 높은 저비용 집약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탄자니아의 PGS 조치와 남아

프리카의 그룹인증 방식은 유기농업이 고비용 영농방식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사례이다. 이처럼 아프리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유기농업 방식이 추진된다

면 유기농업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업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빈곤 완화 등 이른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32)에 유용한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특히 Conner(2008)는 선행연구33)가 유기농업에 의한 단수를 과대 계측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저투입 농법 및 작물 영양측

면에서 부족한 유기 투입재를 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한 자원아래 전통농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에

서 유기농업이 잠재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유기농업이 아프리카의 지역특

성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유기농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그 효

과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아직까진 미약하나 유기농업과 그 시

장이 확대되고 있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

은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빈곤퇴치,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에 유기농업이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http://www.1.or.kr/teenagers/baram/2011MDG_Kor.pdf).

33) Badgley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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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기농업 동향과 과제 *

윤  정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아시아 유기농업 34) 

1.1. 유기농업 개황

  유기농업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70개국의 4,310만ha에서 이행되고 있다. 대륙별로

는 오세아니아가 1,732만 1,733ha로 가장 넓고, 유럽이 1,146만 773ha, 라틴아메리카 

661만 1,636ha, 아시아 342만 5,939ha, 북아메리카 304만 7,710ha, 아프리카 122만 7,008 

ha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전년에 비해 14.8%, 평년에 비해  

42.5% 증가했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면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

다. 특히 호주 방목장이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500만 ha 

가량 증가했다. 세계 전체 농업경지 대비 유기농업 경지 비중은 1.0% 수준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시아도 전년에 비해 6.5%, 평년에 비해 1.8% 증가했

고 전체 농업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업 경지 면적 비중은 0.2%로 2008년 이후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전년에 비해 3.3%, 평년에 비해 

14.9%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유기농 방목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표 1 

참조>.

 * (jhyoon@krei.re.kr 02-329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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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유기농업 경지 면적 현황(2008~2013)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아프리카
880,898
(0.1%) 

1,026,632
(0.1%) 

1,075,829
(0.1%)

1,073,657
(0.1%) 

1,145,827
(0.1%)  

1,227,008
(0.1%) 

7.1% 15.9%

북아메리카
2,449,641

(0.6%)  
2,652,624

(0.7%) 
2,652,624

(0.7%) 
2,790,162

(0.7%) 
3,012,354

(0.7%) 
3,047,710

(0.7%) 
1.2% 12.9%

아시아
3,293,945

(0.2%) 
3,581,918

(0.2%) 
2,778,291

(0.2%)  
3,706,280

(0.3%)  
3,217,867

(0.2%) 
3,425,939

(0.2%) 
6.5% 1.8%

라틴아메리카
8,065,890

(1.3%) 
8,558,910

(1.4%) 
8,389,459

(1.4%)  
6,857,611

(1.1%) 
6,836,498

(1.1%) 
6,611,636

(1.1%) 
-3.3% -14.9%

유럽
8,176,075

(1.8%) 
9,259,934

(1.9%)  
10,002,087

(2.1%) 
10,637,128

(2.2%) 
11,171,413

(2.3%) 
11,460,773

(2.4%) 
2.6% 15.0%

오세아니아
12,140,107

(2.8%) 
12,152,108

(2.9%)  
12,144,984

(2.9%) 
12,185,843

(2.9%) 
12,164,316

(2.9%) 
17,321,733

(4.1%) 
42.4% 42.5%

합계
35,006,556

(0.8%) 
37,232,126

(0.9%) 
37,043,274

(0.9%)  
37,250,681

(0.9%)  
37,548,275

(0.9%) 
43,094,799

(1.0%) 
14.8% 15.9%

 자료: IFOAM(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계 유기농업 경지 면적의 분포를 보면 2013년 기준 오세아니아 지역이 40%로 가

장 넓다. 다음으로 유럽 27%, 라틴아메리카 15%, 아시아 8%, 북아메리카 7%, 아프리

카 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 유기농업 경지 면적의 분포 현황(2013)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40%

유럽 27%

라틴아메리카 
15%

아시아 8%

북아메리카 7%

 자료: IFOA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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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호주가 1,720만 ha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 320만 ha, 

미국 220만 ha, 중국 210만 ha, 스페인 160만 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세계 유기농업 경지 면적 상위 10개국(2013)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2011)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우루과이(2006)

캐나다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주: 미국 유기농경지 면적은 2011년 기준임.

자료: IFOAM(2015).

그림 3  아시아 유기농경지 면적 규모 변화(200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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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FOAM(2015).

  아시아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2013년 기준 343만 ha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2001년 40만 ha 수준에 불과하던 유기농업 경지는 최근까지 약 9배가량 증가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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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4년 378만 ha로 전년에 비해 671.4%로 크게 증가한 이후 그 추세를 꾸준히 이

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 참조>. 

  아시아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2013년 기준 중국이 209만 4,000ha로 가장 넓고, 인도 

51만 ha, 카자흐스탄 29만 1,203ha, 필리핀 10만 1,278ha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

조>. 중국의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2008년 185만 ha에서 2010년 139만 ha로 크게 감소

하였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기준 전년에 비해 10.2% 증가

했다. 전체 농업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업 경지 면적 비중은 2008년 이후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2 참조>. 한국의 유기농업 경지면적은 21,210ha로 2010년에 비해 

36.7% 증가한 반면, 2013년 기준 전년에 비해 1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농업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업 경지 면적 비중은 2008년 0.8%에서 2013년 1.1%로 

0.3%p 증가했다<표 3 참조>.  

그림 4  아시아 유기농업 경지 면적 상위 10개국(2013)

단위: ha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2,094,000

                 510,000

          291,203

   101,278

  65,688

37,490

36,595

33,840

24,690

23,331

 자료: IFOAM(2015).

표 2  중국 유기농업 경지 면적 현황(2008~2013)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면적(ha) 1,850,000 1,850,000 1,390,000 1,900,000  1,900,000 2,094,000 10.2%

비중(%) 0.4 0.4 0.4 0.4 0.4 0.4 -

자료: IFOAM(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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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유기농업 경지 면적 현황(2010~2013)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면적(ha) 15,518 19,312 25,467 21,210 -16.7%

비중(%) 0.8 1.0 1.4 1.1

 자료: IFOAM(2012), (2013), (2014), (2015).

  아시아 유기농업 생산자수는 인도가 65만 명으로 가장 많고 전년에 비해 8.3% 증가

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1만 3,963명으로 전년에 비해 16.6% 감소했다. 그 외 타지키

스탄 1만 486명, 방글라데시 9,335명, 태국 9,279명 등의 순이다. 반면 중국 유기농업생

산자수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집계되지 못했다<표 4 참조>.

표 4  아시아 유기농 생산자 상위 10개국

단위: 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인도 400,551 547,591 600,000 650,000 8.3%

한국 10,790 13,376 16,733 13,963 -16.6%

타지키스탄     75     75    10,486 10,486 0.0%

방글라데시      2  9,335 9,337 9,335 0.0%

태국 1,277 7,405      7,189 9,279 29.1%

베트남 4,385 4,385 6,829 6,829 0.0%

캄보디아 7,498 5,182 5,818 6,753 16.1%

인도네시아 9,805 8,612      6,627 5,700 -14.0%

필리핀 3,006 3,010 3,008 3,008 0.0%

대만 1,277 2,300 2,300 2,988 29.9%

기타 22,096 18,168   16,546 12,401 -25.1%

합계 460,762 619,439 684,873 730,742 6.7%

 자료: IFOAM(2012), (2013), (2014), (2015).

  아시아의 국가별 전체 농업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업 경지면적 비중을 보면 동티모

르 지역이 6.6%로 가장 넓다. 다음으로 몽골 4.7%, 팔레스타인 1.7%, 이스라엘 1.4%, 

부탄 1.3%, 한국 1.1%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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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시아 유기농업 경지 면적 비중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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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팔레스타인 유기농경지 면적 분포 비중은 2010년 기준임. 

자료: IFOAM(2015).

  아시아 유기농업 경지 면적 비중별 분포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경작지 작물

(Arable land crops)은 130만 ha로 전체 유기농업 경지 면적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다

년생작물(Permanent crops)은 59만 ha로 비중은 11%, 영구초지(Permanent grassland)는 2만 

ha로 비중은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면적(No detail)과 기타 농경

지(Other agricultural land) 비중은 각각 49%와 2%를 차지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아시아 유기농업 경지 면적 비중별 현황

영구초지 1%

경작지작물 37%

다년생 작물
11%

기타 49%

기타농경지 2%

  주: 기타면적(No detai)은 세부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함. 

자료: IFOA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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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유기농 다년생 작물별 면적 현황
단위: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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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FOAM(2015).

  아시아의 주요 유기농작물별 면적 현황을 살며보면 곡류가 79만 4,000ha로 가장 넓고 대

부분의 곡류는 중국(약 60만 ha)과 카자흐스탄(약 13만 ha)에서 생산된다. 다음으로 지방종

자류는 32만 5,000ha이고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다.1) 그 외 채소류 6만 6,900ha, 단

백질 작물류 1만 8,720ha, 약용식물 1만 2,730ha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그림 7  주요 유기농작물별 면적 현황
단위: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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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FOAM(2015).

  아시아의 주요 유기농 다년생작물별 면적은 견과류가 7만 4,820ha로 가장 넓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그다음 커피는 6만 7,600ha로 주로 인도네

시아와 동티모르에서 생산된다. 차는 5만 7,480ha로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

 1) 주요 곡물 생산국인 인도는 2013년 자국의 유기농경지 면적 분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집계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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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가별 유기농식품 시장의 규모(2013)
단위: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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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FOAM(2015). 

에서 생산된다. 그 외 온대과일 3만 9,920ha, 열대․아열대 과일 3만 9,890ha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1.2. 유기농식품 시장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2013년 기준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5% 이다. 아시아 중 유일하게 포함된 국가는 중국으로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국가별 유기농식품 시장의 분포

미국 43%

독일
13%

프랑스
8%

기타 17%

스위스 3%

이탈리아 4%

영국  4%

캐나다 4%

중국 4%

 자료: IFOA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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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미국은 가장 큰 유기농식품 시장으로 243억 4,700만 유로의 규모이고, 다

음으로 독일 75억 5,000만 유로, 프랑스 43억 8,000만 유로, 중국 24억 3,000만 유로, 캐

나다 23억 7500만 유로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은 

스위스가 210유로로 가장 높고, 덴마크 163유로, 룩셈부르크 157유로, 리히텐슈타인 

129유로, 오스트리아 127유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2유로로 매우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유기농식품 시장의 1인당 소비액 규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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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FOAM(2015). 

2. 주요국의 유기농업

2.1. 부탄의 유기농업

  부탄의 농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농사를 짓는 규모가 작은 농가들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부탄 농업은 환경 비친화적 생산방식, 낮은 생산성, 높은 생산비용, 농산물의 

낮은 경쟁력 등 열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

탄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0년까지 모든 농지를 유기농업 경작지로 전환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2012년 6월 부탄 총리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농가에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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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탄의 지형별 면적 현황

분류 면적(ha) 비중(%)

임야지역    270만 5,300 70.5

관목지역      40만 500 10.4

빙하지역      28만 5,400 7.4

목초지      15만 7,500 4.1

훼손지역      14만 3,600 3.7

경작면적      11만 2,500 2.9

거주지       3만 4,600 0.9

합계    383만 9,400 100

자료: MOAF(2013).

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

다. 현재 부탄은 전체 농경지의 10%정도를 유기농업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부탄은 

유기농업 경작지 면적은 작고,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산물을 유기농으

로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다. 

2.1.1. 농업개항

  부탄(북위 27° 28′ 0″, 동경 89° 38′ 30″)은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

다. 2012년 기준 면적은 384만 ha, 인구는 7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국가이다. 부탄은 히

말라야 산맥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0m를 넘는 고지

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고립

된 위치에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그 만큼 무역개항 시기가 늦어져 산업의 발달이 

지연되었다. 정부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경제구조의 변혁도 부진하였다. 

  지형별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4.1%인 15만 7,500 ha가 

목초지로 야크, 양, 산양 등을 사육하는 목축지역이다. 국토면적의 2.9%인 11만 2,500ha

의 경작면적에서는 쌀, 옥수수, 밀, 보리 등이 재배된다. 그리고 경작면적의 28%인 3만 

1,910ha는 습지대로 1979년부터 배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표 5 참조>.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지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온대지역보다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다. 

여름에는 몬순(tropical monsoon climate)2)의 영향으로 많은 비를 동반하며, 연간 강우량은 

 2) 열대지역 내에서 몬순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를 말함. 열대계절풍기후라고도 부름.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는 

기네아 만 주변 및 동아프리카 동안 등에 열대계절풍대가 나타나는 기후로 일반적으로는 고온다습한 몬순현상에 의해 우계‧건

계의 구별이 뚜렷함. 통상 열대수렴대(ITC)가 통과하는 시기에 비가 많기 때문에 연 2회의 우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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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5,000mm에 달한다. 몬순은 많은 비, 높은 습도, 급류와 산사태 등을 동반하지만, 이 

지역에 산림을 풍성하게 했으며 높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11년 기준 전체 GDP는 17억 4,400만 미국달러, 1인당 GDP는 2,449달러이었다. 전

체 GDP에서 산업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 16.3%, 농업과 목축업 15.7%, 

전력과 용수업 13.9%, 광산업 2.3% 등이다.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60%정도는 농업

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곡물생산은 2011년 기준 6만 2,591ha에서 18만 톤이 생산되었다. 주요 곡물을 순서

별로 살펴보면, 쌀, 옥수수, 밀, 보리, 메밀, 수수이다. 부탄의 첫 번째 주요 작물인 쌀

은 2만 2,909ha에서 7만 8,203톤이 생산되었다. 두 번째 작물인 옥수수는 2만 8,397ha에

서 7만 9,667톤이 생산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작물인 밀과 보리는 각각 2,273ha에

서 6,105톤과 1,533ha에서 3,027톤이 생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작물인 메밀과 수수는 3,821ha에서 7,874 톤과 3,657ha에서 7,007톤이 생산되었다. 

  단수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1ha당 쌀은 3.24톤이다. 이는 비슷한 기후의 국가인 

네팔의 2.98톤보다 다소 높지만, 인도의 3.59톤과 방글라데시의 4.22톤보다 낮다. 감자

도 부탄은 8.25톤으로 네팔의 13.73톤, 인도의 22.72톤, 방글라데시의 18.09톤보다 더 

훨씬 더 낮다. 옥수수와 밀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부탄의 곡물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저급 종자사용, 낮은 토양 비옥도, 효

율적이지 못한 농사 기술 활용과 관리, 기반시설 부족, 경작과 수확을 위한 인력 또는 

축력(animal power) 활용 등이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탄은 다른 아시아국가

와 다르게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부

탄이 국가 주도의 유기농업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유기농업

  2003년 부탄 농림부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유기농 시

행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유기농 협동 및 지원기관 

개발, 유기농 커뮤니티 설립, 정치적 제도 및 지원 보장, 유기농업에 필요한 투입재 보

조, 유기농 시장 육성, 인증시스템 구축 및 이행이다. 

  부탄의 유기농 생산은 2011년 기준으로 약 2만 995ha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체 농지

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5,605ha에서는 약효가 있는 허브식물이 재배

 3) 관광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외국인관광객은 4만 3,943명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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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유기농인증은 자국 내 유기식품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인도의 유기농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 받는다. 주요 유기

농식품은 벌꿀, 차, 향신료, 허브, 정유(精油, essential oil), 비누 등이고, 이와 같은 품목

들은 민간회사(BioBhutan)를 통해 수출된다. 

  부탄은 모든 농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설사 지원하더라도 보조

금의 규모는 매우 적다. 더욱이 유기농업 전환 과정에 있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원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귤생산에는 90만 달러 정도가 보조되고 있지만, 유기농식품은 

55만 달러정도만 보조되고 있다. 다른 품목과 비교해 유기농식품에 대한 보조금이 적

은 것을 고려할 때, 부탄의 국가적 유기농업선언에 반해 유기농업의 전환 및 수행 속

도가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3. 농업정책

  부탄의 농업정책은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농업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

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이행하였으며, 이시기에 농

업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영양 개선, 시장규모 확대, 빈곤 완

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과 같은 정책이 집중되어 이행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농업기반 

시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좀 더 시장지향적인 농업활동을 지향했다. 1990년대는 

RNR이라는 정책이 실행되었고, 이는 아시아의 자연보호 선두국가로 자리맺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탄은 문화와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

고로 불릴 만큼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로 155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부탄의 전체 GDP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또한 고품질의 종자뿐만 아니라 잡

종흰양배추(hybrid white cabbage) 및 브로콜리(broccoli)를 농가에 공급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시행되는 제10차 5개년 계획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경제력을 높여 

국가적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농축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가생계유지,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과 유기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와 소득 창출 보장이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될 예

정인 가장 최근의 제11차 5개년 계획은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개시설의 확충, 농업의 기계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습격을 방지할 

전기 울타리(electric fencing) 설치, 토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세계농업 제178호 | 117

2.1.4. 부탄 유기농업에 대한 논의

  부탄의 농업을 모두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적으로 국가주적인 유기농업 전

환은 생물 다양성 보존, 자원 낭비 감소, 환경오염 방지, 동물 복지 개선 등과 같은 이

유로 환경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이다. 반면, 농가가 현재 익숙한 농법에서 벗어나 환

경 보전을 위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시장에서 유

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이 높은 시장가격은 

농가의 높은 생산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탄의 농가는 유기농산물을 숙달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비싼 유기농산물을 살 의향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구매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셋째, 인증제도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부탄은 현재 인도의 유기농인증기관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인증 받고 있으며, 향후 국가적 인증시스템 및 기관을 구축하겠다고 발

표했다. 주로 바나나, 면, 차, 향신료와 같은 품목들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수출되고 있

다. 그러나 인증제도와 절차에 대한 농가들의 정보 및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널리 행해

지고 있지 않다. 

  넷째, 생산증대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정부는 유기농업 실현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작과 수확 시 인력 또는 축력(animal power)

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확

실해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부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

태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 등

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보조금지원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부탄 농지를 

모두 유기농으로 만들고 유기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적 발언을 지원해줄 만큼 유기농으로의 전환 또는 지속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부탄은 모든 농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유기농 

국가의 선두자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논의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세워 이행하고 적절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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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의 유기채소농업

2.2.1. 유기식품의 정의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유기산품(Organic Products)은 “유기식품 중국국

가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판매하여 인류의 소비와 동물의 식용을 위해 제공된 생산

품”으로 정의하였다. 즉 중국의 유기식품은 “중국 국가표준 GB/T19630-2011에 근거하

여 유기산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에서 유기식품과 한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4) 

  중국에서 품질안전 관리 대상 농산물은 크게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색식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

는 A급과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만, 유기식품은 

인증의 근거가 되는 표준이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AA급 녹색식

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표준이 보다 강조된 국내표준이

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5) 

구분 개념정의

유기산품
(유기식품)

유기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
는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11)

유기전환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
(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11)

녹색식품

A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
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
자재 사용 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
량을 제한하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며, 인증
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제2조)

표 6  중국의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 개념 비교

 4) IFOAM(2015)에서 발췌; 전형진(2012)에서 재인용한 것임.

 5) 전형진(2012)에서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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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 유기농채소 분류별 면적 및 생산 현황(2013)

분류별 면적(ha) 생산량(톤)

다년생채소(Perennial vegetables)
18,269 
(36.2%)

42,349
(5.6%)

덩이줄기채소(Tuber  vegetables)
7,474

(14.8%)
177,336
(23.6%)

양배추(Cabbages)
4,307
(8.5%)

22,614
(3.0%)

콩(Beans)
3,479
(6.9%)

22,899
(3.0%)

가지(Solanaceous vegetables)
2,891
(5.7%)

91,564
(12.2%)

박(Gourd vegetables)
2,766
(5.5%)

85,677
(11.4%)

인경채소(Bulb vegetables)
2,490
(4.9%)

41,305
(5.5%)

뿌리채소(Root vegetables)
2,412

(4.8%)
36,607
(4.9%)

잎채소(Leaf vegetables)
2,319
(4.6%)

29,435
(3.9%)

식용균류(Edible fungus)
1,317

(2.6%)
43,904
(5.8%)

수생채소(Aquatic vegetables)
1,239
(2.5%)

22,313
(3.0%)

배추(Chinese cabbages)
1,211

(2.4%)
38,071
(5.1%)

갓(Mustard vegetables)
329

(0.7%)
98,355
(13.1%)

눈묘목채소(Bud seedling vegetables)
24

(0.1%)
706

(0.1%)

합계
50,527
(100%)

753,135
(100%)

 자료: IFOAM(2015).

2.2.2. 유기채소농업

  중국은 가장 많이 채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다. 채소 재배 면적은 2003년 

1,790만 ha에서 2011년 1,960만 ha로  9.5% 증가했다. 이는 짧은 생장 주기를 가진 채소 

생산에 필요한 비료, 살충제, 영양분, 물 등과 같은 요소들의 사용량을 증가했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채소 재배 면적은 2013년을 기준 5만 527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별로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아스파라거스, 죽순 등과 같은 다년생 채소가 1만 8,269ha

로 가장 많았고 전체 채소 중 3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감자, 카사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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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란 등을 포함하는 덩이줄기채소가 7,474 ha에서 재배되었으며 14.8% 비중을 차지

하였다. 그 외 양배추 4,307ha, 콩 3,479ha, 가지 2,891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유기농 채소 생산은 75만 3,135톤으로 이 중 유기농으로 전환 중인 면적에서 생산된 것

은 41만 3,559톤으로 54.9%를 차지하였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덩이줄기채소는 18만 톤

으로 전체 가운데 2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갓은 9만 8,355톤으로 13.1%, 가

지류는 9만 1,564톤으로 12.2%, 박류는 8만 5,677톤으로 11.4% 등을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유기농채소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2009년에서 2013년 까지 중국의 유기농 채소 면

적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중국 정부

가 유기농식품 인증 기준을 좀 더 강화한 새로운 법을 시행함에 따라 그해 유기농채

소면적은 전년에 비해 21.0% 감소한 것이다. 반면, 2013년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

는데, 유기농업으로 전환 중인 면적이 전년에 비해 12%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중국 유기농채소 재배면적 변화

 유기농업 전환중(ha)        유기농업 전환후(ha)
   (under conversion)           (fully converted)

80,000

60,000

40,000

20,000

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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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식품은 주로 슈퍼마켓, 특정 유기농식품 소매가게, 직거래,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유기농채소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큰 도시에서의 판매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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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채소를 국내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냉동야채, 장아찌, 건조채소와 그 외 소량의 

신선채소로 수출하고 있다. 2011년 유기농채소 수출량은 2만 1,000톤으로 전체 채소 

수출량의 0.21%를 차지하였고, 수출액은 2,124만 달러에 달한다. 주요 수출국 중 일본, 

네덜란드, 미국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 벨기에, 영국, 호주,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유기농 채소 재배 면적은 2013년 기준 5만 527ha로 세계6)에서 여섯 번째로 큰  

반면, 전체 채소 면적 가운데 0.26%만 차지한다.7) 이는 중국의 유기농채소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기농 채소생산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

로 과학적 연구가 실행되고 실용적이고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에 전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기농채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생산자들의 유기농채소 생산을 증가를 

유도하고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농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며, 유기작물 

보호 기술을 개발 및 유기농 시장의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유기농채소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2013년 현재 아시아의 유기농업 면적은 총 343만 ha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이

는 세계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하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어떤 대륙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시아 유기농업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 유기농식품에 관한 세계 시

장이 커지면서 아시아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의 유기채소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수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부 채소품목을 한국 등 주요 아

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어, 유기채소의 생산 및 수출 증대는 관련 시장규모를 증대시

키면서 그 가격 프리미엄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2013년 세계 유기채소 재배 면적은 30만 ha로 조사되었음. IFOAM(2015).

 7) 전체 채소면적 대비 유기농채소 재배면적 비중 가운데,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멕시코와 이탈리아는 각각 

7.2%, 7.3%와 5.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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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기농식품 시장 발전은 기회이자 도전일 수 있다. 유기농식품 시장의 확대

는 국내수급 진작이란 파급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나 자주 회자되는 중국의 

불량식품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한국산 유기농식품의 잠재적 수요는 적지 않아, 수출시장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의 유기농식품 시장진입은 한국 시장에서 국내산 농식품과 경쟁

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중국산 유기농식품이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탄의 사례는 일부 비슷한 환경의 아시아 국가에 유기농업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시험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형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

는 환경, 저투입 환경 친화적 전통 영농방식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쉬워보이면

서도 난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기농업 

채택에 따른 낮은 생산성에 대한 정부 보조는 최소한의 전환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

탄의 경우 이런 정책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관련 연구와 기술자문 등 유기농업에 관

한 R&D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과 농가에 국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즉 환경 친화적 유기농업이 정착되면서 기대한 농가

소득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기농식품

의 생산, 유통, 수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시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유기농식품의 

높은 가격 및 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먼 훗날의 일이다.

  2020년까지 부탄이 과연 100% 유기농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보다는 부탄과 같

은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유기농업이 농업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거리이다. 유기농업의 발전은 개도국의 정책적 노력과 자국시장의 활성화로는 달

성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목표이다.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접근기회 

확대나 농업원조 등 한국과 같은 선진 경제국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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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 *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일반현황 8) 

1.1. 일반․정치외교 현황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차하고 있으며, 카자

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

는 이중육지폐쇄국가이다. 면적은 44만 7,000㎢로 한반도의 약 2배의 규모이다.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2,9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약 500만 명 정도가 수도인 타쉬켄트(Tashkent)

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80%는 우즈베키스탄인이며, 러시아인 6%와, 타지크인 3%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인 우즈베키스탄어(74%)와 러시아어(14%)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

요 종교로는 이슬람교(88%), 동방정교회(9%)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수도인 타쉬켄트(특

별시), 12개의 일반 광역자치주1)와 1개의 자치공화국2)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형적인 사막형 대륙성 기후로, 아열대와 온대지역 중간에 위치하

고 있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일사량이 강하고, 습도가 

 * (yjlee401@krei.re.kr 02-3299-4033).  

 1) 나망간, 나보이, 부하라, 사마르칸트, 수르한다리야, 시르다리야, 안디작, 지작, 카쉬카다리야, 타쉬켄트, 호레즘 임.

 2)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카라칼팍인이 자치공화국 전체의 인구 중 

32.1%를 구성하고 있는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 자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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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으며, 온도의 계절차와 일교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름에는 매일 40℃ 

이상의 기온을 나타내며, 겨울에는 수도인 타쉬켄트를 기준으로 1월 평균 최저온도가 

–2℃, 최저온도는 –20℃ 수준이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지도

자료: britannica.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6a3619b00).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주요 정당으로는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재건민주당이 있다. 근 20여 년간 

카리모프 대통령의 독재체제가 지속되어 반대세력이 출현하기도 했지만 강한 공권력

과 정부에 대해 합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국적

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회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과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3)의 세력과 그 영향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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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잠재적인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가 

철군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가 개선되고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안보 공백으로 인하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의 테러 위협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총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

규모 투자계획에 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증설하여 천

연가스 수출량을 증가시킬 예정인 등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러

시아의 영향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주변국과

의 유화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구소련 시대 민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국경이 

나뉘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변국과의 국경분쟁이 발생하

고 있으며, 수자원 및 에너지 활용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인

접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관계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1.2. 경제․사회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49%, 농업 19%, 제조업 32%로 구성

되어 있다. 천연가스, 석유, 석탄, 우라늄, 금, 은, 동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금, 면화, 에너지, 광물비료, 금속, 직물, 기계, 자동차, 식품 

등이 있는데 수출의 50%이상이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GDP 성장률은 2011년 

8.3%, 2012년 8.2%, 2013년 8.0%, 2014년 7%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도 전반기에는 6.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국민총생산은 631억 달

러, 1인당  GDP는 2,061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3) 북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 연합체로 카리모프 정권을 전복하여 우즈베키

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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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454 512 568 631 679

1인당 GDP 달러 1,561 1,721 1,878 2,061 2,192

경제성장률 % 8.3 8.2 8.0 7.0 6.5

재정수지/GDP % 8.8 8.5 2.9 0.6 0.5

소비자물가상승률 % 12.8 12.1 11.2 10.0 11.2

대외
거래

환율 UZS4) 1,795 2,026 2,096 2,314 2,516

경상수지 백만 달러 2,612 600 64 77 306

상품수지 백만 달러 3,367 1,561 1,402 820 827

수출 백만 달러 13,204 12,202 12,832 13,320 14,487

수입 백만 달러 9,837 10,641 11,430 12,500 13,660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2,954 -2,850 -2,795 -2,900 -2,600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3,533 13,939 ‥ ‥ ‥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8,380 8,958 9,673 10,468 11,352

단기외채 백만 달러 580 629 596 ‥ ‥
총외채잔액/GDP % 18.5 17.5 17.1 17.1 17.1

외채상환액/총수출 % 3.5 3.0 5.0 2.9 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인구 중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의 소득 비중은 7.1%로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

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5)는 2005년 0.566에 비하여 2011년 0.641로 향상하여 세계 115위를 차지하

였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0.682)보다 낮은 상황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초교육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15세 이상의 문맹률이 0.7%

를 기록하고, 정부가 우수한 노동력 확충을 위한 교육개발계획과 인력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등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회기반시설6)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며, CIS국

 4) 화폐단위 우즈베키스탄 숨.

 5) 한 나라의 개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UNDP가 새로 고안한 지표로 경제개발지수에 덧붙여 인간개발지수, 즉 국민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등의 개념을 취합. 인간개발지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차원인 "수명, 지식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국

가별 성취정도를 측정하며, 이는 평균수명, 교육수준(성인의 문자해독능력과 초중고 입학)과 소득에 의해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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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 최대 전력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낮다. 또한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비의 환자 부담률이 높아 빈곤층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1.3. ODA 현황

  국제사회의 우즈베키스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약 2억 5,700만 달러 규모

(Net ODA)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약 2억 9,600만 달러로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원조의 지원형태를 살펴보면 양자지원(Bilateral) 형태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다자지

원(Multilateral) 형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對우즈베키스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DAC 통계. 

  1인당 국민총소득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약 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05년 1.19%, 2010년 0.57%, 2013년 

0.5%를 기록하였다<그림 3 참조>. 

 6) 도로, 철도, 전력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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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인당 GNI 대비 ODA 비중
단위: %

자료: OECD/DAC 통계.

  최근 5년간(2009~2012년)의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10대 공여기관 ODA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공여국의 하나인데, 우리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무상지원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우즈베키스탄 10대 공여기관의 ODA 지원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1 독일 28.19 6 쿠웨이트 7.86

2 한국 18.43 7 스위스 2.32

3 미국 13.28 8 프랑스 2.15

4 일본 11.53 9 영국 1.83

5 터키 8.62 10 OSCE 1.75

자료: OECD/DAC 통계 .

  분야별로는 경제부문의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4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부문(23%), 보건(14%), 생산(7%) 등이 있다<그림 4 참조>.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ODA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

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건, 공공행정, 에너지,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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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야별 ODA 지원추이(2011-2012)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47%

교육
6%

보건 14%

기타 사회부문
23%

생산
7%

다부문과 범분야
2%

기타 1%

자료: OECD/DAC 통계 재구성.

2. 농업현황

2.1. 농업여건

  우즈베키스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21.6%로, 1990년도 

33.4%, 2000년 30.1%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고 있다(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우즈

베키스탄 농업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며, 넓은 경지면

적을 보유하고 기후조건이 양호하며, 농업 노동력과 농업유전자원이 풍부하다(조영관 

외 2010; 허 장 외 2011). 

  그러나 토양 및 용수에 염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있

고 기계화가 미흡하다. 또한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인력 문제가 있으

며, 수출입 정책의 규제가 심하다. 더불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가 정

부곡물수매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한계가 많아 농가의 실질 소득이 낮아 농민

들의 경작 의욕이 낮다(한국농어촌공사 2009; 관계부처합동 2011). 우즈베키스탄의 농

촌인구는 2002년 이래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0년 63.8%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

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별 농업자료

138 | 2015. 6.

표 3  우즈베키스탄 토지면적

단위: 천 ha

구분 2008 2011

육지면적(Land Area) 42,540 42,540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 22,259 26,660

경지면적(Arable Land) 4,051 4,300

영년식물(Permanent Crops) 328 360

영구목초(Permanent Pasture) 22,000 22,000

관개농지(Irrigated Area) 4,198 4,198

전체 국토 면적 44,740 44,740

자료: FAOSTAT Database.

그림 5  우즈베키스탄 농촌인구 비중 추세(%)

자료: FAOSTAT Database.

  FAOSTAT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국토면적은 2011년 기준 4,474만 ha이며, 이 중 

4,254만 ha가 육지면적이고, 육지면적의 약 60%인 2,666만 ha가 농지이다. 농지 중 430

만 ha는 경지이며, 36만 ha에는 영구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영구 초지는 2,200만 ha, 관

개농지는 420만 ha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아랄해(Alar Sea)로 유입되는 두 개의 강인 1,437km의 아무다르야강

(Amu Darya)과 2,137km의 시르다르야강(Syr Darya)이 흐르는데, 이 두 강 유역에서 관개농

업이 발달하였으며 대규모의 운하건설을 통하여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농

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물의 관개효율은 낮은 편으로, 40%는 관개수로에서, 20%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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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 소실되고 있으며, 40%만 멀리 있는 지역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농어촌공사 2009).

  또한 과도한 관개로 인하여 물 부족, 아랄해 사막화, 염분 피해 및 물 오염 등의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지역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지만 실제 농경지의 면적은 통계치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토질의 상태가 악화되

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조영관 외 2010).

2.2. 생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을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산량을 기

준으로 하면 신선우유가 719만 5,480톤으로 가장 많으며, 밀(약 660만 톤), 토마토(265

만 톤), 감자(205만 7,000톤)등의 순으로 생산되며, 그 외에 목화씨, 수박, 당근·순무류, 

포도, 채소, 면화 등이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소고기가 약 21억 달러로 가장 많고, 면화가 약 15억 달러, 

신선우유가 약 11억 달러, 토마토가 약 9억 7,000 달러를 차지한다. 그 외에 품목으로

는 포도(약 6억 4,000달러), 밀(약 5억 7,000달러), 목화씨(약 5억 4,000달러), 당근·순무

류(약 3억 2,000달러), 양고기(약 3억 1,400달러)와 사과(약 3억 1,000달러)등이 있다(한

국국제협력단 2014).

표 4  우즈베키스탄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

순위 품목 양(톤) 품목 가격(USD 1,000)

1 신선우유  7,195,480 소고기  2,102,747

2 밀  6,609,000 면화  1,503,523

3 토마토  2,650,000 신선우유  1,178,966

4 감자  2,057,000 토마토  979,345

5 목화씨  1,955,000 포도  640,211

6 수박  1,350,000 밀  573,916

7 당근·순무류  1,300,000 목화씨  544,559

8 포도  1,120,000 당근·순무류  324,349

9 채소  1,100,000 양고기  314,474

10 면화  1,052,000 사과  310,84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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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곡물

  우즈베키스탄의 곡물생산은 정부가 수입대체전략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곡물 중 가

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밀이며, 2012년에 660만 9,000톤을 생산하였다. 그 뒤를 이

어 감자(205만 7,000톤), 옥수수(20만 8,000톤), 보리(12만 9,000톤), 쌀․벼(11만 9,000

톤), 수수(1만 3,000톤), 두류(1만 3,000톤), 호밀(9,000톤) 등이 생산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리, 쌀․벼, 수수, 두류, 호밀은 생산량

이 감소하고 있다. 

표 5  우즈베키스탄 주요 곡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순위 2009 2010 2011 2012

밀 6,638 6,730 6,527 6,609

감자 1,525 1,693 1,862 2,057

옥수수 231 232 256 208

보리 211 169 144 129

쌀, 벼 194 207 120 119

수수 20 18 15 13

두류(기타) 20 24 27 13

호밀 14 13 11 9

자료: FAOSTAT Database.

2.2.2. 과수

  과수는 28만 ha의 경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과종으로는 사과, 포도, 자두, 복

숭아, 멜론, 체리, 살구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조시수와 일조량이 풍부하여 채

소의 이모작이 가능하며 토마토, 수박, 오이, 감자, 양파, 당근, 배추 등을 생산하고 있

다(성진근 2014). 과일과 채소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카자흐스탄과 러

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생산량의 절반 수준

이다.

  또한 과실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기술력 향상

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어 포도 재배면적은 최근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생

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조량이 250일 이상 지속되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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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즈베키스탄 과수 생산량
단위: ha/톤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포도
재배면적 97,500 99,200 99,200 105,600 111,000

생산량 401,530 641,610 880,300 899,600 1,090,200

사과
재배면적 7,760 10,230 11,000 64,000 70,000

생산량 218,510 287,330 400,000 635,000 779,000

살구
재배면적 13,900 15,390 21,000 34,000 36,500

생산량 443,000 505,750 815,000 292,000 366,000

체리
재배면적 26,910 26,270 30,000 8,000 8,700

생산량 525,090 546,340 652,000 67,000 82,000

복숭아
재배면적 49,200 46,810 56,008 9,000 9,800

생산량 843,400 924,180 1,188,000 82,000 101,000

배
재배면적 63,880 56,210 65,000 9,800 10,500

생산량 1,410,300 1,317,160 1,730,000 65,000 80,000

자두
재배면적 32,500 48,000 48,000 8,800 9,500

생산량 472,300 582,000 699,300 70,000 85,000

모과
재배면적 41,100 35,800 38,100 6,000 6,500

생산량 583,300 615,270 840,000 60,000 73,000

자료: (http://www.oads.or.kr/webzine/KOAA_1412/html/tme1.jsp).  

조한 기후 등의 좋은 조건으로 높은 당도의 체리가 생산되고 있어 주목해야할 품목으

로 부상하고 있다. 체리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다소 증가하

고 있다. 2012년에는 체리가 8만 4,000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체리는 생산을 위해 필

요한 농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단가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면적 증가율이 생산량보다 높아 

단위당 수확량을 늘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시

설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재배가 늘고 있어 수확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주로 토마

토, 오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토마토의 경우 수확기간이 약 6개월이며, 오이의 경우 

45일 이다. 이러한 수확량의 증가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2.3. 면화

  우즈베키스탄의 기타 작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목화씨(541만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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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생면·조면(105만 2,000톤) 등 면화관련 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누에고치, 아몬드, 황마, 호두, 참깨, 해바라기씨 등이 생산되고 있다.

표 7  우즈베키스탄 기타 작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순위 2009 2010 2011 2012

목화씨 5,220 5,343 5,453 5,417

생면·조면 1,128 1,136 983 1,052

누에고치 24 26 26 26

아몬드 19 18 19 20

황마 21 20 19 20

호두 14 14 15 16

참깨 17 16 14 13

해바라기 씨 13 12 12 12

자료: FAOSTAT Database.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수출 작물인 면화의 생산량은 세계 5위7), 수출량은 세계 2위8)

이며, 인구의 약 60% 정도가 면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산

하 수출공사 및 주 우즈벡한국대사관과의 면담에 따르면, 국가는 면화 파종 및 수확을 

위해 많은 노동인력을 우선 제공하고 있다. 파종기 및 수확기에는 전기와 연료 등을 

우선 공급하고 면화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이 시기에 유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면화가 

국가의 주요 농산물이며, 특정 시기에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전량 수매하

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면화 수출로 인한 이득은 농가가 아닌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면화의 생산량은 정체기가 있었고, 2004년 350만 톤을 생산하여 증

가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약 330만 톤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총수출에서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9%에서 2004년에 21%까지 하

락하였으며, 2010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밀 생산 진흥정책을 강력

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화의 재배지가 밀 생산지로 전환됨에 따라 면화 생산량

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허 장 외 2011). 

 7) 1~4위: 미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순서임.

 8) 2010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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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천 톤, %

구분 물량 비율 비고

러시아 661 84.0

아프가니스탄 38 5.0

카자흐스탄 19 2.4

우크라이나 12 1.5

터키 8 1.1

기타 49 6.0

합계 787 100 339백만 불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09).

표 9  우즈베키스탄 주요 작물 수출입 현황(2011)

수출

작물 수량(톤) 가격(USD 1,000)

면화 240,459 646,190

포도 112,027 132,217

기타 과일 66,763 65,760

토마토 52,603 60,765

기타 채소 59,076 43,405

수입

밀가루 1,145,583 364,312

해바라기유 120,868 193,554

정제당 493,810 177,800

밀 508,132 104,712

자료: 성낙술(2014).

2.3. 농산물 수출입

   우즈베키스탄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로 전체 수출물량의 84%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외 아프가니스탄 5%, 카자흐스탄 2.4%, 우크라이나 1.5%, 터키가 

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화와 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은 포도(26%), 

참외류(16.5%), 양파(10.7%), 양배추(10.7%), 토마토(4.9%), 살구(4.6%), 수박(3.5%), 자두

(3.5%) 등이 있다.

  지역별로 수출량을 비교하면 총 수출량 중에서 타슈켄트주가 30.3%, 사마르칸트주

가 15.7%, 페르가나주가 13.1%, 안디잔주가 7.2%, 수한다리야주가 5.4%, 타슈켄트시가 

18.1%를 차지하며, 이 지역들이 농산물 총 수출량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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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농산물의 수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주요 수출품목 및 물량은 면

화 24만 톤, 포도 11만 2,000톤, 기타과일류 6만 6,000톤, 토마토 5만 2,000톤이며, 주요 수

입 품목은 밀가루 114만 톤, 해바라기유 12만 톤, 정제당 49만 톤, 밀 50만 톤 등이 있다.

3.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3.1. 국가개발전략

3.1.1. 국민후생개발전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행과 빈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민후생개발전략9)과 외자 유치 확대

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2011-2015)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허 

장 외 2011). 

  WIS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 및 빈곤 현황을 분석하여 2008~2010년간 광

범위한 성장 및 빈곤 감축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 안정 전략과 사회개발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 수요 및 대외 지원 요청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생활수준의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다변화, 균등한 소득 분배 및 교육, 보건 등 사회분야 개발 등이다. 

또한 빈곤률을 25%(‘06년)에서 20%(’10년)로 감소시키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

조개혁 촉진을 통한 고도성장 유지’,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정부의 거버

넌스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WIS 2008~2010을 골자로 

WIS 2011-2014를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지속가능 성장 진전, 고용 창출, 복지증진, 산

업현대화, 사회기반시설 개발, 중소기업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국민복지증진 대책을 강

구하였다(허 장 외 2011). 

3.1.2. 산업발전 5개년 계획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2014 

현대화 및 기술증진 프로그램 발표(‘09.3)에 이어 2011~2015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을 발표하였다10)(관계부처합동 2011; 허 장 외 2011). 

 9) WIS 2008~2010, WIS 2011~2014임.

10) 2010년 12월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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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 풍부하여 에너지 산업과 섬유 산업11)이 발달한 편이나, 

가공 산업 등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므

로 카리모프 대통령이 주도하여 중장기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프로그램 재원의 68%에 달하는 205억 달러는 국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자유

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므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동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3.2.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인 국민후생개발전략(Welfare Improvement Strategy, 

WIS)12)은 거시 경제의 안정,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업 부문은 농업 및 농촌개발과 식품산업 개발이라는 두 세부 목표 하에서 전략이 

수립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에서 먼저 농업 생산과 농산품을 다각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 개혁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는 경작지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면화 생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 근교에서 채소, 

과일, 베리류와 참외류 등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면화와 밀 

생산과 관련하여 국가와 농가의 협력 시스템을 개선하여 2012년 기준으로 농가가 생

산에 참여하는 비중이 34.4%이었다면 2015년에는 36.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에서의 기술과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하

였다. 이를 통하여 농산품 가공분야의 발전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현대화는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서부터 종자, 비료, 관개 등 

생산과 관련된 유관기관까지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토지와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메커니즘 개선이다. 이는 농

지와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 행정절차 개선, 농지 상태에 따른 품목 할당과 

11) 특히 면화 생산이 발달함. 

12)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민후생개발전략은 WISⅠ(2008~2010)과 WISⅡ(2011~2014)로 구분되며, 2013~2015년을 포함하는 

계획이 추가로 설립되었음. WISⅡ는 지속가능 성장 진전, 고용 창출, 복지 증진, 사회기반시설 개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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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농가와 식품가공회사, 농업회사 

간의 계약관계 구축, 효과적인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관개 기술의 도입, 배수 및 펌

프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시장의 사회기반시설 개선, 농가의 

재정적 안정, 농업 정책의 자유화, 생산자들의 권리 보호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식품산업 개발은 국민후생개발전략 중 산업 개발이라는 큰 목표 하에 있는 세부 

목표로 현지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최종품을 생산하여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다. 식품가공산업은 국가 전체산업 중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하여 

2015년에는 17.2%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WISⅡ 추진기간 중 

850개의 과수가공업체와 낙농제품 가공업체가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4. 요약 및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농업분야 수출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산업 다각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아직까지는 면화 수출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편이지만 국민후생개발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농산품을 이용한 제

조업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특히 가공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과일 품목이 이에 해

당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좋은 기후조건으로 인해 당도가 높은 과일이 생산되고 있

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 국민후생개발전략과 대사관과의 면담에 따르면 우즈베키

스탄 정부는 식품가공공장, 엑기스 및 원액 가공공장 등을 통하여 제조업을 육성시키

고자 하는데, 당도 높은 과일을 가공하여 과일 주스, 퓨레(Purée), 잼류 및 원액 등을 생

산하고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및 유럽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철도 등 육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근래

에 발생되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수

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로의 수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

즈베키스탄은 이중폐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는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 서쪽

으로는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유럽 국가들, 남쪽으로는 이란 등 중동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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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하기에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철도, 화물차 수송 등의 육상운송뿐

만 아니라 항공운송의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선농산품 등을 수출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공품 및 신선 상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분류, 포장 및 

유통 등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의 발전과 검역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과일은 품목으로써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수확 후 단계에서 분류작업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아 상품의 가치는 높지 않다. 상품의 색, 크기, 당도 등을 규격화하여 선별 

작업 할 수 있도록 기계 및 설비 등의 도입과 상품이 운송과정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는 포장 기술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선 상품의 유통과정에 필요한 냉장창고 

등 저장 및 보관시설의 설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체리 및 멜론 등의 과일 

검역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수출대상국과의 협의와 더불어 

검역 교육 등을 제공하여 수출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검역 분야의 역량을 높이는 방

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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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농업현황과 시사점 *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일반현황 13) 

1.1. 일반․정치외교 현황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19만 9,000㎢로 한반도의 약 8/9정도

이며 국토의 90% 이상이 해발 1,000ｍ 이상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약 

36%가 해발고도 3,000m 이상으로 식생이 없는 산악 황무지이다. 기후는 무더운 사막

기후부터 추운 사막 기후 등 변화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며, 남서부는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북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이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주변국에 

비하여 강우량이 많은 편이고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날씨의 변화가 잦다. 키르

기스스탄의 북부에는 이스쿨(Issyk-Kul) 호수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두 번

째로 큰 규모이다. 

  인구는 2014년 기준 560만 명으로 키르기즈인 65%, 우즈벡인 14%, 러시아인 13%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공용어로 키르기즈어(65%)와 러시아어(13%)를 사용하고 있으

  * (yjlee401@krei.re.kr 02-329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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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외에 우즈벡어(14%)를 사용하기도 한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정교(20%)와 기타(5%)가 있다.

그림 1  키르기스스탄 지도

자료: (http://preview.britannica.co.kr/bol/illust.asp?med_id=ocenasi010m4.html).

  키르기스스탄의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으로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

며, 지역은 수도를 포함한 2개의 특별시1)와 7개의 주2)로 구성되어 있다. 키르기스스

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 대통령은 2011년 당선된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이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총리였던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62.5%를 득표하며 당

선되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실현한 사건이다. 그

 1) 비슈케크, 오쉬 임.

 2) 밧켄 주, 추이 주, 잘랄아바트 주, 나린 주, 탈라스 주, 이쉬쿨 주, 오쉬 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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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야당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고 있어 정치적 안정이 약화

되었으며, 정당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북부지

역이 경제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이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정

권이 교체되었다. 정권이 교체된 후 남부지역에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

정부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남북지역간의 갈등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

니라 키르기스스탄의 남부지역에는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유혈사태 등 민족 간의 분쟁도 잦은 편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CIS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

다.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인근인 칸트(Kant)지역에 군사기지를 유지함으로 CIS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군사기지 설치를 

허가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5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았으며, 2013년 기준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댐 및 수력발전소 건

설을 위한 투자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5년 5월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

합(Eurasian Economic Union)3)에 가입함으로써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키르기스스탄도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에게 100억 달러

의 추가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신장자치지

구에 인접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에게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2위 수입국으로 교역에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다(한국수출입

은행 2014; 한국수출입은행 2015). 

1.2. 경제․사회 현황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2013년 기준, GDP대비 약 45%를 차지하

고 있으며, 제조업이 34%, 농업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부존자원으로 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은, 수력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의 경우 산업기반이 부족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2012년 기준 전체 산업 생산량의 60%, GDP

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이 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금 시세 변동에 민감

 3)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소련연방 국가들의 연합체로 다각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회원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조화로운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공동체로, 공동체 내 자본, 상품,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함. 현재까지 러시아,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이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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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2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최대 규

모인 쿰토르광산에서 10일 동안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2년 1분기의 경

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를 기록하였다. 쿰토르광산을 제외할 경우 경제성

장률은 4.5%에 달하는데 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한국수출입은행 2015). 

표 1  키르기스스탄 주요 경제지표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62 66 72 76 82

1인당 GDP 달러 1,120 1,182 1,280 1,342 1,432

경제성장률 % 6.0 -0.9 10.5 4.1 4.9

재정수지/GDP % -4.6 -5.7 -3.8 -4.4 -3.2

소비자물가상승률 % 16.6 2.8 6.6 8.0 8.9

대외
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KGS4) 46.1 47.0 48.4 53.6 ..

경상수지 백만 달러 -595 -1,052 -1,071 -1,082 -1,220

상품수지 백만 달러 -1,699 -3,211 -3,566 -3,473 ..

수출 백만 달러 2,267 1,954 2,048 1,979 ..

수입 백만 달러 3,936 5,165 5,614 5,452 ..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104 -357 -67 .. ..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703 1,903 2,099 2,021 ..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5,486 6,027 6,235 6,555 6,844

단기외채 백만 달러 185 210 184 184 ..

총외채잔액/GDP % 88.5 91.3 86.3 86.3 84.9

외채상환액/총수출 % 5.6 8.3 12.0 9.0 1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2014년 기준 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62억 달러, 

2012년 66억 달러, 2013년 72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는 1,342달러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4년 4.1%에 그쳤는데 더 주목할 점은 2011

년 6.0%, 2012년에는 –0.9%, 2013년 10.5%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의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4) 화폐단위 키르기스스탄 숨(So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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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4년 

86.3%로 2012년 91.3%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과중한 편이다. 외채의 대

부분은 국제기구의 양허성 자금으로 중장기채무가 주를 이룬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1.3. 우리나라와의 관계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와 1992년 1월 31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문화협정(1997

년), 관광협정(2006년), 경제협정(2008년), 투자보장협정(2008년) 등 주요 협정을 체결하

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표 2  한-키르기스스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142,069 161,927 163,923 편직물, 합성수지, 자동차

수입 2,110 211 549 산식물, 기호식품, 기구부품

교역 규모 144,179 162,138 164,47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역규모는 수교 이후에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1년 1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 6,000만 달러로 교역액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대 

키르기스스탄 수출에 비하여 대 키르기스스탄 수입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13년 9월 누계 62건(8,519만 달러)으로 건설업(3,409만 달러)과 

광업(1,750만 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 키르기스스탄 유·무상 원조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지원액은 532만 달러, 유상원조 지원액은 1,200만 달러이다. 무상원조의 경우, 2012년 

68만 달러에 그치던 지원액이 2013년 128만 달러로 약 2배가 증가되었으며, 연수자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물자지원, 긴급구호, 태권도사범 파견,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

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현재까지 1건으로 수도 인근 지역에 통

신 회선을 공급 및 설치하는 통신망현대화사업에 약 1,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한국

수출입은행 2014; 한국국제협력단 ODA 통계시스템 2015; 대외경제협력기금 ODA 통

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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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현황

2.1. 농업여건

  키르기스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2013년 기준, 농업이 GDP에서 21.2%를 차지

하고 있다. 경제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율은 2014년 기준, 19%로 1999년 약 27%, 2004

년 약 23%, 2009년 약 21%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키르기스스탄 노동 인구

구 분　

인구 (단위: 백만 명) 성장률 (%)

1999 2004 2009 2014
1999
-2004

2004
-2009

2009
-2014

전체 인구 4.90 5.02 5.26 5.63  0.49  0.94 1.37

노동 인구 2.06 2.17 2.40 2.64  1.05  2.04 1.92

농업 분야 노동 인구 0.55 0.52 0.51 0.50 -1.12 -0.39 -0.4

자료: FAOSTAT Database.

  

  그러나 농촌인구의 비율은 2014년 기준 약 65%로 매우 높은 편이다. 농촌 인구 비

율은 1999년, 2004년과 2009년 모두 64.7%로 큰 변동이 없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

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키르기스스탄 토지면적 구조
단위: 만 ha

구분 2012

육지면적(Land Area) 1,918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 1,059.1

경지면적(Arable Land) 127.6

영년식물(Permanent Crops) 7.5

영구목초(Permanent Pasture) 924

관개농지(Irrigated Area) 102.3

전체 국토 면적 2,000

자료: FAOSTAT Database.

  2012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국토면적은 약 2,000만 ha이며, 이중 경지면적은 약 

128만 ha이다. 약 7만 5,000ha에는 다년생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초지는 약 924만 ha, 

관개면적은 약 102만 ha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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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키르기스스탄 경지면적 변화 추이
단위: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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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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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STAT Database.

  키르기스스탄의 경지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 132만 ha에서 1993년 135만 

ha로 증가했다가 1995년 가장 낮은 수치인 126만 ha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1999년

138만 ha 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지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127만 7,000ha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직후인 1992년 면적과 비교했을 때 4만 3,000ha 정도가 감소한 수치이다.

표 5  키르기스스탄 1ha당 작물 생산액

단위: 미국 달러

구 분

생산액 성장률 (%)

1997 2002 2007 2012
 1997
-2002

 2002
-2007

 2007
-2012

1ha 당 작물 생산 477 598 697 703 4.63 3.11 0.17

자료: FAOSTAT Database.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1ha당 생산액은 703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97년 477달러, 2002년 598달러, 2007년 697달러와 비교하면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ha당 작물 생산액의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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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

  2012년 현재 생산액 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우유가 3억 5,7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소고기, 감자, 양고기, 토마토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생산량은 

생산액과 마찬가지로 우유가 135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감자, 옥수수, 밀 등의 순이다. 

키르기스스탄 농업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축산 분야의 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우유를 제외하고 곡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6  키르기스스탄 농업 생산 현황(2012년 기준)

순위 상품 생산액(천 달러) 생산량(톤)

1 우유 356,936   1,350,150   

2 소고기 265,422   98,254   

3 감자 128,386   1,312,699   

4 양고기 118,405   43,486   

5 토마토 70,858   191,735   

6 사과 56,797   137,000   

7 밀 56,133   540,531   

8 콩류 46,789   77,800   

9 면화 40,018   28,000   

10 말고기 33,955   21,799   

11 당근 32,157   128,887   

12 양파 31,722   151,033   

13 돼지고기 24,822   16,147   

14 울 20,667   10,803   

 15 옥수수 20,157   578,294   

자료: FAOSTAT Database(2015).

  축산의 경우 소고기가 약 9만 8,000톤, 양고기 약 4만 3,000톤, 말고기 약 2만 2,000

톤, 돼지고기 약 1만 6,000톤 등 생산량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적지만 

우유생산량은 약 135만 톤으로 많은 편이다. 우유의 생산자 가격은 톤당 330달러로 인

접국인 카자흐스탄의 431달러보다 낮고, 전 세계와 비교해도 태국의 208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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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산물

  <표 7>은 2010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농산물 재배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키르기

스스탄의 주식은 밀이며, 우유, 소고기, 양고기 등 축산물의 생산이 많은 축산국가이기 

때문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많다. 식량작물은 71만 6,858ha

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밀 재배면적이 37만 5,000ha로 가장 많다. 

보리는 12만 2,500ha, 옥수수는 7만 4,000ha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곡류 중 생산량이 가

장 많은 감자는 8만 4,300ha에서 재배되었다. 채소는 총 5만 1,060ha에서 재배되었으며 

채소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토마토는 9,600ha에서 재배되었다. 당근과 순무는 

7,700ha, 양파 6,500ha, 수박은 6,500ha에서 생산되었다. 과수는 총 5만 7,157ha에서 생

산되었고 사과가 2만 6,500ha로 가장 많은 재배면적에서 생산되었으며, 그 외에 살구

는 8,000ha, 포도는 6,000ha 등에서 생산되었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은 26만 5,870ha로 

식량작물 다음으로 넓은 면적이다. 주요 작물은 사료용 호박으로 전체 면적의 94% 정

도인 25만 ha에서 생산되었고, 그 외 옥수수 등이 7,870ha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8만 

2,530ha에서 해바라기, 면실 등 유지작물이 생산되었으며, 사탕무와 담배 등 중요작물

은 1만 2,400ha에서 생산되었다. 

표 7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재배면적(2010년 기준)

단위: ha

구분 재배면적

식량작물 716,858

채소류 51,060

과일류 57,577

사료작물 265,870

기름작물 82,530

기타 12,400

전체 1,186,295

자료: 한가람포닉스(2014).

2.2.1. 축산물

  2010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가축사육두수는 1,090만 두로 닭이 438만 두로 가장 많

으며, 양(388만 두), 소(128만 두), 염소(93만 두), 말(37만 두), 돼지(6만 두) 순이다. 고기

의 생산 추세는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모든 육류의 도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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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의 양도 2009년 5.5톤, 2012년 12톤, 2013년 14.5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고기의 가공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의 시설 및 기술 현

대화가 필요하며, 가축의 생태관리 등 검역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

표 8  키르기스스탄 가축사육두수(2010년 기준)

구분 사육두수

소 128만

말 37만

양 388만

염소 93만

돼지 6만

닭 438만

전체 1,090만

자료: 한가람포닉스(2014).

2.3. 교역

  키르기스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재배기술, 관개수 부족,  

기계화 미비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낮아 주곡과 식용유, 육류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농축산물을 해외에서 다량 수입하고 있다. 교역 금액기준으로 2011년 농산품의 수입

금액은 5억 7,110만 달러이며, 수출금액은 1억 9,330만 달러이다. 수입금액의 경우 

1996년 1억 5,460만 달러, 2001년 3,280만 달러, 2006년 1억 9230만 달러와 비교하면 많

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출금액 역시 1996년 1억 530만 달러, 2001년 2,160만 달

러, 2006년 8,240만 달러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2.3.1. 수입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농산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량 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

의 주식인 밀이 28만 8,985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밀가루 13만 6,572톤, 설탕 

8만 6,120톤, 닭고기 7만 2,825톤 등의 순이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설탕 약 7,730

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초콜릿 6,724만 달러, 밀 6,700만 달러, 닭고기 

5,672만 달러, 해바라기유 4,600만 달러 등을 수입하였다. 그 외에 밀가루, 담배 등 기

타 작물과 무알콜음료, 페이스트리, 보리맥주, 조리식품 등을 수입하였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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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키르기스스탄의 농산품 수츨 현황(2011년도)

구분
수출량 기준 수출금액 기준

품목 수입량(톤) 품목 수입액(만 달러)

1 감자 9만 334 콩 5,182.2

2 콩 7만 6,387 면화 3,101.5

3 당근 5만 1,963 감자 1,852.9

4 양파 4만 7,400 담배 1,313.7

5 사과 2만 9,279 우유 1,049

6 면화 2만 1,206 양파 957.7

7 양배추 1만 8,861 무알콜음료 855.4

8 염장피 1만 8,103 당근 826.8

9 무알콜음료 1만 7,317 사과 826.5

10 우유 1만 6,414 호두 662.5

자료: FAO STAT.

표 9  키르기스스탄의 농산품 수입 현황(2011년도)

구분
수입량 기준 수입금액 기준

품목 수입량(톤) 품목 수입액(만 달러)

1 밀 28만 9,895 설탕 7,729.9

2 밀가루 13만 6,572 초콜릿 6,724.4

3 설탕 8만 6,120 밀 6,695.5

4 닭고기 7만 2,825 닭고기 5,672.2

5 무알콜음료 4만 6,000 해바라기유 4,603.1

6 보리맥주 3만 40 밀가루 4,569.7

7 해바라기유 2만 9,381 담배 3,871.9

8 초콜릿 1만 9,298 조리식품 3,100.2

9 페이스트리 1만 3,068 무알콜음료 2,630.4

10 조리식품 1만 3,013 페이스트리 2,566.3

자료: FAO STAT.

2.3.2. 수출

  수출 품목은 수출량을 기준으로 감자가 9만 334톤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콩 7만 6,387톤, 당근 5만 1,963톤, 양파 4만 7,400톤, 사과 2만 9,279톤 등을 수출하

였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5,182만 달러로 콩의 수출액이 가장 많으며, 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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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만 달러, 감자 1,830만 달러, 담배 1,314만 달러, 우유 1,050만 달러 등의 순으

로 나타난다. 그 외 수출품으로는 양배추, 염장피, 당근, 무알콜음료, 호두 등이 있다

<표 10 참조>. 

2.4. 투입재 

표 11  키르기스스탄의 1000ha당 농기계 사용 현황(2008년)

구분 1993 1998 2003 2008

컴바인  2.61  2.20  1.98  2.22

트랙터 18.31 18.08 15.95 18.07

자료: FAO STAT.

  키르기스스탄의 1000ha당 농기계 사용 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 컴바인 2.22대, 트

랙터 18.07대를 사용하고 있다. 컴바인과 트랙터 모두 1993년(2.61대/18.31대), 1998년

(2.20대/18.08대), 2003년(1.98대/15.95대)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년 이상 사용한 농기계가 컴바인의 경우 95%, 트랙터의 경우 87%를 

차지하고 있어 농기계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경우로 농기자재 생산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독립 이후 영

농 투입재의 공급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의 경우 구매력이 없고 보급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료의 경우, 2012년 기준 ha당 20kg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24.7kg, 2006년 

21.1kg, 2009년 21.3kg보다 감소하였다. 인접한 CIS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ha당 23kg

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적은 양이며, 한국의 336kg과 비교하면 약 6%의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 국가군의 평균인 25㎏, 중간소득 국가군 평균인 176㎏과 비교

하여도 적은 실정이다. 

  관개시설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의 약 80%인 102만 ha가 관개면적이지만 독립 이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여 관개용 댐이 노후화 되었으며, 관개시설의 유

지관리가 부실하여 주요 수로에서 25% 이상이 손실되고 있다(한가람포닉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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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부문 개발 전략

  키르기스스탄 농업부문 개발 전략은 국가개발전략인 1) ‘중장기 개발 전략– 2012~ 

2014 빈곤감소 전략 문서(Medium-Term Development Progra–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for 2012~2014)’, 2) ‘2009~2019 농업 및 식량안보 전략(th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Strategy– Concept of Food Security for 2009~2019)’, 3) ‘산업발전목표(the Industry 

Development for 2012~2015) 목표’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목표는 농업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기반시설과 유통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이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가격 자유화, 무역 자유화, 농산물가공업의 사유

화와 토지개혁 등이 실행되었다. 또한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개발 및 현대화도 이에 

포함된다. 키르기스스탄은 농업이 주요한 산업부문이지만 투자가 미미하여 농업 발전

에 필요한 간접 자본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기계가 노후화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농기계의 가동률도 낮다. 이는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농산물 품질을 

저하시키며 관련 제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운송 기반시설이 부족하

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로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높고 많은 수송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의 신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시설이 필요하지만 저장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의 구조개

혁을 통한 시장기반시설과 유통 및 정보시스템 개발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곽재균 

외 2012; 이경희 2012).

4. 시사점

  키르키스스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는 생소한 국가이다. 그러나 교역량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무상원조의 규모도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

는 등 원조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에너지·산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며 

양국의 통상·에너지·자원 등 경제협력을 구축하고 있어, 양국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

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보장, 투자손

실보장, 수입자유보장, 금융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 기본법을 개

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과 키르기스스탄 농업수자원가공부,5)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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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사6) 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관련된 저장시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등에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환경을 조성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발전 저해요인과 농업 개발전략 및 협력수요를 잘 파

악한다면, 농업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여건을 정리하면, 전체 인구 중 6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

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ODA 지원도 농

업부문에 약 18%가 집중되어 있는 등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경우 약 286개의 개인소유 농장과 1,200개 이상의 조합 등이 설립되

어 생산성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식품가공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7) 그러

나 농업과 식품가공산업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유통구조로 인해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하

고 있으며, 농업 생산 및 관리 부문에서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포장기술과 수송

망이 발달하지 못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져 있으며 수출시장 역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에서 산업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식품가

공 및 포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온실 시설

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

된다면 농업 및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업 분야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생산 및 관리 부문에서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시설 지

원, 수출시장 정보, 마케팅 등의 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품가공산

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 물류, 저온저장시설 등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 등에서 협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생산, 저장·가공, 물

류·유통 등을 아우르는 농산업 복합단지 구축을 위하여 투자 및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5) Ministry of Agriculture Water Resources and Processing Industry.

 6) Kyrgyz Agricultural Finance corporation.

 7) U.S. Commercial Service의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약 5만 명이 식품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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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평가*

김  용  택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1. 배경 8)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방식은 잘 활용하면 경제성장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사회기반시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PPP는 개발도상

국이 원하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소득격차를 줄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이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제약들 예를 들면 불충분한 공공자금, 

부실한 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 및 부패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PPP 방식이 사회기반시설문제의 만병통치라고 할 수 없다. 

  PPP 방식은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정

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적절히 시행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PPP 방식은 초기에 주로 

도로, 기찻길, 발전소, 물과 쓰레기 관리시설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적용되었지만 이

제는 학교, 병원 및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기반시설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PPP

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적극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년간 134개국의 개발도상국들이 PPP 방식

을 활용하였으며 PPP 방식이 총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15∼20%를 차지하였다. 

 * (yongkim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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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는 재정자금과 다른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

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공공 기반시

설과 서비스 공급을 높이고자 할 때 PPP를 많이 활용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PPP의 

활용 정도를 높이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빈곤

을 퇴치시키기 위하여 PPP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

이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PPP 방식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은행의 20개부서가 PPP 방식으로 

수억 불에 달하는 대출을 하고 있으며 투자보증 포트폴리오와 수백 건에 이르는 역량

강화 활동과 자문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PPP 방식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은행그룹이 얼마나 전략

적 차원에서 PPP를 잘 지원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세계은행그룹은 2013년 10월 이사회

에서 최근 전략을 “더욱 강하고, 더욱 잘 연계된 그러면서도 해결력을 갖춘 세계은행

그룹”으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세계은행그룹은 PPP 적용의 확대 즉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전제로 점차 “민관협력방식을 더욱 확대할 것”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PPP는 세계은행그룹의 현재 진행 중인 혁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은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은행그룹의 PPP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고찰하여 “더욱 강하고, 

더욱 잘 연계된 그러면서도 해결력을 갖춘 세계은행그룹”을 위하여 미래에 유용한 교

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PPP의 개념과 타당성

2.1. PPP의 개념

  PPP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세계은행그룹도 PPP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

고 있다. 그러나 PPP는 단기간 동안 공통의 목적을 지닌 비정부기관, 민간부문, 또는 

정부기관이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또는 학교

의 식당운영에 있어 청소서비스를 매년 외부 위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이 단기적으

로 참여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상 정부의 수립과 운영 

및 이전 경우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오랜 기간 참여하거나, 

완전히 민영화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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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평가부서(Independent Evaluation Group, IEG)는 세계은행그룹이 얼마나 PPP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슷하게 위험을 부담하는 

PPP형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IEG는 평가보고서에서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 WBI)가 정의한 PPP를 적용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PPP는 “공적 자산과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간 이루어지는 장기계약이며 민간기업

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과 관리를 책임을 진다”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국

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PPP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며 계

약에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림 1  민관협력사업(PP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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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PPP 유형 다른 유형의 민간부문 개입

자료: WB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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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의들의 공통적 특징은 장기간,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 건설, 관리, 운영 및 민

간자본 등과 같이 성과기반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위험부담정도에 

따른 여러 유형의 PPP를 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유형은 위험부담수준을 표시하는 

선의 왼쪽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민간자본투자 없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외부위탁이나 새로운 도로건설 등은 이번 IEG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험부담수준을 표시하는 선의 오른쪽에 놓여 있는 완전 개인소유의 면허 또는 규제 

비즈니스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PPP는 개념적으로 정부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인

식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소유를 기반으로 시장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선

호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은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

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이윤획득 구조가 성립된다. 그러나 자연독점 또는 외부효과 등

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도로나 수자원의 배분에서 정부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실패나 외부효과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

다. 정부는 운영의 비효율성, 추가 비용부담, 역량 미흡 등이 있을 때는 필요한 공공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를 대체하거나 시장실

패에 이어서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시장실패에 대처하는 한편 정부실패를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 강점을 결합한 PPP를 활용하는 것이다.

  PPP 방식에서 민간부문은 관리기술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능력과 품질규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PPP를 통하여 사업효율성이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화폐가치가 높아진

다. 정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민간파트너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민간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비와 이자, 채무상환이나 자산수익을 얻는다. 효율성의 향상효과가 민간

의 재원조달비용보다 높을 경우, PPP는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PPP 

방식을 통하면 프로젝트 결정 시 효과적인 분석, 보다 나은 계획의 수립, 적기 시행, 예

상된 예산으로 사업 실행, 관련 전문지식의 향상, 관리 개선 등이 가능하면 결국 사업

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PPP를 잘 시행하면 경제성장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2.2. PPP의 타당성

  세계은행그룹이 PPP를 지지하는 근거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1)를 활용하여 부족

 1)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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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재원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여 좋은 질의 공공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곧

바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귀결된다. 세계은행그룹은 이런 타당성을 근거로 사회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PPP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시행된 시스템평가 

논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PPP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 깔끔하고 안정적인 

시장 규칙, (2)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법과 규제 환경, (3) 위험분담이 잘 되어 있고 잘 

기획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사전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는 PPP를 도입하여 혁신적 산업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고. 화폐가치로 공공조달 

방식과 PPP 방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 관련 은행이 PPP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PPP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  공공부문 재원조달 비교

자료: World Bank(2012).

  그러나 PPP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본이 잘 공급되도록 PPP사업의 선택에서 지역 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참여할 만큼 

신축적이어야 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모두 다루는 세계은행그룹은 특정 PPP거

래를 지원하고 여러 유형의 PP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은행그룹이 PPP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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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해당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PPP 운영체계를 잘 수립하고, 전체 PPP 흐름

에 맞추어 관련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PPP를 도입 활용하려는 국가나 자체적으로 PPP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은 세계은행그

룹의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세계은행그룹 내의 민간부문을 주로 다루

는 부서는 PPP거래를 촉진시키거나 재원조달을 보증함으로써 PPP 시장을 창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PPP 거래에서 선도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미 정립된 시장거래의 지원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3. PPP의 빈곤 효과 

  PPP는 세계은행의 중점 목표인 빈곤퇴치와 직결되어 있다. PPP 개입의 당위성은 이

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촉진에 있다. 또한 민간자금을 통한 레버레지 

효과로 정부는 다른 공공부문에 투자할 여유가 생긴다. 그리하여 PPP는 주요 공공투

자를 선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PPP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빈곤퇴치와 연계시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성과 확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성장과 빈곤을 

연결시킬 때는 빈곤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PPP 사업효과가 빈곤층으로 연계시

키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PPP는 기본적인 파급효과 이외에도 (1) 빈곤층을 명확

한 목표로 설정2)하거나, (2) 지리적 입지와 가계 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목표로 설

정하는 것 등을 통하여 빈곤층의 삶을 개선시킨다. 예를 들어 PPP는 빈곤지역의 기본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PPP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대안을 활용하여 

특정 빈곤지역을 지원하는 PPP일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도 부유한 지역을 지원하

는 대신 빈곤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PPP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통하여 빈곤지역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기획과정에 명목적 또는 암묵적으로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다.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과 질 개선은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은 원가를 회수하는 관세수준을 요구한다. 민간 기업이 기획, 건

설, 운영, 서비스 관리에 참여하면 과거 공공부문의 운영 방식에 시장이 도입된다. 대

부분 관세는 민간운영자의 대출과 자산을 충당하는 현금흐름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2) 예를 들면, 빈곤층을 위한 고용창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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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구조가 공공기관이 종종 직면하

는 소프트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사실 PPP는 사업기획과 운영에 상업적 특징 강화, 관세 투명성, 비용 회수 등을 통

하여 성과 낮은 공공기관을 변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어 PPP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관세 결정의 예를 들면, 기름가격의 결정과 같이 투입가격을 감안하고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보조금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PPP를 도입할지 여

부는 급격한 관세 증가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 결국 PPP는 다양한 경로로 빈곤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EG는 PPP가 빈곤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세계은행그룹은 PPP의 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빈곤 측면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IEG의 평가보고서는 세계은행그

룹이 근본적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전환효과(transformational effect)

를 가질 것인지를 강조하였다. 

  전환효과는 전시효과도 창출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파악

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이러한 전환효과를 위한 프로젝트(transformational proj-

ects)가 PPP이다. 전환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그룹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지녀야 하고,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위험관리를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PPP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issues)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IEG는 전환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환프

로젝트에 대하여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는 세계은행그룹 관리팀이 전환프

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며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4. PPP 동향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PPP 활용을 크게 늘였다.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PPP는 총 사회기반투자의 15~20%에 달하였다. PPP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PPP는 

감소하였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PPP 투자는 1997년에 

600억 달러로 최고에 달하였다. 회계연도 2002년부터 2006년 동안에 연간 300억 달러

이었지만 회계연도 2007년부터 2011년 기간에는 79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현재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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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PPP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 134개국의 개발도상

국이 새로운 PPP사업을 시행하였다. PPP 초기에는 공공기반시설 투자로 한정되어 있

었지만, 갈수록 학교나 병원 및 공공의료서비스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간소득 국가(MICs)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동아시아, 태평

양 지역 국가들도 점차 PPP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그림 3  세계은행그룹 PPP 지원의 대출, 투자와 보증규모

IFC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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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FC MIS(2012). MIGA database. World Bank.

  세계은행그룹은 회계연도 2002년에 PPP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

였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총 62억 달러 규모로 176개 PPP 사업을 지원하였다. 국제투

자보증기구(MIGA)는 정치적 위험보험(PRI)를 통하여 5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 81개 

PPP사업을 지원하였다. 국제금융공사의 PPP Advisory Services는 140개 거래를 끝냈으며 

총 1억 7,7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공공부문으로는 국제재건개발은행(IBRD)․국제 개

발연합(IDA)이 회계연도 2002년부터 2012년 동안에 353건의 대출과 부분적 위험보증

(PRG)을 승인하였는데 이중 PPP 방식으로 집행된 금액은 총 76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12개 프로젝트는 부분적 위험보증 프로젝트이었으며 보완적으로 세계은행연구소

는 112개 역량강화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공공과 민간기반자문시설(PPIAF)은 총 비용

이 1억 3,400만 달러에 달하는 683개의 신탁자금을 지원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은행그룹이 지원한 PPP는 3배 증가하였다. 대출과 투자 및 보

증규모는 절대기준이나 상대기준으로 늘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규모는 9억 달

러부터 29억 달러까지로 증가하였고 비중은 4%에서 7%까지 늘었다. 국제금융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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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은행그룹 국가별 PPP 지원 목표

자료: IEG.

투자서비스와 국제투자보증기구는 중간소득국가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 자문서비스는 저소득국가(LICs)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금융공

사의 투자와 국제투자보증기구의 보증은 상위 중진국(UMIC) 또는 중간소득국가들과 

상위중진국의 대부분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상위 중진국의 65%, 중간소득국가와 상

위중진국의 72%에 영향을 준다. 이는 해외직접투자(FDI)에서 PPP가 증가하는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PPP방식이 중간소득국가(MICs)에 많이 활용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제금융공사의 투자와 국제투자보증기구의 보증에서 수

요 주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의 자문서비스(IFC Advisory Services)는 주

로 최저소득국가(LICs)와 최저중진국(LMICs)을 지원 하였으며 이들의 비중은 각각 17%

와 51%, 19%와 48%이었다. 이들 기관들의 참여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위험을 갖고 있

어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의 자문서비스가 어디에 참여해야 할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국가가 설정한 전략개발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계

은행그룹은 PPP방식으로 134개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34개의 국가들이 최소한 

한 개의 PPP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103개국은 여러 개의 PPP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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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주는 것이다. PPP와 관련하여 세계은행그룹과 지원 국가 간에 서로 얼마나 깊

게 연계되었는지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소수의 국가에 큰 규모의 지원이 이

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4>는 국가별 지원목표의 수를 보여준다.

5. 평가 기획 

  IEG는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세계은행그룹이 PPP 방식으로 대상 국가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평가하였다.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지만 거시경제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PPP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특정 PPP거래를 촉진시

키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그림 5 참조>.

그림 5  PPP 체계

거시적 

요인

∙거시경제 조건∙공공재정 관리∙거버넌스와 반부패 정책∙해외직접투자 제도∙투자환경∙자본시장․장기금융의 이용여부

환경

조성

처리 및 

실행

∙정치적 공약

∙민관과 공공의 부문별 개선조건 및 선택사항∙PPP 정책과 전략∙규제정책과 법적근거∙공공자원조달과 불확정책임을 포함한 제도적 수용역량

∙PPP 거버넌스, 기부자,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역할과 책임, 협조, PPP 기관∙보급체계 개발∙거래 자문, 투자자 지원과 지지∙계약조건 합의, 재원조달, 보증∙계약관리와 성과 모니터링

주요

평가

요소

   자료: IEG.

  평가 대상에는 국제금융공사의 투자와 세계은행 자문서비스, 국제투자보증기구의 

보증, 세계은행의 보증, 가능한 대출과 불가능한 대출3)을 포함하였다. 많은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PPP와 관련된 참고자료(reference)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가 필

 3) AAA, 대출 불가능한 기술지원, 경제와 산업업무, 변제 가능한 기술지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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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산 출 결 과

PPP 목표량 달성을 위한 세계
은행그룹 개입(PPP환경조성, 
개혁 자문, 민간과 정부의 선
택사항 포함)

∙세계은행의 대출과 비대출 서비스
∙세계은행 연구소의 역량 강화
∙PPP 사회기반시설 자문
∙투자환경 자문
∙국제금융공사 자문 서비스

평가기준

∙전략적 적절성
∙세계은행 활동의 상호보완성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용

PPP 환경 조성

∙부문별 개혁정책 평가를 위한 
기관별 역량, 재정적 위험, 
적격성 조사

∙규제 및 관세제도
∙법적체계
∙PPP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PPP 내부 및 관련기관 협조
∙계약체계 개발
∙PPP를 위한 장기금융기관
∙PPP에 투자환경 구축

평가기준

∙목표 달성
∙확대적용 및 PPP 유용성 확대

지속적인 
PPP진행(세
계은행그룹 
포함 또는 
미포함)

PPP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평가기준

∙접근성과 
포괄성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공급의 
지속가능성 
(재무 건전성, 
재정적 
생존가능성 
포함)

∙민간부문 
자원의 
구축(驅逐) 
확대

세계은행그룹 PPP 거래 목표 달성 

∙세계은행 대출과 보증(PRG)
∙국제금융공사의 PPP자문
∙국제금융공사의 PPP투자
∙국제투자보증기구 보증

평가기준

∙전략적 적절성
∙세계은행그룹 활동의 상호 보완성

민간부문과 

정부 또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용

PPPs

평가기준

∙PPP지분에 대한 계약조건 
합의 달성

∙완료된 투자 
확대(사회기반시설, 보건 
혹은 교육시설 구축)

계약조건합

의 후 

사업진행 

지속

PPP수요는 국가 내 우선순위, 사회기반시설 현황, 정치적 공약, 거시경제 안정성, 경쟁환경, 인구변화, 자연재해 등 외부 요건에 의거함.

그림 6  성과사슬 평가

자료: IEG.

요하다. 회계연도 2002년부터 2012년간 유효한 프로젝트를 평가하였으며, 앞의 <그림 

1>에서 정의한 핵심적 PPP 유형을 중점 평가하였다.

  IEG는 특정 “성과사슬(results chain)”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였다. 세계은행그룹은 대

출부터 AAA의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산업 개혁을 위하여 예를 들면 바람직한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나 법체계 및 제도 역량 등과 같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IEG는 다양한 PPP 대안과 이 대안들의 재

정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의 보증프로그램(PRGs), 국제금융공사의 투자, 국제

투자보증기구의 보증프로그램 등은 재정과 정치적 위험을 분담하면서 세계은행의 이

런 노력들을 보완해 준다. 따라서 이런 조치들로 인하여 특정 PPP거래에 지원이 이루

어지는 시범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PPP는 사회기반시설과 사회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과 빈곤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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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그림 6>은 이러한 성과사슬(results chain)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IEG는 성과체인의 3단계에 걸쳐 관련 증거를 평가하였다. IEG는 업무 단계별로 세

계은행그룹이 PPP를 목표로 설정한 여러 업무들과 업무간의 보완적 특징, 즉 세계은

행그룹의 전략적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IEG 평가는 국가 차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

장 중요한 질문은 지원의 적절성 여부이다. IEG는 45개국에서 증거를 확인했고 세계

은행그룹은 회계연도 2002년부터 2012년간 적어도 5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IEG는 산출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평가

하였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이 얼마만큼 잘 기능하는지 얼마만큼 임무를 잘 수행하는

지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런 업무들이 PPP 거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런 평가는 지원결과와 레버레지를 초래하는 증거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IEG는 성과 증거 즉 사회적기반시설과 사회서비스에 얼마

나 접근을 잘하게 되었는지 그 증거를 파악하였다. 

  결국 IEG가 평가를 통하여 얻고자 한 것은 “세계은행그룹이 PPP를 통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상 국가 사회적기반시설과 사회서비스 접근을 개선시켰는가?” 하는 것

이다. 이 질문의 의도는 “성공적인 PPP사업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잘 시행될 수 있

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IEG는 5가지 방법을 적용 평가하였다. 5가지 방법은 

PPP를 목표로 한 세계은행그룹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대표적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 심층적 9개국의 사례연구, 45개국의 국가지원 전략성과보고서 검

토, 관련 정책과 전략문서의 검토 등이다.

  평가방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를 사용하였고 다른 다자개발은행(MDB)의 

경험을 활용하였다. 평가는 세계은행그룹 경영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되었다. 

IEG 분석은 국가 차원에서 나타난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대출, 투자, 보장프로

젝트들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PPP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는 PPP사업을 시행하

는 나라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적 적절성

을 평가하였다. 회계연도 2002년부터 2012년간 45개국이 적어도 5개 PPP사업을 활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PPP 사업의 적절성은 국가지원 및 협력전략과 실행보고서에 명

시된 개발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IEG는 개별적인 개입을 넘어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PPP 의제를 나타내는 

증거를 수집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분석의 

표본으로 세계은행의 대출, 국제금융공사의 투자, IFC Advisory Services 그리고 국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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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증기구의 보장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총 1,545개의 PPP 활

동 중 811개의 PPP 활동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 활동들은 특징, 대출, 투자 규모, 목

적, 활동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었으며 개별 활동의 개발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포트폴리오 분석은 주로 이용 가능한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세계

은행대출 프로젝트들의 최종 성과와 국제금융공사와 국제투자보증기구 프로젝트들의 

운영 능력에 의존하였다. <표 1>은 상류 흐름과 하류 흐름의 지원에 따라 분류한 총 

PPP 사업의 개요를 보여준다. 평가는 수익자, 주주, 기타 후원자 그리고 세계은행그룹 

직원들의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IEG 팀은 은행 직원과 본부 관리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였다. IEG는 다른 원조국가와 다국적 개발은행, 민간투자자와 협회, 정부의 

업무파트너, 시민사회, 학계, 다른 이해대상자를 포함한 고객, 수혜자,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아울러 IEG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관심 있는 주주를 위한 토론

과 공청회를 시행하였다.

표 1  세계은행 그룹 목표 PPP달성을 위한 활동 실적

　구 분
PPP 인프라 
자문기관(IAF)

세계은행 세계은행
금융공사 

자문 서비스
국제금융공사 
투자서비스

국제투자
보증기구

상방흐름 194 33 126 10 　 　

상방과 하방흐름 14 65 20 4

하방흐름 2 　 63 75 143 62

조사한 PPP 건수 210 33 254 105 147 62

전체 PPP 건수 683 112 353 140 176 81

  주: 1997년 이후 변동사항 있음.

자료: IEG.

  9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성공요인을 확인하였고, 비대출업무와 자문 업무를 평

가하였으며, 시너지 효과와 보완 효과를 제시하였다. 국가 사례연구들은 PPP를 가장 적

극 활용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등에서 채택하였으며, 3개 사례연

구는 PPP 지원이 가장 낮고 취소율이 높은 지역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에서 채택하

였다. 세계은행그룹은 지속적인 참여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PPP를 직접 지원한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상방 흐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 단지 하방 흐

름만을 지원하는 나라, 상방 흐름과 하방 흐름 모두를 지원하는 나라를 포함시켰다. 

  한편 IEG의 평가에는 많은 제약도 있었다. 이 IEG의 평가는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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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개발효과 즉,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관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다. PPP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점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제금융공사의 투자와 9개 국가사

례에서 언급된 PPP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비대출4)은 전반적인 성과체

계로 통합되지 않아 평가측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IEG의 평가보고서는 전체 세계은행그룹이 얼마나 PPP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평가보고서는 세계은행 그룹별로 별도 사실을 평가

하기보다 PPP사업을 시행한 논리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세계은행연합이 PPP를 지원하

는 적절성을 우선 평가하였다. 

6. 마무리 

  PPP 방식은 잘 활용하면 경제성장,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사회기

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20년간 PPP 방식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

다. 현재 134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이 PPP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PPP 방식의 비중이 

총 사회기반투자의 15~2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 PPP는 정부 실패

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실패에 잘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그

룹은 회계연도 2002년부터 회계연도 2012년 동안 PPP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PPP 사업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제금융공사의 투자서비스(Investment Services)와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중간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은행그룹과 

IFC 자문 업무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계은행그룹이 PPP 방식을 

평가하는 목적은 세계은행그룹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PPP 방식이 “하방흐

름(downstream)”에서는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자금이 얼마나 잘 지원되었는지 그

리고 “상방 흐름(upstream)”에서는 정책과 규제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었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평가보고서는 PPP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얼마나 

위험부담을 공유하는지를 평가하였다. PPP 방식은 넓은 범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

출하는 것 이외에도 목표 지향적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서비스 공급을 개선

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

 4) 경제적 산업업무, 비대출 기술지원, 그리고 환불 가능한 기술지원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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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

이  효  정  
(한국국제협력단 농어촌개발팀 전문관)

1. 서론 5)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연한인 2015년은 개

발협력 분야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먼저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

최예정인 제3차 개발재원총회(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는 개발정상회담(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United Nations)을 통해 SDGs를 확정하게 된다. 끝으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엔기후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

국총회(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가 개최될 예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

구환경 변화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응

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MDGs의 의의와 한계점

 * (hyojunglee@koica.go.kr). 본고는 2014년 12월 UN General Assembly에서 발간한“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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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2015년 합의를 목표로 논의 중인 SDGs에 대해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소

개하고자 한다.

2.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2.1.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 및 의의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1990-92년 10억 1,500만 

명이던 영양결핍 인구가 2015년 현재 7억 9,5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1 참조>. 이는 전체 인구대비 23.3%(1990-1992년)에서 12.9%(2015년)로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영양결핍 인구에 관한 MDG와 WFS1) 목표 및 달성 추이

           백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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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2015).

  전체 129개국 중 72개 개발도상국을 모니터링한 결과, 절대빈곤의 극복(MDG 1)은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2)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얻지 

 1)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WF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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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FAO, 2015). 식량안보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영양결핍 인구수는 

1990~1992년 전체 인구의 18.6%에서 2014~2016년에는 10.9%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2 참

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63% 이상을 차지하여 지

역 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공여국들이 해당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는 이유이다.

그림 2  지역별 1990~1992년 및 2014~2016년간 영양결핍 인구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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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 1,500만 명

 

A

B

C

D

E

F
G

H

I

J
2014-16

총 7억 9,500 만 명

 

1990-92 2014-16 1990-92 2014-16

Ⓐ 선진국 20  15   2.0   1.8

Ⓑ 남아시아 291 281  28.8  35.4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76 220  17.4  27.7

Ⓓ 동아시아 295 145  29.2  18.3

Ⓔ 동남아시아 138  61  13.6   7.6

Ⓕ 중남미 및 캐리비안 66  34   6.5   4.3

Ⓖ 서아시아 8  19   0.8   2.4

Ⓗ 북아프리카 6   4   0.6   0.5

Ⓘ 중앙아시아 10   6   0.9   0.7

Ⓙ 오세아니아 1   1   0.1   0.2

Total 1,011 795 100.0 100.0

                         인구수(백만 명)       지역별 비율(%) 

  주: 2014~2016년은 추정치.

자료: FAO(2014).

  MDGs는 전 세계 빈곤 퇴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최초의 범지구적 합의로, 인류 역

사상 가장 빠른 빈곤 감축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간의 관계를 간과하였고,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목표로 

인식되어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국가정책에 MDGs 달성을 포함하도록 강요하였

으며, 구체적인 이행수단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업분야와 연관되는 목표는 절대빈곤의 극복(MDG 1)이다. 식량안보는 단순히 충분

양의 식량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

한 낭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UN 2013).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은 개인에게는 영양결핍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만, 취약계층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수준의 경제적·사회적 손

 2) MDGs의 성과는 (http://unstats.un.org/unsd/mdg/Host.aspx?Content=Data/Trends.htm)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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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MDGs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이슈로 

식량안보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지 않아 식량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빈곤극복 달성 지

표에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식량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환경적인 상호

영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동향

  인간개발을 위한 총 8개 글로벌 목표로 이루어진 MDGs 이후 국제사회는 글로벌 목

표수립을 위해 UN을 중심으로 Post-2015 글로벌 개발체제를 개발해왔으며, 2012년 7

월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하기(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라

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의 3가지 핵심가치와 포괄

적 경제 및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의 4대 핵심 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임소진 2013). 

  이후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구성한 ‘UN 고위급 패널(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LP)’을 통해 Post-2015 개발 목표와 체제

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여 2013년 5월, 최종 보고서인 ‘새로운 글

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전환(A New Global Partnership 

: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이 발표되었

다<표 1 참조>. 총 5회에 걸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Post-2015의제를 위한 

최우선 변화과제가 선정되었다<표 1 참조>.

표 1  UN 고위급포럼(HLP)이 제시한 Post-2015 최우선 변화과제

z 절대빈곤 퇴치(Leave No One Behind) 

z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z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z 평화구축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국가제도 구축(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z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자료: UN(2013).

  상기 5대 변화과제는 아래 <표 2>의 오른쪽 열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12개의 글

로벌 목표로 구체화되어 제안되었으며, 총 12개의 목표를 포함한 세부목표는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달성가능하고(Attainable), 관련성 있으며(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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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목표가 있는(Time-bound) SMART한 목표로 개발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

다(임소진 2013).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Post-2015 고위급포럼(HLP) 보고서의 글로벌 목표

새천년개발목표(MDGs) Post-2015 고위급포럼(HLP)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AIDS 등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 빈곤퇴치
 2. 소녀 및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달성
 3.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
 4. 건강한 삶
 5.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9. 천연자원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10. 건전한 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 보장
11.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12. 글로벌 차원의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장기적 재원 촉진

  주: Goal 5: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의 세부목표(Targets)는 다음과 같음(x, y, z는 국가별로 달성해야하는 목표치를 의미함).

     5a. 충분하고, 안전하며, 구하기 쉽고, 영양가 있는 식량 접근성 향상을 통한 모든 인구의 기아 퇴치와 식량권 보호.

     5b.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x%, 소모증 y%, 빈혈 z% 감소.

     5c. 소농의 지속적인 수확량 증진 및 관개 접근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성 x%증가.

     5d.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및 담수 어업의 이행과 지정된 어류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재구축.

     5e. 수확 후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 x% 감소.

자료: UN(2013).

  UN-HLP 보고서에서 제시한 Post-2015 글로벌 목표 예시안은 MDGs의 주요 주제였

던 보건, 교육, 빈곤을 넘어서 MDGs에서 다루지 않았던 환경 및 젠더, 그리고 거버넌

스와 같은 주제에 대해 독립적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목

표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그 목표들을 ‘어떻게’ 이행해

야 할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을 받았다. 

나아가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입, 보건, 교육과 같이 구시대적 논의에 그치는 발

상이며 미래 사회는 ‘복지(wellbeing)’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3.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3.1.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2014년 12월 31일,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2030년까지 존엄성을 향한 길- 빈곤의 종식, 모든 삶의 전환, 그리고 지구환경보호3)가 



국제기구 동향

192 | 2015. 6.

공식 발표되었다. 2012년 이후 지난 2년간 발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Post-2015 개발

의제 논의를 종합한 동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watchword)는 ‘전환(Transformation)’

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모든 사회와 경제, 지구적 차원의 관계

(relationship)의 포용적 전환을 강조한다.

3.1.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6대 필수요소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상당한 수준의 성과4)로 절대빈곤의 약 40%를 

극복하였고 향후 적어도 한 세대 내에는 절대빈곤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

원의 이행과 인식제고를 위한 제언을 아래 <표 3>과 같이 제시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도출을 위한 6가지의 필수요소(Essential Elements)를 제안한다<그림 3 참조>. 

표 3  UN 사무총창 종합보고서의 의제 이행을 위한 전환적 접근 방법

• 모든 국가와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접근

• 모든 활동에 지속가능성 요소 포함

•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 문제 제기

• 모든 활동 시 인권 존중

• 기후변화의 동인과 그 결과 강조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증에 기초한 분석

• 이행수단 확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새로운 합의가 국제연대 재확인의 계기가 될 것

자료: UN(2014).

  6대 필수요소 중 첫 번째 요소는 존엄성(Dignity)이다. 빈곤의 극복과 불평등의 해소

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2030년까지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SDGs 전체를 포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성 평등 및 여

성의 권리 증진은 여전히 전 세계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모든 계층의 사회 구성원, 

특히 청년층의 참여와 기여, 차별 없이 발전을 논하는 것은 평등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또한 소득 불평등 역시 중요한 항목으로, 여성, 청년 및 소수 집단, 장애인, 

노인층, 빈곤층, 이민자, 분쟁지역 주민 등 전면적인 참여를 위한 장벽제거를 주장한다.

  두 번째 요소는 인간중심(People)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하여 충분한 의료 서비

스 접근성 개선과, 폭력과 차별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 또한 여성의 금융 

 3) Secretary-General’s Synthesis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Road to Dignity by 2030-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4) 그러나 충분하고 평등하게 발전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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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도출을 위한 6대 필수 요소

존엄성:
빈곤의 종식과
불평등 해소

번영:
강하고
포용적이며
전환적인
경제 성장

정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와 강력한
제도 조성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연대
촉진

지구환경:
다음세대와
모든 사회를
위한 생태계 
보호

인간중심:
건강한 삶과 지식 보장,
여성과 아동 포용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자료: UN(2014); 김지현(2015)에서 재인용.

접근성, 토지 및 자산 소유에 관한 권리, 교육 및 안전한 환경에 대한 보장을 주장한다.

  세 번째 요소는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전환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번영(Prosperity)이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 사회보장,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혁신과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산업화,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와 기술 등을 통한 강

력하고 통합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

환을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성장

을 측정하는 방식도 단순히 GDP의 증대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생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네 번째 요소는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의 보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필수적인 공동대응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고 사막화와 비가역적 토지 이용에 대

한 경고의 내용을 포함한다. 야생의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존하며, 재난 위험 경

감과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또한 해양, 기후와 관련한 환경문제를 

언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수산 및 식량생산시스템, 지속가능한 수자원 운영, 폐기물

과 화학물질 이용,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이용 확대, 환경파괴와 경제발전 분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증진,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대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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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고취한다.

  다섯 번째 요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와 강력한 제도조성을 통한 정의(Justice)이

다. 폭력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차별 없는 삶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강조하며, 

건전한 거버넌스, 화해, 평화구축과 국가건설을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구현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사람과 환경의 상호 책무성 중심의 

전환적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조한다. 본 글로벌 파트너십은 새천년선언과 몬테레

이 합의,5) 요하네스버그 회의6) 결과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의제를 이행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외 민관의 파트너십과 원조, 무역, 규

제, 세제, 투자 등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6대 필수요소는 경제·사회 발전, 환경보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을 강조한 통합 체제를 제시한 것으로, ‘인류와 환경에 유익한 경제모델, 발전에 기여

하는 환경문제 대안, 경제적 활력을 가속화하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SDGs 논의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 인권, 평등성, 지속가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김지현 2015).

3.1.2. 의제 이행 수단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6대 필수 요소의 이행을 위한 수단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재원문제(Financing our future)관한 보고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선진국

들은 기존에 약속한 ODA/GNI 0.7% 달성 공약7)의 이행을 촉구하며, 최빈국 지원을 위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개발금융 측정 논의를 통하여 빈곤의 다면성, 개별

국의 발전 수준, 투자 유형 등을 고려한 양허수준을 결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개발재

원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정책과 법률 및 제도적 환경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전략을 포함한 회계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탄소가격책

 5)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금융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임.

 6)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임.

 7) 유엔은 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GNI의 0.7%를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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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Carbon Pricing)의 핵심 사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인센티브, 위험관리, 공공조달정책 등은 SDGs 

목표와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정책을 수립

하고, 기업의 ‘경제·환경·사회 거버넌스 보고서(Economic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Report, EESG)’ 작성의 의무화를 권고하였다. 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UN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용적8)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공공분야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

에서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 플랫폼의 큰 가능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사회

적 필요 충족을 위한 국가 책무를 대신하거나 절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술전문그룹을 형성하여 기후금융과 ODA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체제수립 등의 다양한 금융재원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과학 및 혁신을 통하여 합의 최종단계에 있는 최

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과 혁신역량강화 체제설립 논의 등의 조속한 합의

를 촉구하였다. 또한 기술 공유 및 ICT를 비롯한 기술 활용 지식과 역량 배양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 및 국제

적인 정책체제를 조정하여 개발도상국에 특혜적으로 기술의 개발·이전·보급이 이루어

지는 실질적인 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이 “혁신→시장→대

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가속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는 각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의 법, 제도, 예산, 정책, 전략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회 구

성원 전체와 그 문화가 의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2. 식량안보관련 SDGs 의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4년 11월 제2차 국제영양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식량과 영양에 대한 

공동 대응의 노력을 환기하고자 ‘영양에 관한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8)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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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우수한 식량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관련 있는 UN기구를 통해 이행되어야 함을 주

장하였다. 영양실조(malnutrition)는 여러 가지 원인과 다양한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에서 빈곤과 저개발, 낮은 사회경제

학적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FAO and WHO 2014). 

  영양실조는 신체적·정신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면역체계를 위협하며,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의 민감성을 증대시키고, 인적 역량을 제한시키거나 생산성

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질적·양적 식량접근성의 

부족은 빈곤층의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로 인해 장기적 관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인이 식량안보와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식량 생산에 있어 질적, 양적, 다양성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 생

물다양성 감소, 질소 및 인산의 과다 사용, 해양 산성화 등은 이미 위험 수준에 다다랐

으며, 가용 담수의 감소, 산림 황폐화 등의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적 문제는 특히 극빈층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 및 다양한 측면

과 연관된 동 주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SDG 공개작업반9) 회의에서는 동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5가지 세부목표와 3가지 추가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로마를 근거지로 

하는 농업관련 3개 UN기구(UN Rome Based Agencies)10) 의 주도로 수행되었다.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을 3대 중심축으

로 하여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빈곤의 종식, 모든 삶의 

변화, 지구환경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농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로서, 제

시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에서, 2번째 목표인 ‘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의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4>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대 목표를 나타낸다. HLP 보고서에서 전면

화되지 않았던 ‘식량’, ‘농업’ 이슈가 SDGs에서는 상위 목표로 제시되었다. 지난 50여 

 9)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을 위하여 리오+20회의 결과 2013년 1월 발족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f General 

Assembly, OWG)임.

10)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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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전 세계 농지면적은 12% 증가한 반면 관개면적은 2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 기

간 동안 농업의 기술발전으로 농업 생산량은 2.5~3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주곡 작물

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아와 빈곤에 직면한 

세계인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의 핵심논

의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으며 농업과 식량에 대한 투자도 점차 감소하였다(UN, 2012). 

  그러나 2007~2008년 전 세계 식량위기에 이어 2011년에도 발생한 곡물가격 급등을 

계기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거시적으로 가격변

동은 곡물 수출입국 모두의 무역수지와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식량 

순수입 개도국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표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대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의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강화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증진

 4. 포괄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증진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리 능력 확보

 7. 저렴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9. 회복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지닌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방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 및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복

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

고 포괄적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단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와 판단근거가 되는 성과지표가 아래 <표 5>에 

제시되었다. 세부목표 1~5는 논의과정에서 크게 변동될 여지는 없으나, 2.a~2.c는 ‘제

안된’ 목표로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되거나,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목표 달성

을 위한 성과지표는 국가별 데이터 수집방법이나 신뢰도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지표의 활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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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DG 목표 2(Goal 2): 세부 목표와 제안된 성과지표

세부목표(Target) 제안된 성과지표(Indicator)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

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1.1. 영양결핍 발생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

2.1.2. 식량불안정 경험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따른 식량불안정 정도

2.2.3. 식량소비지수(Food Consumption Score, FCS)

2.2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

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

부, 수유모,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2.2.1. 5세미만 아동의 발달 저해(stunting) 발생 비율

2.2.2.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

2.2.3. 여성의 식품 섭취 다양화율

(Women Dietary Diversity Score)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지식, 금융서비

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

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

2.3.1. 단위 면적(ha)당 농업생산 가치(USD/ha로 측

정, 농지면적 기준 2/5 이하 및 여성 소농 통

계 분류)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

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

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

2.4.1.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면적당(ha) 배출량, 

작물별, 축산업 분야별 분류)

2.4.2. 분야 및 하위 분야별 배출량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

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2.5.1. 현지 외(ex-situ) 농작물 수집 지표

2.5.2. 위험’ 또는 ‘비위험’, ‘멸종 위기’로 분류되는 

지역 품종의 숫자(비율)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

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2.a.1. 정부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

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

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

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

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2.c.1. 식량가격 이상(price anomalies) 지표

자료: UN(2014).

4. 결론

  농업은 다면적인 분야로. 농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글로벌하며, 지속가능한 접근방

식이 필요하다. 농업의 다면성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사회기반시설, 교육, 물, 보건, 일

자리, 사회적 보호, 여성인권증진 및 성평등과 같은 이슈가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식량체계(food system)의 총체적 개념은 식량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11)을 포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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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미하며, 최근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적당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될 때 

기아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AO(2015)에 따르면 빈곤 감소와 영양 결핍 극복을 위하여 경제발전이 필수적인 요

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발전보다는 빈약한 자산과 기술, 기회에 대한 

통합적인 성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개도국 농촌의 높은 기아 및 영

양 결핍율의 감소는 농업 발전을 통하여 가능하며, 특히 가족농(family farmers)과 소작

농(smallholders)의 생계 향상을 위한 농촌 지역 경제발전은 필수 요소이다. 가족농과 소

작농의 식량, 투입재, 노동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생계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보호는 보건 및 영양과 교육 기회 증진을 통하여 직접적으

로 빈곤과 기아,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농업부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식량안보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부문 ODA의 대부분은 농업 기술적인 측면에 치

우쳐 추진되었다.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우리

나라가 국제 사회의 공동이슈 해결을 위한 규정이행 및 대응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나

아가 주도적인 역량을 펼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환경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

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11) 생산, 저장, 가공, 포장, 무역, 소비 등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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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출보조와 

DDA 협상 동향*
윤  동  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1. UR 농업협정 이행 점검 12) 

  1995년 출범한 UR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가운데 수출보조 관련 

조항은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4개 조에 불과하다. 제8조는 국가별 양허표에서 양허한 

이외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속, 제9조는 감축대상 수출보조를 열거하

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예외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10조는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 

방지, 즉 제9조에 열거되지 않은 수출 보조금의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향후 수출 신용과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과

제로 제시하였다. 

  UR에서 수출보조1)를 감축하기로 총 25개국2)이 약속했고 UR 출범 이후 EU에 일부3)

가 편입되어 현재 총 19개국만이 수출보조양허를 한 상태이다. 감축의무는 선진국이 6

년간 재정지출기준 36%, 수출물량기준 21%를 감축키고 합의하였다. 한편, 개도국은 

10년간 재정지출기준 24%, 수출물량기준 14% 감축 의무를 이행하였다. 개도국에 대해

 * (dongjin.yoon@gmail.com).

 1) 가능금액과 품목별 물량 한도를 명시.

 2) EU 회원국 전체는 EU 하나로 계산.

 3)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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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협정문 제9조 4항에 근거하여 이행 기간 동안에 한해 유통비용 및 국내 운송비 

보조 등의 감축의무를 면제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국이고 수출보조명목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UR협정상의 

수출보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이 관세 감축,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3대 축으로 진행되고 있

고, UR의 수출보조뿐만 아니라 수출금융4)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6월 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7차 WTO 

농업 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수출 경쟁 관련 이슈가 집중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을 소

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2015 수출경쟁 설문·답변 주요 내용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 성과물(Bali Package)중 하나는 수출경쟁 관련 각료 선

언이다. 농업 수출보조금은 이미 2005년 제6차 홍콩각료회의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하

였고, 2013년까지 없앤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된 바 있다. 다만, 2008년 중반 이후 

DDA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전체 회원국의 합의하에, 모든 이슈를 동시에 타

결한다는 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발리 각료선언은 홍콩 각료회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즉각 실천을 하

지는 못하더라도 수출 보조 등의 감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례 

WTO농업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수출 경쟁에 관한 토의 시간(dedicated discussion)을 마

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바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토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WTO 사무국은 회원국 설문 응답 자료와 각 회원국이 WTO에 공식 통보한 내역을 

기초로 배경문서(G/AG/W/125/Rev.2)를 작성했고,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이 

분석한 별도 자료(G/AG/W/144)가 공개되었다. 

  수출보조 양허 총 19개국 가운데 최근 통보문에서 실제 수출보조 명목으로 재정을 

집행했다고 명시한 국가는 5개국(캐나다 2011, EU 2012, 이스라엘 2012, 노르웨이 

2013, 스위스 2013)이다. 미국달러로 환산해 보면, 캐나다 8,758만 달러, 스위스 7,560만 

달러, EU 4,557만 달러, 노르웨이 4,475만 달러, 이스라엘 8만 달러 등으로 수출보조금

 4) 신용, 신용보증, 보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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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한 수출보조는 사실상 발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5) 분유와 치즈 등 낙농품과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그리고 농산

물을 활용한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일부이긴 하지만 꾸준히 지급되었다. UR 양허

대비 실 집행액은 캐나다 21%, 노르웨이 54%, 스위스 16%, 이스라엘 2%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 협정문 제9.4조에 근거한 개도국 수출보조는 동 이번 설문과 분석에 포함

되지 않았으나, 과거 통보실적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 10개국6)이 동 조항에 따른 지

급을 통보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UR에서 양허한 감축 의무 최종 이행년도, 즉 2000년부터 약 6억 달러 

수준의 수출보조금 상한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2000~2003년, 2008년, 

2009년에 한정되었고 규모 또한 매우 제한적7)으로 운영된 것으로 통보했다. 다만, 미

국은 수출금융으로 2014년 기준8) 농산물 수출액 약 20억 달러에 대해, 캐나다 역시 수

출금융으로 미국 달러로 약 30억 달러 상당 농산물에 대해 위험관리프로그램을 제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GSM-102자금을 포함하여 수출신용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180일을 초과하

는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있었고, 다만 정보제공 부실 등으로 4년 자생 기간에 대한 내

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식량 원조와 관련하여 60개국이 응답하였고, 원조 실적이 있다고 답한 15개국 

가운데 9개국은 비조건부 현금지원9), 10개국10)이 현물(in-kind)을 지원하였다. 이중 미

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은 현금화(monetization)를 허용하고 있었고, 중국과 태국은 원

조 식량을 재수출하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국영무역기업(STE)은 20개 회원국이 67개 수출 STE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

으며 주요 국영무역 대상 품목은 담배, 채소·과일류가 52%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5개, 인도가 14개 수출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5) 국제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6) 한국, 인도, 바베이도스, 모리셔스, 멕시코, 모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7) 2008년의 경우 수출보조 명목의 예산집행은 1,890만 달러로 양허수준 대비 3%, 품목은 버터, 분유, 치즈에 한정. 

 8) 2013년은 약 3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수출액에 적용, 캐나다의 경우 2013년 수치는 약 20억 달러. 

 9) 이중 5개국(호주, 캐나다, EU,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금지원만 허용함

10)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쿠바, 브라질, 스위스, 태국, 미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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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경쟁 분야 DDA 협상 동향

  농산물 수출보조는 가장 무역왜곡적인 보조라는 인식하에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

서부터 2004년 도하 작업계획(July package), 2005년 홍콩 각료회의 등 DDA 협상의 주

요 분기점마다 일관되게 수출보조 폐지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UR에서 제대

로 다루지 못했던 수출금융11)뿐만 아니라, 수출 국영무역기업 및 식량 원조프로그램 

등에 대한 규율 강화를 포함하는 등 일찍부터 수출 경쟁 분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슈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2008년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제시한 모델리티 4차 초안(Rev.4)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수출보조: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폐지하되 2010년까지 50%를 우선 

감축한다.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폐지하며 제9.4조에 의

한 지원은 보조 철폐 후 추가 5년간 유지 가능하다. 

  ⅱ) 수출금융; 선진국의 수출 신용 최대 상환기간은 이행 첫날 또는 이행 시작과 함

께 180일로 하며, 개도국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수출신용보

증, 보험 및 재보험 등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자체 수지균형(자생기간; self-financ-

ing)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선진국은 4년, 개도국은 6년으로 한다.   

  ⅲ) 수출 국영무역: 2013년까지 수출 국영무역기업(STE)의 독점력을 철폐하되 선진

국은 해당 품목 세계 교역량이 농산물 전체 교역량의 0.25% 미만인 경우에, 개

도국은 국내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목적, 기준년도 3년간 세계 수출 비중 5%미

만을 조건(de minimis)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ⅳ) 식량원조: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 공여로 제공하며 재수출은 금지하나 긴급 식량 

원조(safe box)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혜국의 동종품 또는 대체품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 원조를 지양하며 현금원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한

다. 현금화(monetization)는 긴급 식량 원조의 경우 운송 경비 마련에 한해 LCD(최

빈개도국), 비(非)긴급의 경우 국내 운송 경비 또는 저소득 자원 빈농에 대한 투

입재 구입을 위해 LDC와 NFIDC(식량순수입개도국)에만 허용한다. 

11) 신용, 신용보증, 보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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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여 쟁점 및 최근 논의사항

  무엇보다 금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중 수출 경쟁만이라도 조기 수확하자는 것이 케언즈를 비롯한 수출국 및 RAM 

(Recently Acceded Members), 일부 개도국들의 주장이다. 케언즈그룹의 보고서에서 제

시한 결론 역시 설문 내용을 분석해보니, 모델리티 4차 초안(Rev.4)상의 수출 경쟁 분

야를 당장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동 사안이 상징적 의미와 시급성이 있는 만큼 타 

분야 협상과 무관하게 나이로비에서 타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EU, 미국, 스위

스, 노르웨이, 인도 등은 관세 감축, 국내보조 감축 등과 균형을 맞춰야하기에 별도 

조기 수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둘째, 미국, EU 등은 운송비 등에 한정된 

개도국 우대 조항(제9.4조)도 수출보조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도 등은 동 조항이 UR협정의 불균형을 감안한 개도국 우대

(S&D)의 일부이고 홍콩 각료 회의에서 추가 5년이라는 우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용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셋째, 미국은 수출 신용, 수출 국영 무역 기업, 식량 원조

에 대한 추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특히 수출신용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설문도 성실히 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4

차 초안(Rev.4)상의 수출 금융 규율 및 식량 원조 현금화 금지 등에 일부 수정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제77차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요 수출보조 관련 논의사항은 우선, 노르웨이가 

현재 치즈, 버터, 돼지고기, 양고기 등 11개 품목에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노르웨이는 2019년까지 모든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금년 수출보조 예산을 약 2,000만 스위스 프랑(약 

2,107만 달러) 증액12)한 스위스에 대해서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발리 합의를 준수하

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스위스는 연초 자국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예외적 

상황임을 강조했다. 인도가 원당(raw sugar)에 대한 수출보조를 톤당 3,371루피아에서 

4,000루피아(약 64달러)로 증액하였고, 마하라슈트라주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톤당 1,000

루피아의 수출보조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호주, EU 등이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인도는 추후 서면 답변13)하겠다고 대응하였다. 

12) 스위스 수출보조 양허는 총 1억 1,490만 프랑, 증액분 감안 시 양허 수준의 80% 소진 추정. 스위스는 주로  초콜릿 등 가공품

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스위스산 우유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

13) 농업위원회정례회의에서 제기한 질문과 답변은 별도 인터넷 웹페이지 agims.wto.org에서 확인 가능함. 통상 질문 제기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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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국내 시사점

  DDA협상 진전 상황과 맞물려 Ministerial Conference 1014)에서 농산물 수출 경쟁 분야

만을 조기 수확할 것인지에 대한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회원국 설문 결과를  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예산을 통한 수출 보조의 의미와 활용도는 UR 당시 우려에 비

해 많이 낮아졌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스위스, 노르웨이 등 G-1015) 국가들이 UR 규정

을 가지고 수출보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내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과

거 EU, 미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볼 수도 있다. 한·중 FTA 등 추가 시장 개방이 예정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현장의 열기가 높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수출

보조 폐지 및 수출신용 등 수출금융, 식량 원조 등에 대한 새로운 규율 도입의 대체적 

내용이 큰 변경 없이 수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관련 정책 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

는 향후 WTO 변화 방향을 염두에 두고 현행 수출 지원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어떻

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아울러, ODA 등 대외 원조 

확대 추세와 병행하여 국내 농업 문제에 해외 식량 원조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

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른 회원국의 사례 검토 및 해외원조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서둘

러야 할 시점이다.  

일 내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2015년 12월 15~1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임.

15) UR협상의 NTC그룹의 맥을 이어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며, 2015년 현재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등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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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G20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

 FAO 사무총장, G20 농업장관회의 공약 환영

 � FAO 사무총장은 “천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건실하고, 

사회에서도 포괄적으로 기후변화에도 이바지하는 식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의 

식량․영양안전보장 요구를 달성” 한다는 20개국으로 구성된 농업장관회의(G20)

에 의한 공약을 환영함.  

 � FAO 사무총장은 이스탄불 정상회의 연설에서 식량 낭비와 폐기를 경감하기 위하

여 G20이 표명한 명확한 계획안을 극찬함. 

- 동 계획안에는 G20 국가와 저소득국 양측의 식량 낭비와 폐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목적 등 새로운 체제 설립이 포함되어 있음.  

 � FAO 사무총장은 G20에 참가한 농업장관들에게 FAO는 동 체제 설립을 위하여 파

트너와 제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식량․영양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함.  

 세계적 문제, 식량 낭비와 폐기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식 성명에는 ‘식품 가치사슬 전체를 통한 식량 

낭비와 폐기가 현저히 확대되고 있어 불안 증대’라고 특필되어 있으며, 그것은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의미에서 세계 규모의 문제’라고 기술되어 있음.  

 �세계적으로 인간의 소비용으로 생산되는 식량에 3분의 1이 상실되거나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양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3억 톤에 이른다고 함. 

- 식량은 최종제품 혹은 소매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흘러넘치거나, 썩은 것은 

낭비되기 쉬움. 

- 또한 소매업자나 소비자의 눈앞에서 부패, 버려지는 것 등은 소비되지 않으

면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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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하면서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90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식량․영양안전보장의 달성방법을 논의함. 

- FAO는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식량공급을 60% 증가시

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장관회의에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매 및 소비를 통한 지속적이면서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이러한 시스템 확립은 농촌지역의 식량공급 확대와 특히, 소규모농가, 여성 

및 젊은 층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인간다운 일’ 등을 제공하는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음.  

 �또한 지속적인 식량시스템이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언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력(fertility)1)과 보수능

력 개선을 통하여 황폐해진 땅의 복구가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된 

요소라고 서술하고 있음.  

 시장의 투명성 

 �장관회의에서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강화에 합의함. 

- G20 이니셔티브에 의해 탄생한 AMIS는 FAO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시장의 투명성의 촉진과 정책조치의 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농업장관들은 AMIS는 이미 성공한 이니셔티브이지만, 신뢰성이 높고 정확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와 

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하여, AMIS에 있어서 보다 깊고 긴밀한 연

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1) 토양의 화학적‧이학적‧미생물학적인 여러 성질이 종합된 것으로, 식물양분량(植物養分量)의 대소로 표시되며, 양분량이 많은 

토양일수록 지력이 높다고 함. 지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기상‧지형‧토양의 모재, 인간의 관리 등과 관계가 깊음. 지력과 관련

하여 생산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확되는 작물의 생산량으로 표시됨. 단지 생산력이라고 하면 토양뿐만 아니라 작물의 

종류, 재배법, 기상과 직접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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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영양은 인간개발의 전제조건 

 �세계에는 아직 약 8억 명이 기아에 처해 있으며, 영양실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약 2억 명이 미량영양소결핍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중소득국에서는 비

만이 증가하고 있음.  

 � G20 장관회의에서는 충분한 영양을 “인간의 발달, 생산성 및 성장을 위한 전제조

건”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지난 해 11월 FAO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영양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에서 채택된 영양에 관한 로마 선언이 재확인되었음. 

- 장관들은 정부와 다른 관계자에게 국가의 식량과 영양을 위한 정책에서 ICN2

의 행동체계를 수용하도록 강하게 권장하고 있음.  

 책임 있는 투자 

 � 19개국과 EU로 구성된 G20 가입국은 거래관행이나 정책, 투자 판단을 통하여 세

계의 식량․영양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동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에서 토지, 어업과 삼림의 보유 

권리에 관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임의자발적 지침” 및 “농업과 식

량시스템에서의 책임투자에 관한 원칙”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과 국제기관

에 대하여 지원을 표명하였음.  

※ 자료: FAO(2015.05.08)



세계농업 제178호  | 217

EU, 규정 개선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계획 제안

 EU집행위원회, 입법절차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EU집행위원회는 EU 입법절차 개선을 위하여 제안사항을 제시함. 

- 공개적인 의사결정과정, 신규법안의 수준 향상, 기존법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

관된 검토 등을 목표로 함.

- EU집행위원회의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DG Agri)은 이미 개정된 공동농

업정책(CAP)규정 간소화 검토를 수행 중임.

- 농업규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사항은 없으나 위임 및 이행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사항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19일 ‘규정개선 의제(Better Regulation Agenda)’를 발표함.

- 이사회는 이를 ‘전반적 정책주기 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정책 제안’라고 표현함.

- 또한 내부절차 개선 계획뿐만 아니라, 정책 준비과정 및 효율적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과 EU집행위원회·유럽의회·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개선 및 협상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기관 간 협상(Interinstitutional Agreement, IA)’을 통하여 입법 과

정을 개선시키고자 함. 

-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본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2015년까

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기관 간 협상(IA)에는 기존법안의 평가와 효과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

규정 및 이행 프로그램(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강

화, 기관 간 투명성 강화, 회원국의 부적절한 골드 플레이팅(gold plating)2) 제

한 등이 포함됨.

 � EU집행위원회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행의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를 독립적인 ‘규정조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2) 회원국 정부가 EU 정책 입법 시,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EU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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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조사위원회는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50% 이상을 외부위원

으로 구성될 것임.

- 또한 새로운 법안의 영향평가 또는 기존법안의 적합성 확인 및 평가에 대하

여 확장된 권한을 보장받게 될 것임.

 농업 정책

 �규정개선 의제에는 CAP법안 개정 및 검토와 관련한 제안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이는 농업위원회가 CAP규정 간소화 제안을 통하여 전반적인 2014~2020 CAP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이미 시작하였기 때문임. 

 � CAP규정 간소화를 위한 첫 번째 변화는 ‘생태보전구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2015년까지 공개될 예정임. 

 �회원국은 CAP규정 간소화에 대하여 공동입장을 합의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Phill Hogan)은 유럽의회의원들에게 CAP규정 간소화에 

대하여 통합된 의견을 요청함.

 � EU집행위원회는 CAP 공동단일시장조직에 대하여 약 200개 정책 병합을 진행하고 있음.

- 이는 EU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3) 따른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임.

- 규정개선 제안에 따르면, 40개의 위임 및 이행규정이 병합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는 분야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목적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을 색출하여 폐지시킬 계획임.

-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연

간 활동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러한 활동은 모든 정책분야로 확대될 것임.

 3) EU은 2004년 6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헌법조약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무산되었음. 이에 유럽헌법조약에서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기, 공휴

일 등을 제정하기로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개정하여 새롭게 합의한 것이 동 조약임.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

정조약(EU reform treaty)임.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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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및 이행규정

 � EU 입법절차에는 기본절차 이외에도 ‘위임 규정(delegated acts)’과 ‘이행 규정

(implementing acts)’이 있음.

- 위임 규정은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행 규

정은 회원국 간의 균등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60일 간 본 규정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일부 규정은 2014~2020 CAP에 특별한 문제없이 적용되었음.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5년까지 발표될 간소화 방안은 주요 규

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위임 및 입행 규정과 관련한 변동사항일 것이라고 함.

 �규정개선 의제는 모든 정책분야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공개되지 않는 위임 규정은 입법 또는 채택되기 전 4주 동안 공개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변경될 규정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있음.

 � EU 도·소매업자와 경제단체(Euro Commerce)들은 규정개선 의제를 크게 환영함. 

- 규정개선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촉진시키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규정개선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 50개 이상의 시민단체 연합은 규정개선 의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

하며, 공공가치를 위한 필수규제 기능이 약화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시민단체 연합은 ‘규정개선 감시단(Better Regulation Watchdog)’을 설립하여 시

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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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EU집행위원회,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발행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특정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의무화는 소비자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

- 유제품, 소비량이 적은 일부 육류제품, 비(非)가공식품, 단일재료 제품 또는 

식재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자발

적인 원산지표시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함.

 � 2011년 채택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 공개에 대한 EU규정(1169/2011)은 원산지

표시제의 타당성 조사를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발행된 보고서들은 유럽의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검토될 예정임.

 �첫 번째 보고서는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DG Agri)가 주도하였으며, 유제품과 

일부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의 타당성을 평가함.

- 특히 말고기, 토끼고기, 가금육, 야생 수렵육 등 일부 육류를 조사함. 

- 추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및 잠재적인 추가 비용, 그리고 사업체와 관

리당국이 갖추어야 할 추가 조건에 대하여 조사함.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추가 조건은 생산자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

게 되며,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추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여부는 불분명함.

- 자발적인 원산지표시제는 일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일부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도입 시 오히려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U 원산지표시제는 이미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염소고기에 적용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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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보고서는 위원회의 보건․소비자총국(DG Sante)가 주도하였으며, 비(非)가

공식품, 단일재료제품 또는 식재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소비자 수요여부를 조사함.

- 본보고서는 EU시장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원산지표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소비자는 전반적인 식품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흥미가 있으나, 육류 및 

가공육류, 유제품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관심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원산지표시제도와 일부 특정품목에 한하여 의

무적인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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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 규정 간소화 추진

 EU회원국, 2014~2020 공동농업정책(CAP) 규정 간소화 공동입장 합의

 � EU회원국은 2014~2020 CAP규정 간소화(simplification)관련 공동입장에 합의함.

- 회원국 정부는 EU집행위원회에 녹색화(greening) 사업요건 및 복잡한 행정제

도의 간소화를 요구함 

- 2015년 5월 1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농장이사회(Farm Council)에서 CAP규정 

간소화에 대한 이사회 결정사항(Council Conclusion)이 채택됨.

 � EU집행위원회는 생태보전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에 대하여 회원국의 자

율권이 더 많이 보장되는 CAP 규정 간소화를 제안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Phil Hogan)은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CAP규정 간소화를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CAP규정 간소화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요청함.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및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

를 위하여 현재 모든 CAP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음. 

- 2015년 말까지 CAP규정 간소화 추진 계획이 제안될 예정임.

- CAP규정 간소화는 농식품 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 시장조

치, 품질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추진될 것임. 

 � CAP규정 간소화는 기본법안 개정 없이 적용 가능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에 따르면 CAP규정 간소화는 보조적인 규정으로서 위

임 및 이행법률(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에 따른 규정을 명확하게 세분

화하여 EU전역에서 통일된 적용을 보장할 것임.   

 녹색화 사업과 통제

 � EU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농민과 행정부의 부담완화를 위한 CAP

규정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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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언 및 예방조치를 마

련하여야 함.

 �녹색화 사업요건 간소화가 이사회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임.

- 개혁논의를 통하여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이후 EFAs를 검토하고, 잠재적 농

장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가 발견될 경우 규정변경을 제안할 것임.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에 영구초지(permanent grassland), 작물 다양성, 그리고 유형

별 생태보전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규정 간소화를 요청함.

- 녹색화 사업에 대한 동등성제도(equivalence scheme) 요건의 간소화가 필요함.

- 회원국에게 자국의 자연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

을 보장하고 설정된 통제권 범위를 확대하여 동 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음.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녹색화 사업 통제를 위하여 위험기반의 비율적 접근법

이 강화되어야 함.

- 관련 위험성, 총량,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목적 및 성과를 반영하는 빈번한 

점검체계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성과연계 점검체계 확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회원국은 녹색화 사업 통제를 위한 복잡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하며, 사소한 침해

와 같은 규정 비(非)준수 문제에 대하여 비례직불금 삭감과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함.

- 2015에서 2016년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2017년 이후

부터 농민들은 30%의 녹색화 구성 요소의 손실뿐만 아니라 기본 지원금 감

소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에 의하여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지침은 

CAP 이행과 비용효율성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간소화될 예정임.

- 활동 농업인(active farmer)의 정의, 젊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인 자격, 소규모

농가 지원제도, 자발적 동조화지원 등의 간소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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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보전지역 유연성을 위한 간소화 조치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 추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생태보전지역의 

요건을 발표함. 

- 2015년 5월 11일 농장위원회(Farm Council)는 생태보전지역의 이행에 대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회원국은 생태보전지역의 유연성 확보는 금년 주장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에 

적용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CAP규정 간소화 추진은 어떠한 법안 개정도 요

구하지 않음.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에 따르면 직접지불제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은 회원국

에게 제공되는 지침에 통합될 것이라고 함.

 � 2014년 발행된 지침의 변경사항은 CAP관리위원회 회의(CAP 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하여 회원국 관련 전문가들에게 발표될 것임.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20일 개최된 CAP 관리위원회의에

서 위임 및 이행법률의 변경된 지침이 발표되었으며, 회원국은 이를 즉시 적

용할 수 있음.

 �농장위원회에서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CAP규정 간소화 검토에 대

하여 공동의견을 합의함.

- 회원국은 녹색화 사업의 행정업무 개선을 위하여 간소화된 규정을 요구함.

 문제해결을 위한 생태보전지역 승인

 � 2013년 CAP 개혁 협상에서 EU집행위원회는 농가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생태보전

지역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였음.

- 2016년 EU 잠재농업생산성이 감소될 경우 주도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함임.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생태보전지역에 대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변경

의 검토 및 제안을 약속함.

- 회원국에게 직접지불금에 대한 확장된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 생태보전지역 기록요건, 생태보전지역 규정 조정, 농지확인체계(Land Par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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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System, LPIS)하의 영구초지 기록, 잘못된 공표에 대한 생태보전지

역 보상 등에 대한 것임.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유럽의회의원들과 농민들이 강조

하는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함.

- 확장된 유연성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임.

 �회원국은 공표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일부 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표

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공표되지 않은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규모농가 비

율이 높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제도가 필요함.

 �생태보전지역 정의에 따르면 생태보전지역 간 유연성은 허용되지만, EU집행위원

회는 4m 폭까지 계산되는 울타리를 허용하고 있음. 

 �생태보전지역 조정에 대하여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인

접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유연성을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함. 

- 생태보전지역은 반드시 필지경계(parcel boundary)에 인접하여야 하며, 경계점

과 생태보전지역 사이의 제한된 완충지역(buffer area)은 구분되어야 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농지확인체계(LPIS)내의 일부 특정유형의 영구초지 식별

을 위하여 간소화된 접근법을 수용할 준비를 이미 완료하였다고 언급함.

- EU집행위원회는 잘못된 공표로 인하여 누락된 생태보전지역이 보상을 받도

록 지원할 것이며, 이는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함.

 �영구초지 의무와 휴한지의 분류는 추후 새로운 지침서를 통하여 더 자세히 논의

될 예정임.

- 생태보전지역에 따른 휴경지 공표기간과 농업환경책무에 따른 5년의 영구초

지 유지기간은 5년의 영구초지 기간에 계산되지 않음.

 시장 조치와 농촌개발

 � EU집행위원회는 시장관리도구로 대책위원회(Task Force)를 설치함. 

- 대책위원회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따른 200여개의 CAP이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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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기 위한 목적임.

-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불필요한 조건 및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업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특히 시장표준 간소화 및 능률화 방안을 마련하여 과일 및 채소 분야의 생산

자 조직과 사업 운영자들의 행정업무를 개선하여야 함.

 �회원국은 사적소유와 공공개입과 같은 안정망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

준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회원국은 CAP 제2축(pillar)에 따른 농촌개발사업과 국가승인의 지역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규정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사업 승인과정에서 예상되지 않은 법적규정은 추가될 수 없음.

- CAP 제2축에 따른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규정이 요구됨.

 중간검토 여부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 제안은 위임 및 이행법률의 보조적인 규정에 중

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회원국은 기본적인 주요 CAP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

고 있음.

 �회원국은 CAP규정의 중간검토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상이한 의견을 보임.  

- 회원국 일부는 CAP규정의 중간검토에 대한 협상진행에 동의하는 반면 반대

하는 다른 회원국도 존재함.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중간검토는 진행되지 않지만,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까지 CAP간소화에 대한 계획안(Initiatives)을 제시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는 위임 및 이행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지침, 기술적 지원 및 협

력 촉진, 그리고 국가 및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진행을 위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CAP규정의 간소화가 달성되어야 함.

 � 2013년 개혁논의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2018년까지 새로운 CAP규정 결과에 대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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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 반응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CAP규정 간소화에 대한 이사회 결정사항을 검토 및 감독

하는 의장 취임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CAP규정 간소화에 기여할 

것을 요청함.

 �현재 농장위원회 의장인 라트비아 농업부 장관(Jānis Dūklavs)은 회원국에게 새로

운 CAP규정 간소화 추진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Phil Hogan)은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평가 후 응답할 것

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농업부 장관들에게 자국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 규

정 및 권위는 인정될 것이라고 상기시킴.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선

별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의 목표는 복잡한 실행규정과 항목 수를 대폭 감소시켜 실질적인 

간소화를 보장하는 것임.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녹색화 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통합된 행정 및 관리시스

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을 통하여 젊은 농업인 지원과 

직접지불제를 보완한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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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4개의 CAP 농촌개발사업 채택

 EU집행위원회, CAP 농촌개발사업 채택 공표

 � EU집행위원회는 24개의 새로운 2014~2020 CAP 농촌개발사업(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s)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 CAP 제2축(Pillar Two)에 따라 EU예산은 총 270억 유로로 책정되었으며, 추가 

공동자금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민간자금이 사용될 수 있음.

 � 2015년 5월 26일, EU집행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승인함.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베를린(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니더작센(Lower Saxony)과 브레멘

(Bremen), 라인란트팔츠(Rhineland Palatinate), 자를랜드(Saarland), 슐레스비히홀

슈타인(Schleswig-Holstein), 튀링겐(Thuringia)), 아일랜드, 이탈리아(국가농촌네트

워크 사업, 볼차노(Bolzano),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 토스카나(Toscana), 

베네토(Veneto)), 루마니아, 스페인(국가 사업, 아라곤(Aragón), 라리오하(La 

Rioja), 빠이스 바스꼬(País Vasco)), 스웨덴, 영국(스코틀랜드(Scotland)와 웨일스

(Wales)) 등임.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에 따르면 농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회원

국 또는 해당지역이 각 목표와 환경에 따라 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관련 사

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임.

 �금번 채택된 농촌개발사업은 영향력이 큰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의 농업 미래세대 발전을 위한 현대화, 인구가 적은 에밀

리아 로마냐 지역의 광대역 구축, 스웨덴의 유기농업 지원, 아일랜드의 친환경 

토지관리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는 국가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적자금 29억 유로를 20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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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예산으로 책정함.

- CAP 직접지불금에 따른 2,800만 유로를 포함한 EU예산 24억 유로와 국가자금 5

억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국가 우선순위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식품산업의 균형발전의 목표에 따라 농업 

및 임업부문에서 활동 중인 약 3,500개의 자작농가와 약 120개의 기업이 투자 지

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약 4,000명 이상의 소작농을 위한 농장개발과 약 1,630명의 젊은 농업인 양성, 그리

고 초기 사업진출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될 것임.

 �루마니아는 국가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95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CAP 제1축에 따른 1억 1,230만 유로를 포함한 EU예산 81억 유로와, 국가공동

자금 13억 4,0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부카레스트(Bucharest)의 현대화 지원, 약 3,400개의 농장과 협동조합 지원, 3만 

여명의 소작농 지원, 약 9,400명의 젊은 농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치가 있음.

 �체코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공동자금 7억 6,900만 유로와 EU예산 23억 유

로의 예산을 책정함.

- 주로 천연자원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생물다양성 보호, 친환경 경작법에 초점

을 맞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약 3,500개의 농업 및 임업 기술부문, 약 1,450개의 투자사업, 약 830개

의 식품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39억 2,000만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함.

- EU예산 21억 9,000만 유로와 317만 유로의 국가자금이 포함된 금액임.

- 아일랜드 농촌개발사업의 주요 우선순위는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한 생태계 보

존·, 강화, 복원임.

-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총 예산의 75%가 100ha 이상의 농업지역에 할당될 것임.

- 생물다양성 보존, 효율적인 물 관리와 토양침식 예방을 위하여 약 20%의 농지

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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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일랜드 농장의 약 10%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현대화될 전망임.  

 � CAP 제2축에 따라 영국 웨일스 농촌개발을 위하여 11억 3,000만 유로가 책정됨.

- CAP 직접지불제에 따른 2억 9,240만 유로를 포함한 EU예산 6억 5,580만 유로

와  국가공동기금 4억 7,02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총 예산의 56%가 천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경작법을 촉진시키기 위

한 지원금으로 할당될 것임. 

- 70만 헥타르의 농지보호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존, 효율적인 물관리, 토양침

식 방지 등 친환경 농지관리를 지원할 것임. 

� 스코틀랜드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16억 8,0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CAP 제1축에 따른 3억 3,500만 유로를 포함한 EU 자금 8억 4,400만 유로와 국가

자금 4억 8,900만 유로, 그리고 추가 공적자금 1,2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총 예산의 80%는 농업 및 임업 관련 생태계 보존 및 강화를 위하여 할당될 것임.

- 600만 헥타르 이상의 농업 및 임업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효율적

인 물관리, 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지 관리를 목표로 함. 

 스웨덴, 크로아티아

 �스웨덴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43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예산으로 책정함. 

- CAP직접지불금에 따른 1,800만 유로를 포함하는 EU예산 8억 유로와 국가공

적자금 25억 유로 및 추가 공적자금 2,9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농업 및 임업관련 생태계 보존, 강화, 복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임.

- 28%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계약을 체결하고, 약 33%의 농

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물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임. 

- 약 17만개의 장소에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할 것임.

 �크로아티아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CAP 제2축에 따른 EU예산 20억 유로와 국

가자금 3억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함.

- 농촌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가 및 식품부문의 구조조정과 현대화임.

- 약 2,000개의 소작농가와 약 5,000명의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농업인, 그리고 

약 1,000여명의 젊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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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공동자금 1억 9,100만 유로와 EU예산 2억 

3,800만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함.

 � EU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국가차원의 농촌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농

촌개발사업을 발표함.

-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치와 생산자단체

(Producer organization, POs) 설립을 위한 지원도 포함됨.

- 라 리오하(La Rioja)지역에 2억 160만 유로, 아라곤(Aragon)지역에 9억 700만 

유로, 바스코(Vasco)지역에 2억 9,100만 유로가 지원될 것임. 

 �이탈리아는 2014-2020 전국 농촌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 1,5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EU예산 5,960만 유로와 국가자금 5,5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많은 이탈리아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농업지역에 11억 9,000만 유로의 상당한 자금이 지원될 것임.

- 지역차원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베네토(Veneto)에 11억 9,000만 유로, 토스카나

(Tuscany)에 9억 6,200만 유로, 볼차노(Bolzano)에 3억 6,600만 유로가 지원될 것임.

 독일

 �독일은 지역차원의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발표됨.

-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베를린과 브라덴부르크(Berlin, Brandenburg),

니더작센과 브레멘(Lower Saxony, Bremen), 라인란트 팔츠(Rhineland-Palatinate), 자를

란트(Saarland),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취링겐(Thuringia)등의 농업 

지역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이 발표됨.

- 이전에 발표된 지역은 바이에른(Bavaria),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 

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임.

 �금주 CAP 제2축에 따라 니더작센과 브레멘(Lower Saxony, Bremen)은 지역차원의 농

촌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았으며, 최대 1,199억 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CAP 제2축에 따라 농촌개발조치를 위한 지출은 총 11개의 주제별 목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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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원국은 조합계약(Partnership Agreements, PAs)을 확대하여야 하며, EU

의 구조적 투자기금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강조되어야 함.

표 1  최근 승인된 농촌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RDPs)
EU 자금

(100만 EUR)
총 제2축 기금 비율 

(%)

불가리아 2,236.70 2.38

크로아티아 2,026.20 2.04

체코 2,305.70 2.32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709.6 0.71

독일-베를린(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1,050.70 1.06

독일-니더작센(Lower Saxony)과 브레멘(Bremen) 1,119.90 1.13

독일-라인란트팔츠(Rhineland Palatinate) 299.8 0.3

독일-자를랜드(Saarland) 33.6 0.03

독일-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419.5 0.42

독일-튀링겐(Thuringia)) 679.7 0.68

아일랜드 2,190.60 2.2

이탈리아-국가농촌네트워크 사업 59.7 0.06

이탈리아-볼차노(Bolzano) 158 0.16

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 513 0.52

이탈리아-토스카나(Toscana), 414.7 0.42

이탈리아=베네토(Veneto) 510.7 0.51

루마니아 8,128.00 8.18

스페인-국가 사업 237.8 0.24

스페인-아라곤(Aragón) 467 0.47

스페인-라리오하(La Rioja) 70 0.07

스페인-빠이스 바스꼬(País Vasco) 87.1 0.09

스웨덴 1,763.60 1.78

영국-스코틀랜드(Scotland) 844,7 0.85

영국-웨일스(Wales) 655.8 0.66

  자료: European Commission.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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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 관련 생태계 보고서 발간

 EU집행위원회,‘자연 상태(State of Nature)’보고서 발행

 � 2015년 5월 20일, EU집행위원회는 농업이 미치는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조류 및 기타 종(種)의 생태환

경에 가장 큰 위협이 됨.

- 특히 농업은 수계(水系)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토양 생태계의 최대 위협은 작물 경작, 가축 방목, 시비(施

肥), 방제 등에 의한 변화라고 경고함.

 � EU집행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EU 환경정책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인 조

류 보호지침(Birds directive)과 서식지 보호지침(Habitats directive)을 평가함.

- 본보고서는 두 가지 지침을 모두 평가한 최초의 보고서이며, 지금까지 실시

된 환경평가 중 가장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EU 내 대부분의 조류 생태계는 비교적 안전한 상

태(secure status)이며 기타 종(種)의 서식지는 개선됨. 

- 보호정책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더 많

은 노력이 요구됨.

 � EU집행위원회는 조류 보호지침과 서식지 보호지침의 평가결과를 발표함.

- 240종의 조류와 1,200종의 기타 생물 종, 그리고 231개의 서식지 유형을 조사

하여 평가함.

- 야생조류의 52%는 안전한 상태이나, 17%는 여전히 멸종위기 상태이고, 15%

는 멸종취약(near threatened)상태임. 

- 기타 종의 60%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초지 또는 습지, 사구지역의 ‘특별

관리구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대부분의 서식지는 취약한 상태임. 평가지역의 47%가 취약 또는 부적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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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며, 30%는 취약 또는 위험한 상태임.

 농업활동에 따른 영향

 �토양 생태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위험요소는 농업과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임.

- 특히 농업에 따른 경작방식 변화, 가축 방목, 비료 및 농약 사용이 가장 심각

한 문제임.

- 자연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수자원 변화, 수계 변화, 서식

지간의 연결성 취약, 취수(取水)등 임.

 � EU집행위원회는 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달성을 실패한 이후 2020년까지의 목표

를 재설정함.

- 본보고서는 2020년 생물다양성 중간평가에 반영될 것임.

- 중간평가에서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지침 하의 자연보전상태 개선을 위한 계

측 가능한 목표가 설정될 것임.

- 그러나 생물다양성 목표 대상지역의 약 50%만이 생물다양성 보존 및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거나 공동농업정책(CAP), 공동어업정책(CFP) 그리고 EU지역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고 추측함.

 성공적인 공동농업정책(CAP) 사업

 �금번 보고서에서는 CAP사업의 몇 가지의 성공사례와 함께 멸종위기 종과 서식지

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 조사된 사례 중 농업이 주요 위험요소인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 CAP 농업환경정책에 따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보호조치실행을 통하

여 흰죽지수리(Eastern Imperial Eagle)의 서식지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으며, 현재 개

체 수가 안정되고 있음.

- 흰죽지수리는 전통적으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저지대에 서식하는 종(種)이지

만 사냥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고지대로 이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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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트 해 지방에서는 서식지 보호지침에 따라 해안목초지(Boreal baltic)가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대상지로 선정됨. 

- 에스토니아 정부는 소비에트 시대에 파괴된 목초지 복구를 위하여 대규모 정

책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농민들은 목축을 재개함.

- 집중적인 농업환경정책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목초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

한 유인을 제공함. 

- 2012년까지 약 950개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에스토니아 지역의 전체 목초

지 50% 이상이 합의사항에 포함됨.

- EU집행위원회는 해안목초지가 여전히 부적합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나 점

차 환경조건이 개선되어 안전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함. 

 유기농업의 효과

 �최근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인근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함.

- 유기농지는 인근의 기존농지 생물다양성 보존 및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영국 스완지 대학(Swansea University)과 프랑스의 연구기관들이 공

동 진행한 것으로 유기농지의 유무 또는 밀집도에 따라 인근지역의 생물다양

성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고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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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급위원회 미국 육류 COOL 위반

 WTO, 미국 육류 COOL 위반 판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상급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미국 

육류의 의무적 원산지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을 위반하였으며, 

2014년 10월 패널이 제시한 견해에 지지한다고 보고함. 

- 패널의 견해는 WTO의 TBT협정 제2.1조4)에 대하여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나타낸 것임. 

 �동 상급위원회의 보고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 및 멕시코 정부는 금번 보고를 환

영하며 WTO에 대하여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속을 시작한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음. 

 �단 보복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됨. 

(1) WTO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ard, DSB)는 이번의 상급위원회의 

보고를 채택(보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2) 중재에 의한 이행 기한의 결정(채택 후 원칙적으로 15개월 이내) 

(3)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부에서 DSB에 대하여 대

항조치 승인 신청

(4) 대항조치의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에 

위탁(이행 기한 후 30일 이내) 

(5) 중재가 결정되면(이행 기한 후 60일 이내) 그 후 중재한 곳에서 대항조치의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 승인, 발동의 수속이 이루어져 보복 조치가 실제로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그 시기는 2015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캐나다는 이전 보복 조치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체리, 초콜릿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멕시코는 대상 목록을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돼지고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4) 내국민대우: 동종의 산품에 대하여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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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고 보임. 

 �미국의 육류, 낙농유제품, 곡물 등 관련 단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의무적 원산지

표시 개혁연합(COOL Reform Coalition)”5)은 미국의회에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강

구하도록 하는 성명을 발표함. 

- 한편 미국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동 제도의 유지와 관련하여 찬반양론 의견

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의회에서의 동향이 주목됨. 

※ 자료: ALIC(2015.05.18)

자료 작성: 이혜은 전문연구원, 홍예선 연구원

 5) 축산물과 곡물관계 단체로는 미국사료산업협회(AFIA), 옥수수정제업협회(CRA), 국제유제품협회(IDFA), 미국계란생산자협회

(NAEF), 전국육우생산자·쇠고기협회(NCBA), 미국옥수수생산자협회(NCGA), 미국곡물사료협회(NGFA), 전국생유생산자 협의

회(NMPF), 미국돼지고기생산자 협의회(NPPC), 미국북미육류협회(NAMI), 계란생산자연합(UEP), 미국유제품수출협회

(USDEC) 등이 가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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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 일본, 저염(低鹽)프로젝트 추진  

▪고혈압 발생 최대 요인으로 염분 과다섭취가 지목되자 일본은 식염 섭취량

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일본, 저염(低鹽)프로젝트 추진  
* 일본, 동남아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 
* 일본, 버터 공급부족으로 긴급수입조치 가동 계획 
* 대만, 유전자변형식품표시 신 규정 실시

아시아

EU/아프리카

*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에 따른 국내 낙농업계 전망
* 체코, 바이오식품 수요 확대
* 이스라엘, 최대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 

미국

* 미국, GMOs 표시제 논쟁
* 미국, Non-GMOs 표시제도 인증기준 마련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강화 관련 세미나 개최 

세계 농업 브리핑 (2015. 6)1)

6)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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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고혈압환자의 수는 현재 약 4,30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33%

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은 ‘일본인

의 식사섭취기준’을 발표하고 1일 평균 식염섭취의 기준목표량을 하향 조정함. 

- 일본의 1일 평균 식염섭취량은 남성 14g, 여성 11.8g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TO)에서 권장하는 목표량인 5g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일본 정부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식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나트륨 

함유량 표시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식염상당량’으로 변경함.  

- 일반적으로 일본인이 섭취하는 식염의 70%는 간장, 소스, 햄, 소시지 등 가

공식품에서 비롯됨.

▪국립의료기관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는 저염의 병원식 조리법을 개발·보

급하고 카루시오(かるしお, 輕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염분을 줄인 식품에 

‘카루시오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카루시오 인증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재는 일본 국내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식품 중 일본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高)나트륨인 고추장, 

쌈장, 라면 등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나트륨 함유량을 낮춘 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함.

- 카루시오 인증제도가 마케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

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5.15)

□ 일본, 동남아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 

▪일본 종합상사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할랄식품시장을 공략하며 동남

아 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동남아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와 식생활 다양화 및 생활수준

의 향상으로 식품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株式会社)는 동남아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하여 식품산

업에 공동 진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유통업체인 알파그룹(PT. Sigmantara Alfindo)과 합작하

여 가공식품 공장을 설립함. 또한 원료 및 판로 확보, 물류망 정비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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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직통합모델을 전개하였음.

- 미얀마에서는 식품사업을 중심으로 소매 및 부동산, 금융업을 전개하고 있는 

CDSG(Capital Diamond Star Group)와 합작하여 밀가루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회사를 설립함. 

▪미쓰이 물산(三井物産株式会社)은 할랄시장 수요확보를 위하여 일본 대형 식품

업체인 카고메(カゴメ株式会社)와 말레이시아 조미료 제조·판매업체인 롱손

(Longson Food Products Sdn. Bhd)과 공동으로 할랄인증 토마토 가공품 및 조미료 

제조·판매회사를 설립함. 

▪일본 종합상사의 자원분야는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는 반면 비(非)자

원분야인 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남아 식품산업 시장진출 확대가 기대됨.

- 특히 동남아 이슬람 문화권의 할랄시장 진출을 위하여 활발한 제품개발과 마케

팅 전략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5.22)

□ 일본, 버터 공급부족으로 긴급수입조치 가동 계획 

▪일본은 버터 공급부족에 따른 초과 수요확대로 인하여 버터 긴급수입조치를 가

동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쌀, 버터 등 농산물 수입을 통

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하는 시장 기능이 

현저히 위축된 상황임.

▪소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우유 생산량 감축으로 버터의 공급량은 

더욱 감소하였음. 

▪올해 버터생산량이 6만 4,800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버터수요량은 7만 4,700톤으

로 약 1만 톤의 초과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올해 버터수입량은 3,00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추가 버터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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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작년에도 버터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고량 관측을 통하여 추가적인 버터수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5.29) 

□ 대만, 유전자변형식품표시 신 규정 실시

▪2015년 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실시됨.

- 2015년 2월 26일, 유전자변형식품표시 규정 강화를 위하여 ‘포장 식품 표시 

준수사항’, ‘식품첨가물 표시 준수사항’, ‘벌크식품 표시 준수사항’의 초안이 

발표되었음.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유전자 단편 및 단백질이 전이되지 않은 정밀가공식품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함.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00 사용｣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본상품은 유전자변형식품 00으로 가공제조 되었으나,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또는 ｢본 상품은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식품 00

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지 않음｣의 문구를 

표시함.

-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나, 유전자변형식품 00을 사용

하여 제조되었음｣ 또는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나, 가

공원료 중 유전자변형 00식품을 사용하여 제조함｣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함.

▪비(非)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아님｣

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표시문구의 글자 길이 폭은 모두 2mm이상이어야 하며, ｢유전자변형식품｣, ｢유

전자변형식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00 사용｣의 문구는 기타 문구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관련 사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표시 관련법에 의거

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개선 요청 후에도 지속 판매할 경우 전량 몰수 

및 폐기될 수 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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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메리카 

□ 미국, GMOs 표시제 논쟁

▪미국 연방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식품에 

대하여 별도표시의 의무가 없는 자율적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함. 

-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GMOs식품이 일반

적으로 생산되는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무적인 

GMOs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2016년 7월 1일부터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s 또

는 GMOs를 포함(0.9% 이상)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GMOs를 표기하여야 함

- 버몬트(Vermont)주는 2014년 5월 GMOs 표시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에서 유

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하였음.

- GMOs식품에 자연생산을 의미하는 홍보문구(‘natural’, ‘naturally made’, 

‘naturally grown’, ‘all natural’ 등) 표기를 금지함.

▪코네티컷(Connecticut)과 메인(Maine) 주는 조건부 GMOs 표시제 법안을 통과시킴.

- 본 법안은 소수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식품업계가 과다한 비용을 

감수하는 것을 우려하여 특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표시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법안을 유예하기로 함.

▪2014년 7월, 미국 식료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ing Association, GMA)는 버몬

트 주의 GMOs 표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버몬트 지역 연방법원에 제소함. 

▪2015년 4월 27일, 버몬트 연방법원은 식품업계 요청을 기각하면서 GMOs 표기

제를 유지하기로 판결함. 주정부의 소송폐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공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

▪2015년 3월 하원의원이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표시법(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을 발의함.

- 본 법안은 버몬트 주 등 주정부들이 개별적으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

지하고 GMOs를 포함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 ‘GMOs-free’ 표시를 자율적으

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현재 버몬트 연방법원 및 의회에서 버몬트 주정부의 GMOs 표시법을 철회되지 

못할 경우 2016년 7월부터 GMOs 표시가 의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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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몬트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GMOs 성분을 

파악하고 GMOs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장 변경 등의 GMOs 표시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5.15)

□ 미국, Non-GMOs 표시제 인증기준 마련

▪미국 농무부(USDA)는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성

분이 포함되지 않은 Non-GMOs식품표시(labelling)에 대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이에 정부인증을 받은 Non-GMOs식품들은 “USDA Process Verified” 표시를 할 

수 있음.

▪현재 대부분의 옥수수, 면화, 콩 등이 GMOs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음.

- GMOs는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병충해 및 가뭄 저항성을 강화한 농작물임.

- 최초의 GMOs 작물은 1994년 생산된 토마토임.

▪기존 인증제도로 비영리단체의 ‘Non-GMOs Project’에 따른 GMO-free표시제도와 

육류제품의 Non-GMOs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정부인증 Non-GMOs 표

시제도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임.

▪정부인증 Non-GMOs 표시제도는 향 후 미국 농무부 산하의 농업마케팅서비스

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과의 협력을 통하여 세부 절차가 마련될 

예정임. 

- 현재 소비되는 식품의 약 30~50%는 GMOs 원료(옥수수당, 콩기름 등)를 사용

하고 있으며, 정부인증 Non-GMOs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s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변화 등의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5.22)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강화 관련 세미나 개최 

▪미한국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와 통관전

문 로펌(Simon Gluck Kane)은 공동으로 ‘연방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강화 추세와 관련 주의사항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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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선임정책자문관(Sharon 

Lindan Mayl)이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식품업체, 수출업체. 해외 정부기관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본 세미나에서는 FDA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와 수입규제 강화 방안으로 

도입 예정인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 ‘제3자 검사 및 증명’, ‘자발적인 적격 수

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음.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 설명됨.

-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SVP)는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수입

식품이 FDA의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검증하는 제도임.

- 본 제도는 질병대응을 위한 FDA 기존체계와는 달리 수입업체의 식품 위험요

소를 평가하는 제도로 식품의 오염예방조치 및 감독, 개선 방안수립 등을 요

구하며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임.

▪예외사항으로서 음료와 해산물 수입업자(importer)의 공급자(supplier)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준수할 경우, 수입

식품 안전검증제도(FSVP)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연구를 위한 소량의 식품수입,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식품, 알코올성 수입 음료, 

재수출을 위한 식품의 경우는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SVP)에서 면제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를 위하여 출하량 기록 

관찰, 연간 현장 검사, 위험분석 확인, 외국 업체의 위험기반 예방관리 계획, 정

기적인 점검 등을 요구함. 

- 수입업자들은 2년 동안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검증 활동과 관련 자료를 보

관하여야 하며 FDA 조사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함. 

▪강화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외국의 식품설비 및 식품에 대하여 FDA가 

인가한 제 3자 검사 및 증명(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을 요구함. 

- 감사 및 인증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설

비 및 식품은 FDA에 신고 되어야 함.

- 제3자 검사 및 증명에 대한 최종 법안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마련될 계획임.  

▪자발적인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에 참

여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는 FDA로부터 인증 받은 식품설비 및 식품을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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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본 프로그램 참가자는 제3자 검사 및 증명이 면제됨.

- 현재 FDA에서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작성 중임.

▪FDA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수입업자의 제품 구입을 위한 제조업체 선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임. 

▪FDA 규정에 따른 생산 및 수출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업체들

에게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임.

▪제3자 검사 및 증명이 요구될 경우 역량 있는 감사기관 및 인증단체에 대한 산

업계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6.03)

 3. 유럽 · 아프리카

□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에 따른 국내 낙농업계 전망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에 따라 국내 낙농전문가들은 유럽산 유제품의 국내 

대량유입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 우유생산쿼터제 이후 EU 전체의 젖소 사육이 증가하고 있으며, EU집행위

원회가 증가된 원유의 수출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배포한 ‘NH축경포커스’에 따르면 올 초 EU 소 사

육두수는 전년 대비 0.8% 소폭 증가함. 

- EU집행위원회의 해외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적 기조도 분명함. 

- EU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의 쿼터제 폐지는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2003년 

결정한 것이며,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

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 또한 쿼터제 폐지는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

회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낙농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함. 

▪우유는 EU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단일 부문 최대품목으로 연

간 생산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억 5,900만 톤임. 

- EU의 유제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수출량으로는 45%, 수출액으로는 95%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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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유제품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낙농업계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낙농정책연구소장(조석진)은 세계 유제품 시장이 호황기로 접어들면 EU의 수

출 공세는 강화될 것이라며 가공 쿼터설정을 통한 국내산 분유소비 의무화, 

국내 치즈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배정식)도 향후 치즈를 중심으로 수입량이 확대될 수 있

다며 FTA 피해보전 차원의 정부 대책을 요구함. 

▪한편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팀장(황명철)은 EU의 중국 시장 공략은 우리나

라 유제품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신선유 중심의 수출선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고 조언함.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15.05.15)

□ 체코, 바이오식품 수요 확대

▪지난 20년간 발전을 거듭한 체코의 바이오식품 시장은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하

여 위축되었음.

-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바이오

식품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음. 

- 체코의 바이오식품 생산농가는 2006년 963개에서 2014년 4,023개로 증가

하였으며, 공급업체 수는 현재 650개임. 

▪체코의 바이오식품 시장 규모는 2009년 5,590만 달러에서 2014년 5,990만 달러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체코 농림부에서 발간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바이오식품 시장 가치는 

2013년 기준, 27억 코루나(Koruna)(약 1억 1,000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체 식품시장의 바이오식품 비중을 2011년 3% 수준

에서 2015년 15%까지 확대할 계획임. 또한 바이오식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2001년부터 ‘BIO 상표’ 부착을 의무화 함.

▪체코에 유통되는 바이오식품은 음료수, 유제품, 유아식, 과일, 파스타, 요거트, 

쌀, 드레싱, 스낵 등으로 종류가 다양함.

- 특히 우유와 유제품(전체 바이오 식품의 19.6%), 유아식(16.0%), 과일·채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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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류(13.6%)의 수요가 높음.

▪중부유럽 바이오식품 시장은 바이오식품 시장이 활성화된 서유럽에 비하여 성

장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5월 개최 예정인 서울식품산업대전에 데이몬(Daymon), 컨츄리라이프(Countrylife), 

링크아메리카(Link Amerika), 펨(Feme) 그리고 현지 진출한 한국식품유통업체인 

신푸드(Shin food) 등 5개 유통업체가 참석하여, 한국 식품업체와 비즈니스를 추

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금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바이오식품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5.15.)

□ 이스라엘, 최대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

▪2015년 4월 28~30일, 3일간 “제19회 국제 농업기술 박람회”가 이스라엘에서 

개최됨.

- 동 박람회는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농업관련 박람회 중 최대 규모이며, 농업 

및 농업기술 관련 종사자 이외에도 일반 참관객의 출입을 허용함.

▪동 박람회는 약 3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57개의 해외업

체를 포함하여 약 200개의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함. 

- 해외 참관객 및 참여업체 중 중국, 인도,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높았음.  

▪박람회는 텔아비브 컨벤션센터(Tel Aviv Convention Center)의 총 4개의 홀에서 나

누어 진행됨.

- 또한 수확 후 농수산물 장기 저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수확기술 및 전략, 

식물방역기술 등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음.

- 제1전시장: 관계시스템과 수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제품 전시

- 제2전시장: 종자, 종묘장, 식물화학물질, 비료 등과 관련된 제품 전시

- 제3전시장: 축산 및 수의학 장비와 유기농업 및 정밀농업과 관련된 제품 전시

- 제4전시장: 온실, 농기계 및 농업 장비 전시

▪박람회에 참가한 유일한 한국 업체 M사는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기술을 소개하

여 이스라엘 업체뿐만 아니라 박람회에 참가한 다수의 해외업체들에게 자사 제

품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함.

▪현재 이스라엘 농업기술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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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이스라엘 농업이나 농업기술 시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 업체는 이스라

엘에서 진행되는 농업관련 전시회 참가 및 참관을 통하여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6.05) 

자료 작성: 이혜은 전문연구원,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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